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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2022년, 저는 영상을 보다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탱크 중대가 궤멸당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세계 2위군사 대국
의 기갑 부대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관련 자료를 찾아 읽어 내려가던 저는 한 단어에서 멈췄
습니다. 팔란티어.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분석 기업. CIA의 투자를 받아 설립. 빈 라덴 추적에 기
여했다는 소문. 우크라이나군에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 알렉스 카프라는 철학 박사가 이끄는 회사.
 시가총액 수백조 원.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을,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진 기업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가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전쟁을 하는 시대.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라 스웨터를 입은 엔지니어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 그 중심에 팔란티어가 있었습니다.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기사를 읽고,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알면 알수록이 회사의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영국 NHS까지. 대테러 작전에서 코로나 백신 배포까지. 월
스트리트의 사기 탐지에서 이민자 추적까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권력이 되는 시대, 그권력을
누가 쥐고 누가 감시할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효율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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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페이팔 마피아와 9.11 테러
제1부 실리콘밸리의 이단아(異端兒)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9.11 테러와 정보 실패의 교훈

(1) 연결되지 않는 정보(Silo)의 비극과 CIA의 한계

2001년 9월 11일 아침 8시 46분,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했습니다.
그로부터 17분 후,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남쪽 타워를 관통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랭리에 위치
한 CIA 본부 지하 상황실에서는 분석관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CIA는 두 명의 알카에다 조직원, 나와프
알-하즈미와 칼리드 알-미드하르가 미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1
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알카에다 회합을 감시하던 중 이 두 남자를 처음 포착했습니
다. 그러나 CIA는 이 정보를 FBI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FBI는 국내 업무를 담당했고, CIA는 해외 정보
를 다루었습니다. 두 기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한편 FBI 지부의 한 요원은 그해 여름, 중동 출신 남성들이 미국 전역의 비행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테러 계획과 연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FBI 본부의 누군가의 책상 서랍 속에 파묻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체포된 자카리아스 무
사위의 노트북 컴퓨터에는 비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습니다. FBI 현장 요원들은 그의 컴
퓨터를 수색할 영장을 신청했지만, 본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영장 신청서에 적힌 문구가 법적 기준
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NSA, 국가안보국은 그해 여름 내내 '거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은 이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8월 6일자 대통령 일일 브리핑 문서의 제목은 "빈 라덴, 미
국 내 공격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임박 브리핑은 구체적인 날짜도, 장소도, 방법도 담고 있
지 않았습니다. NSA는 자신들의 임무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분석하거나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넘쳤습니다. CIA, FBI, NSA, 국무부, 이민귀화국, 이 모든 기관
들이 퍼즐의 조각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의 여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 그들이 비행 학
교에 다녔다는 사실, 그들이 알카에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들이 미국 내에 있다는 사실. 그러
나 이 조각들은 서로 다른 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었고,
자신만의 분류 체계를 사용했고, 자신만의 보안 규정을 따랐습니다. CIA 분석관이 FBI의 수사 기록
을 열람하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보 사일로'라고 부릅니다. 사일로는 농장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원통형 창고입니다. 밀을 
담은 사일로와 옥수수를 담은 사일로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한쪽의 곡식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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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9.11 이전의 미국 정보 체계가 그러했습니다. 정보는 수집되었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9.11 위원회는 2년 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의 주된 실패는 점들을 연결하지 못한 것이었
습니다." 위원회는 이 실패가 개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설계된 정보 체계는 소련이라는 단일 적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
운 적, 알카에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나들었고, 네트워크처럼 움직였고, 규칙을 따르지 않
았습니다. 부서별로 칸막이 친 관료주의적 구조로는 이런 적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뒤, 미국 의회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을 신설했습니다. 정보 기관들 사이
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조직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
제는 데이터였습니다. 수십 개 기관이 각자 다른 형식으로 저장한 수억 건의 문서, 영상, 통신 기록,
재무 거래 내역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가진 컴퓨터 시스템은 1980년대에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했고,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서로 호환되지 않았습니
다.

이 보고서를 읽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보기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정
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 결제 회사를 운영하던 기업가였습니다. 그의 이
름은 피터 틸이었습니다.

(2) 피터 틸의 비전: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안전을 지키는 기술"

2002년 어느 날, 피터 틸은 팔로알토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9.11 
위원회의 중간 보고서가 1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점들을 연결하지 못했다.' 틸은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문제를 이미 풀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틸은 그때 막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한 직후였습니다. 페이팔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였
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인터넷으로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거래 중 상당수가 
사기였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마피아, 나이지리아 사기단, 신용카드 도용범들이 페이팔을 이용해 돈
을 빼돌렸습니다. 한때 페이팔의 전체 거래량 중 1% 이상이 사기 거래였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틸과 페이팔의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고르(IGOR)'라는 시
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고르는 수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상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계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거래가 일어나면 플래그를 띄웠습니다. 같은 IP 주소
에서 여러 개의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면 경고를 보냈습니다. 거래 금액, 시간대, 위치, 카드 종류, 배
송 주소 등 수십 개의 변수를 조합해서 사기 가능성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이고르가 최종 결정
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수상한 거래를 걸러내고, 분
석가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틸은 생각했습니다. 테러리스트도 사기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돈을 송금합니다. 비행기 표를
삽니다. 렌터카를 빌립니다. 아파트를 임대합니다. 통화를 합니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국경을 넘습
니다. 이 모든 행동은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정부가 이 흔적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면, 테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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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지상주의자였습니다. 정부가 시민의 사생활을 감시
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9.11 이후 미국 사회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애국자법이 통과되었습니
다. 정부는 영장 없이 통화 기록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틸은 이것이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포브스 인터뷰에서 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점이 있는 데이터만 골라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봤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분석가가 권한 밖의 정보를 열람하려 하면 시스템이 차단합
니다. 열람 기록은 나중에 감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러리스트를 찾으면서도 일반 시민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틸은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입한 사람은 페이팔의
엔지니어 네이선 게팅스였습니다. 게팅스는 이고르 시스템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와 세 번째는 스탠퍼드 대학의 학부생들이었습니다. 조 론스데일과 스티븐 코헨. 둘 다 컴퓨터 공학
을 전공하고 있었고, 틸의 페이팔 시절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4년 프로토타
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틸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회사를 이끌 CEO였습니다. 틸은 훌륭한 투자자였지만, 경영자
로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조직을 관리하고, 정부 관료들과 협상하고, 직원들에게 비전
을 설파하는 일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탠퍼드 로스쿨 시절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알
렉스 카프.

카프는 이상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랐습니다. 스
타트업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학 박사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신고
전주의 사회 이론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 주제는 '공격성과 정치적 정체성'이었습니
다. 당시 그는 런던에서 소규모 헤지펀드를 운영하며 부유한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틸이 카프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의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와 일하는 회사, 기밀 데이터를 다
루는 회사에는 법적, 윤리적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카프는 법학 학위가 있었고, 철학적 훈련을 받았습
니다. 그는 '이 기술이 잘못 사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을 본능적으로 던지는 사람이었
습니다. 틸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2003년 5월 6일, 델라웨어주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라는 이름의 법인이 등록되었습니다. 회사
의 미션은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었습니다. 틸이 초기 자금 3천만 달러를 투자
했습니다. 카프가 CEO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팔로알토의 작은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코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다른 벤처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부와 일하는 스타트업에 돈을 넣
는 것은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부 계약은 느리고, 복잡하고, 이익률이 낮았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의 마이클 모리츠는 틸과 카프의 투자설명 미팅 내내 메모장에 낙서만 했습니다. 클
라이너 퍼킨스의 한 임원은 "당신들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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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군데, 정확히 한 군데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CIA의 벤처 투자 조직, 인큐텔이었습니다.

나. CIA의 벤처 투자, 인큐텔(In-Q-Tel)과의 결합

(1)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와 정보기관 분석가의 만남

2004년 어느 날, 알렉스 카프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
다. 그는 헐렁한 재킷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장을 빳빳하
게 다려 입은 전직 스파이들과 국방부 관료들이었습니다. 카프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긴장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인큐텔(In-Q-Tel)은 1999년 당시 CIA 국장 조지 테넷이 설립한 비영리 벤처 투자 기관이었습니다. 
이름의 'Q'는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오는 기술 개발자 Q를 재치 있게 참조한 것이었습니다.

인큐텔의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최신 기술을 발굴해서 정보기관에 도입하는 것이었습니
다. 냉전이 끝난 뒤, CIA는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웹 검색을 혁신하고 있을 때,
CIA의 분석관들은 여전히 워드프로세서와 엑셀 시트로 첩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큐텔의 CEO는 길만 루이였습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였습니다. 그가 만든 비행 시뮬레이
션 게임은 너무 정교해서 공군 조종사 훈련에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테넷 국장은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를 영입했습니다. 루이는 첨단 기술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았
습니다.

보통 루이는 투자설명 미팅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먼저 걸러낸 뒤에야 그의 책
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팔란티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피터 틸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틸은 페이팔로 이미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고, 그의 돈과 네트워크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루이는
직접 미팅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카프와 팔란티어 팀이 모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CIA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절실히 필
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CIA가 주로 사용하던 프로그램은 '애널리스트 노트북(Analyst's 
Notebook)'이라는 영국 회사 i2의 제품이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쓸 만했지만, 데이터 처리 능력에 
심각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면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멈췄습니다. 분석관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카프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대신 말로 설명했습니다. 철학자답
게, 그는 문제의 본질부터 짚었습니다. 9.11의 실패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연결의 부재였습니다.
각 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분석관에게 보여주는 시스
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블랙박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석관이 왜 그런 결과가 나
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무슨 데이터를 봤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
니다.

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인큐텔은 팔란티어에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준으로는 적은 금액 
이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큐텔의 투자는 팔란티어에게 ' 정부가 인정한 
 회사'라는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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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텔은 팔란티어의 엔지니어들에게 보안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 
제 CIA 분석관들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과 워싱턴의 정보 분석관들은 다른 언어를 사
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반바지를 입고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권
위를 싫어했고, 규칙을 무시했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고쳐라'가 신조였습니다. 반면 분석관들
은 평생을 관료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차를 중시했고, 위계를 존중했고, 실수
는 곧 경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CIA 분석관들 앞에서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시스템은 화려했지
만, 분석관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빈 라덴이 어디 있는지 나옵니까?" 엔지니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이해했지만, 
사용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전진 배치 엔지니어(Forward Deployed 
Engineer)'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캘리포니아의 쾌적한 사무실을 떠나, 워싱턴의 지하 
벙커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초 기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분석관 옆에 앉았습니다. 분석관이 어떻
게 일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코드를 고쳤습니다.

이것은 기존 방산 업체들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대형 방산 기
업들은 정부로부터 요구사항 문서를 받고, 몇 년에 걸쳐 제품을 개발한 뒤, 완성품을 납품했습니다. 
제품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수정하는 데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팔란티어는 달랐습니다. 그들
은 몇 주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아 고치고, 다시 배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속도로 정부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분석관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로 몇 달이 걸리던 분석 작업을 몇 시간 만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라크에서 급조폭발물(IED)이 매설되는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아프가니
스탄에서 탈레반 자금줄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했습니다. 분석관
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란티어를 써봐. 다를 거야."

(2) '정부를 위한 구글'이라는 정체성의 확립

2008년, 팔란티어는 첫 번째 공식 제품인 '고담(Gotham)'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배트맨의 도시 '
고담시'에서 따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범죄와 싸우는 영웅의 이미지였습니다. 고담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 통합, 시각화를 위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정보기관과 군사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담의 핵심은 검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구글과는 다른 종류의 검색이었습니다. 구글은 공개된 웹페
이지를 검색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줍니다.

고담은 잠긴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기밀 문서, 첩보 보고서, 감청 기록, 금융 거래 내역, 항공권 예
매 기록, 출입국 기록.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석관이 특정 테러 용의자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고담은 그 이름
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끌어옵니다. 그가 사용한 전화번호들. 그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람들. 그 사람
들의 은행 계좌. 그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돈의 흐름. 그가 예매한 항공권. 그 항공편에 같이 탄 사람
들. 이 모든 정보가 그래프로 시각화됩니다. 점들이 선으로 연결됩니다. 분석관은 한눈에 네트워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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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람들은 팔란티어를 '정부를 위한 구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은 적절하면서도 불완전
했습니다. 구글은 정보를 찾아주기만 합니다.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였습
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글에서는 누구나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
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 시스템에는 엄격한 접근 통제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권한 등급이 있었습
니다. 어떤 분석관은 A 데이터베이스에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분석관은 B 데이터베이스에만 접근
할 수 있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정보를 열람하려 하면 시스템이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은 
로그로 남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는지, 어떤 결과를 내보냈
는지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사관이 이 로그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피터 틸이 말한 '자
유를 포기하지 않는 안전'의 의미였습니다. 무차별적인 감시가 아니라, 통제된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접근 권한은 누군가가 설정해야 했고, 그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남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 시스템보다는 나았습니다. 이전에는 분석관이 마음대로 
파일 캐비닛을 뒤질 수 있었고,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 팔란티어의 고객 중 70%가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CIA, FBI, NSA, 해병대,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 국립실종아동센터. 나머지 30%는 민간 금융 기관이었습니다. JP모건과 같은 대형 은행들이
사기 탐지를 위해 팔란티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팔에서 시작된 기술이 월스트리트로 확
장된 것이었습니다.

팔란티어 주변에는 신비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팔란티어가
기여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SEAL 팀 6이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를 급습
해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 그를 추적하는 데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
다. 팔란티어는 이 소문을 부인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은 신비감을 키웠습니다. 신비감
은 새로운 고객을 불러왔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단순한 IT 용역 업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인프라 공
급자'로 정의했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팔란티어를 사용해 반
군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급조폭발물 매설 패턴을 분석하고, 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정보
가 빨라지면 결정이 빨라지고, 결정이 빨라지면 작전이 빨라집니다. 전쟁터에서 속도는 생명이었습
니다.

실리콘밸리의 이단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신경망이 되어가고 있었
습니다.

다. 반지의 제왕과 팔란티르

(1) '멀리 보는 돌(Seeing Stones)'이라는 사명의 의미

피터 틸은 J.R.R. 톨킨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스탠퍼드 학부 시절부터 《반지의 제왕》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그는 소설 속의 신비로운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팔란티르
(Palant�r)'. 복수형으로는 '팔란티리(Palan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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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르는 톨킨이 창조한 엘프어 '퀘냐(Quenya)'로 '멀리 보는 것'을 뜻합니다. 'Palan'은 '멀리', '
tir'은 '지켜보다'입니다. 소설 속에서 팔란티르는 파괴할 수 없는 수정 구슬입니다.

이 구슬을 가진 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엿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팔란티르를 가진 자와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톨킨의 신화에 따르면, 팔란티르는 발리노르의 놀도르 엘프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위대한
장인 페아노르 자신의 작품일 것입니다. 총 8개의 팔란티르가 존재했고, 그중 7개가 중간계에 있었
습니다. 충실한 누메노르인들이 곤도르와 아르노르 왕국에 배치했습니다.

이 돌들은 왕국 전체를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왕은 멀리서 일어나는 반란을 미리 알 수
 있었고, 국경의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틸은 이 이름이 회사의 미션을 완벽하게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방대한 데이터
를 꿰뚫어 보고,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을 감지하여 국가를 보호한다. 9.11의 비극은 바로 '멀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보기관들이 조각난 데이터를 연결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공격을 예
측하지 못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바로 그 '멀리 보는 눈' 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톨킨의 이야기에는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팔란티르는 양날의 검이었
습니다.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은 팔란티르를 통해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
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악의 군주 사우론이 다른 팔란티르를 갖고 있었고, 사루만은 사우론에게
정신을 지배당했습니다. 그는 타락하여 사우론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곤도르의 섭정 데네소르도 팔란티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적의 군세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론이 팔란티르를 통해 데네소르에게 절망적인 환영을 보여주었습니
다. 데네소르는 압도적인 적의 군대를 보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톨킨 학자 제인 찬스 니츠슈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루만은 "단순한 지식"을 선택하고 " 진정한 지
혜"를 버렸기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팔란티르는 정보를 주었지만,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지혜
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틸과 카프는 이 문학적 경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기술이 사루만
의 팔란티르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력한 감시 능력은 잘못 사용되면 전체주의의 도
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접근 통제와 감사 로그를 시스템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사무실들도 톨킨의 세계관을 따랐습니다. 팔로알토 본사는 '샤이어(The Shire)', 호빗들
의 고향 이름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매클린의 사무실은 '리븐델(Rivendell)', 엘프들의 은신처였습
니다. 워싱턴 D.C. 사무실은 '미나스 티리스(Minas Tirith)', 곤도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회의실마
다 톨킨의 지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반지의 제왕》을 필독서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브랜딩이 아니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중간 
계를 지키는 자유로운 민족들의 연합군'에 비유했습니다. 적은 사우론, 즉 테러리스트와 전체주의 국 
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칼과 활이 아니라 코드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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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르는 서구 문명을 지키는 '보는 돌'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팔란티어야말로 사우론의 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는 전체주의적 도구. 자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아이러니. 팔
란티어라는 이름이 가진 양면성은 회사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논쟁이 되었습니다.

(2) 17년간의 침묵: 유니콘에서 상장까지의 여정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거래 개시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PLTR'이
라는 티커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주식이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
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준가 7.25달러로 시작해 10달러에 개장했고, 9.5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
가총액은 약 165억 달러. 완전 희석 기준으로는 21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설립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상장까지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
트업들이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상장하거나 인수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습
니다.

왜 이토록 오래 비상장 기업으로 남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객의 특성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은 CIA, NSA, FBI, 국방부였습니다. 스
파이들과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상장 기업이 되면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매출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어느 정부 기관이 얼마를 지불했는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알렉스 카프의 철학이었습니다. 카프는 월스트리트의 단기 실적 압박을 경멸했습니
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고,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전략을 바꾸는 것을 거부했습
니다. 그는 10년, 20년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서구 문명을 수호하는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장기 프로젝트는 분기별 실적 보고와 양립하기 어려웠습니다.

2013년, 카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장하면 우리 같은 회사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해 12월, 팔란티어는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4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9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포브스는 팔란티어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술 기업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2014년에는 추가로 5천만 달러를 조달했고, 기업 가치는 15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8억 8천만 달러를 유치하며 200억 달러 가치에 도달했습니다. '유니콘'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
니다. 팔란티어는 '데카콘', 10억 달러 가치의 열 배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매년 수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8
년에 5억 9,800만 달러 순손실. 2019년에 5억 8,800만 달러 순손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랫동안 컨설팅 회사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을 고객 현장에 파견해서 소프트
웨어를 맞춤 설치하고, 고객의 특수한 요구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었
습니다.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 데 수백만 달러와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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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팔란티어는 '파운드리(Foundry)'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했습니
다. 파운드리는 고담과 달리 민간 기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조업,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
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파운드리는 이전보다 표준
화되어 있었습니다. 맞춤 작업이 줄어들었고, 배포 시간이 몇 달에서 며칠로 단축되었습니다. 비용 
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모건 스탠리는 팔란티어의 가치를 6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2015년의 200억 달러에서
급락한 수치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적자만 내는 회사에
언제까지 베팅할 수 있는가. 팔란티어 내부에서도 상장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은 팔란티어에게 기회였습
니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사용해 백신 배포와 병상 관리를 했습니
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티베리우스(Tiberius)'라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로 백신 할당을 관리했습니
다. 갑자기 팔란티어는 국가 보건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2020년 9월, 팔란티어는 마침내 공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업공개(IPO)가 아닌 '
직상장(Direct Listing)' 방식을 택했습니다. IPO에서는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은행이 가격
을 책정하며,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직상장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직접 시장에 
내놓습니다. 새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대신, 월스트리트 중개인들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카프는 이 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관행을 경멸했습니다. 상장 전날, 그
는 뉴햄프셔의 숲속에서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복을 입고 헬
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상장 첫날 카프는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는 기반
을 구축했습니다. 공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고객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고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
다." 5년이 지난 2025년 9월, 팔란티어의 주가는 상장 첫날 대비 1,700%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은 4,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고객 수는 
2020년 125개에서 849개로 늘었습니다. 직원 수도 1,5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17년간의 침묵과 인내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피터 틸의 초기 비전,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안전을 지
키는 기술'은 월스트리트에서 수천억 달러의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팔란티르가 보여주는 
미래가 정말로 밝은 것인지, 아니면 톨킨의 경고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인지, 그 판단은 여
전히 독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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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철학자 CEO, 알렉스 카프의 세계관
제1부 실리콘밸리의 이단아(異端兒)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방산 기업 CEO로

(1) 네오 마르크스주의 철학 박사가 방산 기업을 이끄는 이유

1990년대 후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겨울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괴테 대학교 캠퍼스 근처의 낡은
카페에서 한 미국인 유학생이 커피를 홀짝이며 두꺼운 독일어 원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 카프였습니다.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대서양을 건너 철학의 본고장으로 왔습
니다. 그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본산인 사회연구소가
있었습니다.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크하이머가 나치즘의 공포를 피해 망명했다가 돌아와
강의하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카프가 프랑크푸르트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
습니다. 법을 배우면서 권력의 형식은 이해했지만, 권력의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왜 사람
들은 복종하는가. 왜 어떤 사회는 전체주의로 빠져드는가. 왜 합리성을 추구하던 문명이 아우슈비츠
같은 야만을 낳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를 프랑크푸르트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 카롤라 브레데는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전문가였습니다. 카프는 처음에 위르겐 
하버마스 밑에서 공부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2002년 그는 마침
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생활세계에서의 공격성(Aggression in the Lebenswelt)'이
었습니다. 인간의 공격성이 어떻게 일상의 언어와 문화 속에 스며드는지를 탐구한 난해한 작업이었
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카프는 어딘가 대학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이론을 가르치는 교수
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학문의 세계가 자신이 품은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학계의 논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흥미로울 뿐이다." 그가 훗날 한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
다. 세상은 책 속의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힘이었습
니다. 데이터, 정보, 기술이 그 힘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시절 그는 피터 틸이라
는 독특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틸은 체스 신동 출신의 법대생으로, 카프처럼 세상을 남다르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학과 정치에 대해 끝없이 토론했습니다.

틸은 자유지상주의자였고, 카프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
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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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틸은 카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페이팔을 공동 창
업해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틸이 제안한 것은 새로운 회사였습니다. 페이팔에서 신용카드 사
기를 잡아내던 기술을 활용해,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카프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정보기관과 손잡는다는 것은 그가 공부한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권
력에 봉사하는 행위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스승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프는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배운 것은 권력 자체가 악
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치즘은 권력의 존
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과 남용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문제는 권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누
가 그 권력을 쥐느냐였습니다. 정보와 데이터의 권력이 어차피 생겨날 것이라면, 그것이 민주주의 국
가의 손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2003년 팔란티어가 설립되었습니다. CEO 자리는 카프에게 주어졌습니다.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철
학 박사가 기술 회사를 이끈다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틸은 카프가 가
진 것이 코딩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기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
는 능력이었습니다.

카프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자가 춤을 추는 것처
럼 보이는 그 조건은 그를 어린 시절부터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2025년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난독증이 아닌 사람은 텍스트를 읽으면 텍스트가 자신이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텍스트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인지적 독립성이 팔란티어의 문화
가 되었습니다. 합의를 따르지 않고,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 문화입니다.

네오 마르크스주의 철학 박사가 방산 기업을 이끄는 것은 역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카프에게 이것
은 배신이 아니라 논리적 귀결이었습니다. 그는 전체주의에 대한 공포를 프랑크푸르트에서 배웠습니
다. 그 공포를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 가장 강력한 기술적 무기를 쥐여주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론은 강의실에 남겨두고, 현실은 코드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2)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전체주의에 대한 공포와 서구 민주주의 수호

2024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알렉스 카프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
니다." 그는 운동복 차림에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친 채 무대에 섰습니다. 세계의 금융가들과 정치
인들 앞에서 그는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오랫동안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칼은 요리사가 쓰
면 요리 도구이고, 강도가 쓰면 흉기가 됩니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적에 쓰면 좋은
도구이고, 나쁜 목적에 쓰면 나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책임은 도구를 잘 만드는 것이지,
도구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용자의 몫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편리합니다. 기술자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프는 이것이 순진한 착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고도화된 기술은 칼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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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술은 그 자체로 사회를 재구성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분석하는 알고리즘, 결과를 제
시하는 형태 자체가 이미 특정한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중요하다'
고 판단하고 어떤 데이터를 '무시해도 된다'고 결정하는 순간, 가치 판단이 개입합니다. 그 판단은 코
드에 새겨지고, 코드는 현실을 바꿉니다.

이 관점은 그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배운 것과 직접 연결됩니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계
몽의 변증법'에서 이성과 기술이 인간 해방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그 경고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히틀러의 제국은 야만적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기차 시간표는 정확했고, 관료제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는 산업적 규모의 학살이 가능하려면 정교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
다.

카프는 이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SF적 미래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이 더 정교해지는 현재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그 정교
함을 값싸게 만들어줍니다.

중국은 이미 사회 신용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로 위구르족을 추
적합니다. 이것이 카프가 말하는 '기술의 비중립성'의 실체입니다. 같은 기술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테러리스트를 잡는 데 쓰이고,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데 쓰입니다.

카프의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면, 누가 그 기술을 쥐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들이 만들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영
이 인공지능 개발을 주저하는 동안, 권위주의 국가들은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고민에 빠져 손을 놓고 있으면, 도덕적 제약이 없는 상대방에게 기술적 우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카
프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적들이 인공지능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라는 순진한 생각"
은 위험합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카프는 반박합니다. 테러를
막지 못해 사회가 공포에 질리면, 시민들은 결국 보안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
다. 공포에 질린 대중은 권위주의적 지도자에게 무한한 권력을 위임합니다. 이것이 1930년대 독일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안보가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
를 위해서는 가장 첨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카프는 팔란티어의 기술이 "때때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2020년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는 테러리스트
를 표적으로 삼고, 군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의 기술
은 러시아 탱크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 좌표를 포병대에 전송하는 데 쓰였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
라엘 방어군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카프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편
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당연히 격렬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비판자들은 팔란티어를 '감시 국가의 도구'라고 
부릅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계약을 규탄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
위대가 팔란티어 채용 설명회를 막았습니다. 카프의 직원들 중 일부는 회사의 방향에 반대하며 퇴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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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는 이런 비판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비판을 받는 것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4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3개 
전선 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서구와 권위주의 축은 기술적으로 대등해지고 있지만, 서구
는 핵무기 사용을 주저할 도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카프의 세계관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자유는 취약하며, 힘 없이는 선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에서 출발해 냉철한 현실주의로 착지한 하나의 철학적 여정입
니다. 그가 방산 기업을 이끄는 것은 그래서 모순이 아닙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공포가 그를 움직이
는 엔진이고, 서구 민주주의 수호가 그의 목적지입니다. 기술은 그 여정의 연료입니다.

나. 실리콘밸리 주류 문화와의 결별

(1) 빅테크의 국방부 협력 거부와 팔란티어의 선택

2018년 4월 4일, 구글 본사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3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서명한 탄원서가 
CEO 순다르 피차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탄원서의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구글은 전쟁 사업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것은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이라는 미 국방부 계약
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메이븐은 2017년 4월 국방부가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목표는 드론이 촬영한 방대
한 영상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표적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날아
다니는 무인기들이 매일 쏟아내는 영상의 양은 인간 분석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작업을 대신해준다면, 표적 식별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텐서플로우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첫 
해 7천만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악해지
지 말자(Don't be evil)"라는 구글의 오래된 모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코드가 드론 
공습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탄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글은 팔란티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들과 
한 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시 팔란티어는 구글 직원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보기관과 
손잡고 감시 기술을 만드는 어두운 회사로 인식되었습니다. 구글이 그런 회사들과 같은 범주에 묶인
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항의는 거세졌습니다. 최소 12명의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이 회사가 군사 제품 개발
을 계속하면 파업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6월, 구글 경영진은 손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메이
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은 2019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테크 기업들에게 정부와 
군대는 낡고,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국경 없는 인터넷 세
상을 꿈꾸며, 스스로를 미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정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을 더 연결
된 곳으로 만든다'는 사명이 '적을 죽이는 무기를 만든다'는 문장 옆에 놓이는 것은 브랜드의 재앙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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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순간, 정반대의 선택을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팔란티어였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구글의 결
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어디서 왔는지
 잊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지키는 안보와 법치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정작 그
 토대를 지키는 일은 거부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사무실에 앉아 도덕적 우월감을 즐기는 동안, 누군가는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
다."

팔란티어는 구글이 떠난 자리를 주저 없이 채웠습니다. 2019년, 팔란티어는 프로젝트 메이븐의 새
로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국방부는 팔란티어에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4억 8천만 달러 계약을 단독 입찰로 수여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후 거의 1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카프의 선택은 당시 테크 업계에서는 "자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채용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고,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의 평판은 실리콘밸리 안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카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갈등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팔란티어의 정체성
을 '실리콘밸리의 안티테제'로 확립했습니다.

2020년 상장 당시 제출한 사업보고서(S-1)에서 카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는 테러
리스트를 표적으로 삼고, 군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험에 
처하도록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
다. 우리는 편을 택했습니다." 상장 신고서에 이런 문장을 넣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에
게 보내는 문서에 정치적 선언을 담은 것입니다.

카프는 미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과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국 군대와는 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이
해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패배자의 논리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가 "소비자 문화의 
변덕스러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량 공유 앱, 사진 공유 
플랫폼, 광고 최적화 알고리즘 같은 "사소한 편의"에 최고의 두뇌들이 매달리는 동안, 국가 안보라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팔란티어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아니라, 이념적 정체성을 가진 기업으로 만들
었습니다. 모두가 광고 수익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착취할 때, 팔란티어는 국가 안보를 위해 데이
터를 보호하고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전략인 동시에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2) 본사 이전(팔로알토에서 덴버로)과 애국적 기술주의

2020년 8월의 어느 날, 팔란티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창업 이후 17년간 머물렀던 실리콘밸리
의 심장부 팔로알토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콜로라도주 덴버였습니다. 록키 산맥의 거친
자연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이전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높은 임대료, 세금, 생활비 같은 경제적 요인이
언급되었습니다. 덴버의 생활비는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콜로라도의 세제도 기업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국방부, 북부사령부(NORTHCOM) 등 주요 고객들과의 지리적 근접성도 고려되
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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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렉스 카프가 밝힌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2020년 5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예
고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증가하는 불관용과 단일 문화(monoculture)에 싫증이 났습니다." 그는 
본사를 서부 해안보다 동부 해안에 가까운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가 유력한 후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일 문화'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기술적으로는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정치
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균질합니다. 대부분의 테크 기업 종사자들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
다. 애국심을 드러내거나 군대를 지지하는 것은 촌스럽거나 때로는 부도덕한 것으로 취급받는 분위
기가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력하는 기업은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카프는 이런 문화가 건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가 미국 전체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이념적 거품 속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장 신고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 부문의 가치와 헌신을 점점 더 
적게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덴버로의 이전은 이러한 문화적 분리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새 본사는 덴버 시내의 슈
거큐브 빌딩, 1555 블레이크 스트리트에 자리 잡았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소규모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본사 이전은 상장을 앞둔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타
이밍은 의도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실리콘밸리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
니다.

덴버는 여러 면에서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콜로라도는 '보라색' 주입니다. 민주당과 공
화당이 팽팽하게 경쟁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일방적인 진보 성향과 달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
존합니다. 또한 콜로라도에는 이미 방위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등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이 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주군(Space Force)과 북부
사령부의 본부도 가까웠습니다.

이전은 팔란티어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트렌드의 일부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여
러 기술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라클,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텍사스로
갔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높은 세금, 엄격한 규제, 치솟는 생활
비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문화적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카프 자신은 본사 이전 후에도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햄프셔 라이먼의 숲속에 있는 헛
간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열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그는 농
담처럼 대답했습니다. "그건 열 개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오두막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는 화상 
회의에 스키 고글을 쓰고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행은 그가 실리콘밸리의 정형화된 CEO 이미지
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팔란티어의 이전은 '애국적 기술주의(Patriotic Technologism)'라는 새로운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용어는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벌거나 엔지니어들의 지적 유희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와 사
회의 존립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카프는 미국 중서부의 가치, 즉 근면, 성실,
 국가에 대한 헌신이 실리콘밸리의 엘리트주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뿌리가 중서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텔의 공동 창업자 밥 노이스는
아이오와 출신이었습니다. 초기 반도체 산업을 이끈 많은 엔지니어들이 중서부에서 왔습니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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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국가적 목표에 헌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프의 관점에서 실
리콘밸리는 이런 뿌리를 잊었습니다. 국경 없는 자본과 이익 극대화만 남았습니다.

이 행보는 다른 방산 스타트업들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앤두릴(Anduril)의 파머 럭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미국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앤두릴과 팔란티어는 국방부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는 컨소시엄을 발표
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거부한 자리를 새로운 세대의 방산 테크 기업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덴버의 팔란티어는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사이의 끊어진 다리를 잇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
술의 차가운 논리에 애국심이라는 뜨거운 피를 수혈했습니다. 이것이 비판자들에게는 위험한 군국주
의로 보이고, 지지자들에게는 필요한 현실주의로 보입니다. 읽는 사람의 정치적 체질에 따라 맛이 달
라집니다.

다. "우리는 편을 택했다": 서구 문명의 수호자 선언

(1) "힘을 통한 평화"와 현실주의적 안보관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오래된 불문율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말라. 고객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공산주의자에게도 콜라를 팔고, 애플은 독재 국가의 시민에게도 아이폰을
팝니다. 정치적 중립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팔란티어는 이 불문율을 보란 듯이 깼습니다.

2020년 상장 직전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첫 문장은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기업 공시에서 볼 수 없는 정치적 선
언이었습니다. 카프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적성국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
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은 거대한 기회이지만, 팔란티어에게는 거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
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프에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서구의 가치와 양
립할 수 없는 체제를 돕는 것은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카프의 안보관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입니다. 그는 평화가 선의나 대화만으로 지켜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가 그의 신조입니다. 이 개념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 시대에 사용
한 것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적 우위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논리입니다.

카프는 이 논리를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합니다. 원자폭탄이 "긴 평화(the long peace)"를 가져왔듯
이, 인공지능이 새로운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원자력 시대
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팅 과학에서 유사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시대
에 미국은 "전장에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인공지능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맨
해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카프는 역사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말을 즐겨 인용합니다. "서구의 부상은 그 이념이나 가치, 종교의 
우월성이 아니라, 조직화된 폭력을 적용하는 능력의 우월성에 의해 가능했다." 카프는 서구인들이 이
 사실을 자주 잊지만, 비서구인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도덕적 우월성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뒷받침할 물리적 힘이 필요하다는 현실주의적 인식입니다.



19

이 신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카프는 서
방 기업 CEO 중 가장 먼저 키이우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팔란티어의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참전 선언이었습니다. 팔란
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대군을 상대로 방어를 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
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도 카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어군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한다
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일부 직원들은 반발하며 퇴사했습니다. 카프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입장을 바꾸
지 않았습니다.

2024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3개 전선 전쟁"에 직면할 가능
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군 징병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와 권위주의 축은 기술적으로 대
등해지고 있지만, 서구는 핵무기 사용을 주저할 도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논리였습니
다. 카프의 수사는 때로 과격합니다. 그는 팔란티어의 기술이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5년 2월,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가
벼운 펜타닐이 섞인 소변을 우리를 망치려고 했던 분석가들에게 뿌리고 싶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농
담이라고 해도 섬뜩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 구조는 일관됩니다. 억지력은 상대가 내 의지를 믿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려면
 실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프
에게 팔란티어의 존재 자체가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적들에게는 공포를, 동맹에게
는 안심을 주기를 바랍니다."

비판자들은 이런 세계관이 전쟁을 조장한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카프의 반론은 명확합니다. 만약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잃고 약해 보인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과 같은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확실한 억지력만이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기술 공화국(The Technological Republic)의 비전

2025년 2월, 알렉스 카프와 팔란티어의 기업 홍보 책임자 니콜라스 자미스카가 공동 집필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기술 공화국: 하드 파워, 소프트 빌리프, 그리고 서구의 미래(The 
Technological Republic: Hard Power, Soft Belief, and the Future of the West)'였습니다. 책은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NPR은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조지 윌은 서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987년 앨런 블룸의 '미국 정신의 종말' 이
후 이렇게 포괄적인 문화 비판서는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술 산업이 미국과 그 동맹을 
돕는 역사를 포기한 것에 대한 통렬한 외침"이라고 평했습니다.

책의 핵심 주장은 단순합니다. 실리콘밸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펜타곤
의 자금이 실리콘밸리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인터넷, GPS, 반도체 기술 모두 군사적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엔지니어들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터 그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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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와 자미스카는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사진 공유 앱과 마케팅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후기 자본주의 경제의 요구를 좁게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치킨 핑거 배달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과연 최고의 엔지니어들
이 해야 할 일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책은 이러한 안주가 실리콘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전체로 
퍼졌다고 진단합니다. 학계, 정치, 기업의 이사회까지 "지적 나약함"이 만연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
기보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 합니다. 이념적 대립을 감수하기보다 모호한 중립을 택합니다. 카프는 
이것이 서구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술 공화국'의 핵심 개념은 '하드 파워(Hard Power)'와 '소프트 빌리프(Soft Belief)'의 결합입니
다. 하드 파워는 건설하고 방어하는 물리적 능력입니다. 군사력, 산업 기반, 기술적 우위가 여기에 해
당합니다. 소프트 빌리프는 무엇을 건설하고 왜 방어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도덕적 명확성입니다. 
카프는 서구가 두 가지 모두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책은 민주주의 세계가 실존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합니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인공지능을 군
사, 감시, 경제 시스템에 통합하는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가치,
 제도적 힘, 기술적 우수성에 기반한 자신만의 국가 프로젝트를 재건립하거나, 지정학적으로 무의미
해지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카프의 처방은 명확합니다. 정부와 기술 산업 사이의 파트너십을 재건해야 합니다. 20세기의 맨해튼
 프로젝트, 달 착륙, 인터넷 개발을 가능하게 했던 민관 협력 모델을 21세기에 맞게 복원해야 합니다.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와 같은 기관을 통해 "비대칭적 힘"을 창출하여 적국을 억제해야 합니
다.

책은 또한 팔란티어 내부의 조직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카프는 팔란티어의 구조가
꿀벌의 벌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위계적이지 않고,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며, 그룹
투표 역학을 활용합니다. 토요타 생산 시스템의 창시자 타이이치 오노에게서 배운 근본 원인 분석
(root cause analysis)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표면적인 가정을 피하고, 실패의 진짜 이
유(종종 대인 관계에서 비롯됨)를 찾습니다.

비판자들은 '기술 공화국'이 제시하는 비전에 우려를 표합니다. 군사력과 기술력을 융합하고,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를 국가 방위의 중심에 배치하자는 주장은 "군국화된 기술 과두제" 의 비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역설이 
우려됩니다.

굿리즈의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시민권은 순응, 기술은 무기, 혁신은 군국화, 반대는 
불충, 공화국 자체는 팔란티어의 사양에 따라 건설된 수비대 국가'를 의미한다." 또 다른 비평가는 책
이 "증거 기반 전략이라기보다 좌절의 선언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프는 이러한 비판을 개의치 않
습니다.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구 가치 수호의 중요성과 이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에 반
대하는 것"이 그의 열정입니다. 그는 이러한 가치들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을 "
다양한 배경의 개인들을 통합하는 능력주의와 공정성을 구현하는 독특한 존재"로 봅니다.

2025년 카프는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은 그를 
 "새로운 종류의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서구의 힘을 부끄럽지 않게 전파하는 테크노 내셔널리스트의 
화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올해의 CEO로 그를 선정했습니다. 팔란티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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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은 한때 5천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카프의 개인 자산은 180억 달러에 달합니다.

'기술 공화국'의 비전이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알렉스 카프
는 21세기 기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비전을 제시
했습니다. 철학 박사에서 출발해 억만장자 방산 기업 CEO가 된 그의 여정은 기술의 시대에 권력과 
가치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22

3장 온톨로지: 데이터를 지식으로 바꾸는 마법
제2부 핵심 기술: 온톨로지(Ontology)와 의사결정 혁명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팔란티어 기술의 심장, 온톨로지의 정의

(1) 단순 데이터 통합을 넘어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구현

2008년 어느 늦은 밤, 런던 금융가의 한 대형 은행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는 두꺼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은행이 그리스 국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책임자는 노트북을 열고 다른 부서에 전화
를 걸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10억 달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절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 기관이 자신들의 돈
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은 완벽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대출 부서의 장부에서 그리스는 'GR' 로 표
기되었습니다. 채권 거래 데스크에서는 'Hellas'라고 적었습니다. 파생상품 부서에서는 숫자로 된 국
가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컴퓨터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나라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팔란티어가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팔란티어의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의외의 곳에서 영감을 찾았습니다. 철학 서적이었습
니다. 그들이 주목한 개념은 온톨로지, 영어로는 Ontology라고 씁니다. 이는 존재론이라는 뜻의 철학
용어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
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정립한 이 개념을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의 핵심 원
리로 가져왔습니다.

팔란티어의 공식 문서는 온톨로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직의 세계를 완전한 그림으로 만드는 것
이라고 말입니다. 데이터셋과 모델을 객체 유형, 속성, 링크, 액션 같은 개념으로 매핑해 현실의 사물
과 사건을 플랫폼 안에서 다시 세우는 방식입니다. 사람 눈에는 업무 언어로 보이고, 기계 눈에는 연
산 가능한 구조로 보이게 만드는 번역기입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단순한 카탈로그나 스키마 설계
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의 워크플로를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많은 기업이 디지털 트윈을 화려한 3D 화면 정도로
오해합니다. 공장을 가상 공간에 예쁘게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가 말하는 디지털
트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조직의 의미 체계와 행동 체계를 함께 담은 작
동하는 복제본입니다. 팔란티어 문서에 따르면 온톨로지는 많은 환경에서 조직의 디지털 트윈 역할
을 하며, 객체와 속성과 링크 같은 의미 요소뿐 아니라 액션과 함수와 동적 보안 같은 움직이는 요소
까지 포함합니다. 트윈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면 화면도 바뀌어야 하고, 화
면이 바뀌면 다음 행동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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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에서 시럽이 부족해졌습니다. 6,450개 매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과거라면 15명이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웬디스
품질 공급망 협동조합의 피트 수어켄 CEO는 팔란티어 고객 컨퍼런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웬디스의 디지털 트윈은 3,500대의 트럭, 34개의 물류 센터, 6,450개의 매장을 하나의 화면에 연
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시럽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시스템은 가장 가까운 물류 센터
에서 어떤 트럭이 어느 루트로 배송해야 하는지를 즉시 계산해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진정한 힘은 쓰기 가능하다는 속성에 있습니다. 고급 배포 환경에서 팔란티어의 디지
털 트윈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제어판으로 기능합니다. 파운드리에서 이루어진 변경사항이 하류
시스템으로 역전파됩니다. ERP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작업 지시서를 발동시키거나, 공급 계획을 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적인 디지털 그림자와 진정한 디지털 트윈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점
입니다. 조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재최적화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2025년 1분기, 팔란티어의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2분기에
는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코노미스트지는 팔란티어를 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기업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2024년 수익의
60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에 천문학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정의하는 방법에 돈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2) 객체(Object), 속성(Property), 관계(Link)를 통한 세상의 재구성

알렉스 카프는 기술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엑셀처럼 봅니까, 아니면 이야
기처럼 봅니까. 대부분의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세상을 행과 열로 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거대한 스
프레드시트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세상을 문장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 요소를 사용
합니다. 객체와 속성, 그리고 관계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주어와 형용사와 동
사와 같습니다.

먼저 객체를 보겠습니다. 객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명사입니다. 팔란티어 문서의 표현을 빌리면 객체
유형은 해당 개체 범주의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군사 작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탱크는 객체입니
다. 소대장도 객체입니다. 적군의 보급 트럭도 객체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것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인사과 데이터베이스에는 소대장의 군번이, 군수과 데이
터베이스에는 탱크의 제원이 각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것들을 하나의 지도 위에 올
려놓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센서, 자산, 작업 지시서, 직원이 각각 독립적인 객체 유형으로 정의됩
니다.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 진료, 진단, 약물이 객체가 됩니다.

다음은 속성입니다. 속성은 객체를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팔란티어 문서에 따르면 속성은 현실 세
계의 어떤 실체나 사건의 특성을 나타내는 스키마 정의입니다. 탱크라는 객체는 연료량이라는 속성
을 가집니다. 현재 위치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정비 일자라는 속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팔
란티어는 다양한 기본 데이터 타입을 지원합니다. 문자열, 정수, 부동소수점, 날짜, 타임스탬프 같은
기본 타입이 있습니다. 지리적 좌표, 지형, 미디어 참조, 구조체, 시계열 같은 고급 타입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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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마법은 세 번째 요소인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관계는 동사입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은 객체와 객체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고 그 선에 이름을 붙입니다. 소대장은 탱크에 탑승합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탱크는 적군 트럭을 조준합니다. 이것도 관계입니다. 적군 트럭은 탄약을 운반합니다. 링크 유형은
두 객체 유형 간 연결의 스키마 정의이며, 링크는 두 객체 사이 관계의 단일 인스턴스입니다. 이 단순
한 문장들이 모이면 거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에는 분석가가 이 관계를 머릿속으로 상상
해야 했습니다. 인사과 파일에서 소대장을 찾고, 군수과 파일에서 탱크를 찾은 뒤, 지도상에서 적의
위치를 대조해야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엔진은 이 관계를 미리 정의해둡니다.

이제 시스템은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스
템에 적군 트럭이라는 객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트럭은 탄약고라는 객체 근처에 정차했습니다. 그
리고 전선을 향해 이동합니다. 시스템은 이 관계들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추론합니다. 이 트럭은
탄약을 보급하러 가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휘관의 화면에는 단순한 점이 아니라 보급로 차단
필요라는 작전 제안이 뜹니다. 이것이 팔란티어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전쟁의 기초입니다.

독일의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은 이 원리를 신약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팀 간 데이터를 연
결하고 표적, 유전자, 질병 등의 용어를 관련짓는 온톨로지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위에 엔터
프라이즈 지식 그래프를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R&D 데이터의 약 90%를 의미론적 계층을 통해 통
합된 원스톱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가 유전자나 질병으로 검색하면 사일로 전
체에서 관련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결합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팔란티어의 솔루션 아키텍트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 있습니다. 온톨로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신경계입니다.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일단 무언가를 온톨로지에 매핑하면, 고객이 무엇이고
 자산이 무엇인지 다시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 2년 동안 데이터 모델을 구축했는데,
온톨로지에서 2주 만에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죽어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것은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모여 문맥이 됩니다. 복잡한 현실 세계를 컴퓨
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 이것이 팔란티어 기술의 심장입니다.

나. 데이터 사일로의 파괴

(1) 파편화된 데이터를 '단일 진실 공급원'으로 통합하는 원리

200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미군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더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로그인 창이었습니다. 정보 장교가 테러리스트의 위치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열 개가 넘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드론 영상을 보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습니다. 통신 감청 기록을 열람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휴민트라고 불리는 인간
정보원들의 보고서는 종이 문서철에 꽂혀 있었습니다. 분석가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려고 할 때쯤
이면 테러리스트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사일로의 비극입니다. 사일로는 원래 곡식을 저장하는 원통형 창고를 뜻합니다. 한 사
일로에 담긴 밀은 옆 사일로의 보리와 섞이지 않습니다. 조직의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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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랐고, 데이터의 형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제약 산업의 한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개발 임원의 약 48%가 데이터 사일로가 조직의 부서 간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답했습
니다. 팀들은 어느 숫자가 맞는지를 조정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통찰력을 추출하는 것
이 아니라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는 데 자원이 낭비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업팀 숫자와 재무팀 숫자가 다릅니다. 공장팀은 우리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류팀은 현장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진실을 말합니다. 다
만 서로 다른 진실을 말합니다. 사일로란 악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분리되면 언어도 분리
됩니다. 분리된 언어는 조직을 느리게 만듭니다.

팔란티어는 이 사일로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통합을 시도할 때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없애고 거대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
다. 이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수년이 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입니
다. 무엇보다 현장의 반발이 심합니다. 각 부서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도구를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팔란티어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가상 통합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은 그대로 둡니다. 인사팀은 계속 오라클을 씁니다. 재무
팀은 SAP를 씁니다. 대신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이 이 모든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데이터를 물
리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의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A
시스템의 고객 ID와 B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넘버가 사실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시스템에 알
려줍니다. 사용자는 파운드리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단일 진실 공급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ingle Source of Truth, 줄여서 SSOT라고 합니다. 중요
한 데이터가 중앙 저장소에 저장되고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관리 개념입니다. 모든 정보를 하나의 권
위 있는 소스를 통해 라우팅하여 모든 사람이 같은 플레이북으로 작업하도록 보장합니다. 회의실에
서 더 이상 데이터의 출처를 두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팀장이 가져온 매출액과 재무팀장이 가
져온 매출액이 다를 일이 없습니다. 파운드리 위에서는 모두가 같은 숫자를 봅니다. 누군가 데이터를
 수정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반영됩니다.

생명공학 기업 바이오젠은 이 원리를 제조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제조 데이터의 단일 진실 공
급원을 구축하여 진행 중인 데이터를 단일 소스로 취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별도의 라인
종료 테스트 사일로를 기다리는 대신 연속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젠의 글로벌
분석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제조 컨텍스트와 결합된 시계열 데이터의 조합이 고급 응용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배치 품질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극적입니다. 비바 시스템즈의 연구에 따르면 사일로화된 환경에서 단순한 프로토콜
수정 작업에 25개 이상의 수동 단계와 여러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통합 볼트를 사용하면 단일 소스
문서로 한 단계 작업이 됩니다. 업데이트 시간이 수 주에서 수 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약물 생애주
기 전반에 걸친 통합 데이터 흐름이 중복을 제거하고 각 약물에 대한 단일 버전의 진실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팔란티어는 이러한 통합을 조직의 모든 데이터 자산으로 확장했
습니다. 데이터와 로직과 의사결정이 함께 존재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경쟁하는 데이터 버전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올바른 숫자를 사용하도록 보장했습니다.

(2) 메타데이터, 계보(Lineage), 권한 체계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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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정
보를 훔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란티어는 태생부터 정보기관과 함께 성장했습
니다. 그들에게 보안은 기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이터 자체보다 데이터
에 대한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이것을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팔란티어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조각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언제 생성되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원래 출처는 어디인가. 팔란티어는 온톨로지에 모든 필드에 대한 풍부한 메타데이
터와 변경에 대한 세밀한 거버넌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무엇을 정의했고, 언제 바
꿨고, 왜 바꿨는지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록은 윤리적 장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데이터도 법정에 섭니다.

팔란티어의 2024년 프라이버시 및 거버넌스 백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데이터 계보를 이해하면
관리자가 플랫폼 전반에 걸친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플
랫폼의 데이터가 수집부터 데이터 변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습니
다. 포괄적인 데이터 수명 및 상호작용 뷰가 규모에 맞게 명확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계보, 영어로는 리니지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데이터의 이력서와 같습니다. 데이터가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경로를 추적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데이터의 출처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전체 여정을 가시화합
니다. 팔란티어의 데이터 계보 도구는 데이터가 파운드리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전
체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군이 태블릿으로 적군의 예상 이동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봅니다. 그는 이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이 정보의 조상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AI가 예측했고, 그 AI는 30분 전 드론이 찍은 사진과 1시간 전 감청된 무전 기록을 바탕으
로 분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2024년 10-K 보고서는 파운드리가 데이터 프로젝
트가 실패하는 이유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단계와 방법이 이해되고 재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
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파이프라인을 추적하고 흔적을 따라가 테이블의 행과 열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알게 만든다고 적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지를 묻는 순간, 데이터
는 숫자가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이 계보는 정치도 바꿉니다. 누군가 그 수치는 틀렸다고 말하면, 상대는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계보
로 되돌아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싸움이 추적 싸움으로 바뀝니다. 제약 분야에서 이는 연구자가
분석 결과를 원래 기기 파일과 실험 노트북 항목까지 추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단계에서 감
사 추적이 유지됩니다. 중앙 임상 데이터 저장소에 적절한 감사 추적을 두면 FDA에 제출된 내용을
소스 데이터까지 추적할 수 있고, 제출 후 업데이트도 추적됩니다.

마지막이 권한 체계입니다. 사일로를 부수면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공포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
보이게 되는 건가요. 팔란티어는 온톨로지 자체에 세밀하고 유연한 보안 통제를 둔다고 말합니다. 객
체 유형과 링크 유형 같은 설계 요소뿐 아니라 실제 객체와 링크 데이터에도 권한을 걸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데이터 보호 및 거버넌스 문서는 구체적인 도구를 나열합니다. 체크포인트는 파운드리
애플리케이션으로, 특정 민감 데이터 작업 전에 정당화 요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감 데이터 스캐너
는 관리자가 조직별 민감 데이터 정의와 해당 정보가 식별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사이퍼 서비스는 암호화, 복호화, 해싱 같은 암호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난독



27

화합니다.

이러한 권한 체계는 단순히 파일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아주 작은 단
위까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IA 분석관과 FBI 수사관이 같은 테러리스트 파일을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IA 요원의 화면에
는 테러리스트의 이름과 해외 은신처 정보가 보입니다. 하지만 정보원의 실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FBI 요원의 화면에는 테러리스트의 미국 내 범죄 기록은 보이지만 해외 작전 정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목적 기반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수행 중인 구체적인 임무에 필요한 데이터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의
벽을 허물면서도 동시에 가장 안전한 금고를 만들었습니다. 개방과 보안이라는 모순을 기술로 해결
한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AIP는 추적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인간-기계 협력에서 신뢰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감사 추적을 캡처합니다. AI 모델이 어떤 데
이터를 사용했는지,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완전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 인간-기계 공생(Human-Machine Teaming)

(1) 블랙박스 AI가 아닌, 인간의 직관을 증폭시키는 도구

실리콘밸리의 많은 AI 기업들은 인간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완전 자동화입니다. 인간
은 실수하고 지치고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알렉스 카프
는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터에서 알고리즘에게 방아쇠를 당길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윤리적인 문제
를 떠나서 그것은 전략적으로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AI는 패턴을 읽는 데 능숙하지만 맥락을 읽는 데
는 서툽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2003년 9.11 이후 국가 안보 도전 과제에서 태어난 사명을 가지고 설립
되었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방대하고 이질적인 정보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은 페이팔의 사기 인식 시스템과 유사한 소
프트웨어 원칙을 이 복잡한 문제에 적용할 사명 지향 회사를 구상했습니다. 창립 때부터 회사의 철학
은 인간 분석가를 전지전능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텔리전스 증강, 즉 인간
의사결정자에게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수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블랙박스 AI를 거부합니다. 블랙박스란 입력과 출력은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은 알 수 없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딥러닝 기반의 최신 AI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알파고가 왜 그곳에 돌을 두었
는지 개발자도 모릅니다. 바둑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쏘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문제
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팔란티어의 접근법은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활용합니다. 첫째는 사고의 연쇄, 영어로는 Chain-of-Thought 프롬프팅입니다.
AIP 로직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프롬프팅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구조
화된 계획에 따라 반복적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프롬프트는 LLM에게 먼저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
명하고, 그다음 단계별로 계획을 실행하며, 마지막으로 최종 답변을 제공하도록 지시합니다. AIP의
LLM 디버거는 사용자에게 AIP 로직 함수의 내부 작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중간 단계와 도
구 호출을 볼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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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도구 위임 전략입니다. 전체 작업을 LLM의 블랙박스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대신, AIP는 특
정 논리적 작업을 더 해석 가능한 도구에 위임합니다. 이 접근법은 신뢰할 수 있고 더 해석 가능한 로
직에 의존할 수 있게 합니다. AI 시스템이 도구 사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해당 도구의 특정 로직과 단계를 검사하여 로직이 실패하는 지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수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AI 대신 설명 가능한 AI를 사용했을 때, 흉부 X선
이미지에 대한 히트맵 설명을 제공했을 때, 방사선과 의사의 작업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
다. 설명 가능한 AI는 단순히 AI의 예측 점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
는지에 대한 시각적 설명을 제공하여 의료 전문가가 AI의 권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결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철학은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직관과 전문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언맨 슈트와 같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슈트를 입는다고 해서 슈트가 알
아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슈트는 토니 스타크의 능력을 극대화할 뿐입니다. 2025년 미 공군의
ShOC-N Capstone 실험에서 이 개념이 실제로 검증되었습니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매버릭 AI가 동적 표적화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속도, 규모,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되었
습니다. 연합 통합 실험은 전투원의 결심 우위와 전반적인 상황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2024년 포레스터 웨이브 AI/ML 플랫폼 Q3 보고서에서 팔란티어는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제공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팔란티어는 AI/ML 분야
에서 가장 강력한 제공물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과 기계를 공동 의사결정 모델로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최고 아키텍트 악셰이 크리슈
나스와미는 말했습니다. 팔란티어 AIP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용 사례를 구동하며,
AI를 최전선 운영에 직접 연결하도록 독특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인간-AI 협력을 위한 멀티모달 가드
레일, 의사결정 중심 온톨로지, 그리고 기업이 AI 프로토타입에서 프로덕션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범위의 기능에 대한 투자가 검증되었다고 믿습니다.

(2) 결심 우위(Decision Advantage)를 위한 투명한 알고리즘

전쟁이나 비즈니스나 본질은 같습니다.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상대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결정
하는 쪽이 이깁니다.

이것을 결심 우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ecision Advantage라고 씁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많이 가
진 쪽이 이겼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이제는 그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누가 더 빨리 찾아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찰 드론이 적의 탱크를 발견했습니다. 과거라면 이 정보
가 포병대대까지 가는 데 수십 분이 걸렸습니다. 좌표를 부르고 지도에 표시하고 무전을 쳤습니다.
팔란티어 시스템에서는 드론이 영상을 보내는 순간 AI가 탱크를 식별합니다. 사거리 내에 있는 가장
적합한 아군 포병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버튼은 인간이 누릅니다. 시스템은 화면에 묻습니다. 타격하시겠습니까. 지휘관은 AI
가 추천한 무기와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를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알고리즘은 투명합니다. 왜 이 포병
부대를 추천했는지, 왜 이 좌표를 찍었는지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지휘관은 기계의 노예가 아니라 기
계의 지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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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의 2024년 10-K 보고서는 AIP를 설명하며 조직이 AI와 LLM을 운영적으로 쓰게 하는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고 적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인간 운영자 사이의 안전한 핸드오프, 광범위한 보안
과 감사 통제, 그리고 워크플로 전반에 걸친 통합된 인간 검토 체크포인트를 언급합니다. 인간은 뒤
에서 박수만 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로 설계됩니다.

팔란티어의 AI 거버넌스 관련 글도 같은 방향으로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human-in-the-loop
gates로 묶고, 접근 통제를 통해 역할별로 볼 수 있는 데이터와 앱을 제한하며, 데이터 최소화와 목적
기반 통제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윤리 선언문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자동화라는
제품 요건입니다. 자동화를 하되, 누가 책임지는지 남겨야 합니다. 책임이 남지 않으면 자동화는 조
직에서 금지됩니다.

투명한 알고리즘의 핵심은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AIP는 해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며, 투명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AI 시스템
은 블랙박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접근법은 AI가 독립적으로 군사 표적 작전이나 주요 금융 거래와 같은 행동
을 실행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명시적인 인간 승인 없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투명성은 단순히 윤리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실용적 필요성입니다. 인간-AI 협력 연구에 따르면 정보
비대칭과 능력 비대칭이 상보적 팀 성과의 두 가지 핵심 원천입니다. 인간과 AI가 각기 다른 정보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의 협력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각 에이전트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고 어떤 전략을 채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5년 7월에 수행된 결심 우위를 위한 인간-기계 협력 전쟁게임은 이 개념을 검증하는 중요한 이
정표였습니다. 이 실험 시리즈는 전투 관리에서 AI 통합과 합동 통합의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머신러닝 및 인간 감독과 융합함으로써 상황 인식을 강화하고 군사 의사결정
을 가속화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인프라입니다. 데이터가 파운드리 또는 고담에 수집되고,
온톨로지에 의해 맥락화되며, AIP에 의해 활성화되어 인간과 AI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행동을 제
안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 행동과 결과가 온톨로지에 다시 기록됩니다. 이 피드백 루
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지털 트윈을 풍부하게 하여 향후 AI 기반 권고를 더 정확하게 만들고 조직
 리더가 결정의 효과로부터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투명한 알고리즘의 장기적 가치는 조직 학습의 촉진입니다. 팔란티어의 폐쇄 루프 시스템은 조직이
플랫폼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스마트하고 필수불가결해지는 복리 이점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
히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맥락, 결과, 그리고 학습된 교훈을 체계적
으로 캡처하고 미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심 우위는 일회성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지속
적 학습과 개선의 문화에서 나옵니다. 팔란티어는 이러한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인프라를 제공
합니다.

2025년 팔란티어의 연간 매출은 약 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운영 마진은 51%에 달했습니다. 부채는 없고 현금은 45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
년 1월 현재 주가는 185달러에서 195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
이 있습니다. 시장은 결심 우위라는 개념에 막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산하고 인간



30

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속도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것이 팔란티어가 말하는 기술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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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팔란티어의 4대 플랫폼
제2부 핵심 기술: 온톨로지(Ontology)와 의사결정 혁명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고담(Gotham): 어둠 속의 감시자

(1) 대테러 작전과 정보기관을 위한 인물·관계 추적 시스템

2008년 어느 날, CIA 본부 지하의 한 분석실에서 젊은 요원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알카에다 조직원의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라면 수십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뒤져야 했을 작업입니다. 그러나 화면 위에서 인물들의 관계망이 마치 거미줄처럼 실시간으로 펼쳐
졌습니다. 한 사람을 클릭하자 그의 통화 기록, 금융 거래, 이동 경로, 알려진 동료들이 하나의 그림으
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팔란티어 고담의 첫 번째 실전 배치였습니다.

고담은 팔란티어가 2008년에 출시한 최초의 플랫폼입니다. 이름은 배트맨 시리즈의 고담 시에서 따
왔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루시어스 폭스
가 고담 시 전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배트맨은 임무가 끝난
 후 그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현실의 고담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17년이 지난 2025년, 고담은 더
욱 강력해졌습니다.

고담의 핵심 기능은 인물 중심 분석입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특정 인물
이나 조직의 전체 그림을 구성합니다. 전화 통화 기록. 이메일 메타데이터. 금융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소셜 미디어 활동. 위성 사진. 드론 영상. 이 모든 조각들이 온톨로지 기술을 통해 하나의 통합
된 시각으로 재구성됩니다. 고담의 인터페이스는 여러 분석 도구를 단일 작업 공간에 통합합니다. 지
리공간 분석은 특정 인물이나 차량의 이동 패턴을 지도 위에 시각화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인물들
간의 관계를 노드와 링크로 표현하여 숨겨진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통화기록 분석은 전화 통화 패
턴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합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분석하며, 분석관이 놓칠 수 있는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고담은 혼합현실(Mixed Reality)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가상 작전실에서 협업할 수 있
으며, 전장의 상황을 3차원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위성 연동 기능은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정찰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고리즘이 어떤 센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자동
으로 조율합니다.

보안은 고담의 핵심입니다. 이 플랫폼은 기밀 등급, 알 필요성(need-to-know) 원칙, 시간 제한 접근
등 다층적 권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조회와 분석 활동은 완전한 감사 추적(audit trail)을 남
깁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 기록됩니다. 이것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역
설적으로 감시 시스템 자체를 감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담의 고객 목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사용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국 CIA와 NSA를
비롯한 정보기관들. 미 육군과 해군. 유럽경찰청(Europol). 덴마크 경찰은 2017년부터 POL-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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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예측 치안 프로젝트에 고담을 사용해왔습니다. 2025년에는 덴마크 군과 정보기관까지 고담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최근 계약은 2025년 중반에 체결된 미 육군과의 100억 달러 규모 계약입니다. 10
년 기간의 이 계약은 75개의 개별 소프트웨어 계약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메이븐
(Project Maven)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7억 9,500만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은 2029년까지 최
대 13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담은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이 플랫폼은 AI 기반 킬체인(kill chain)을 지원
합니다. 표적 식별부터 타격 수단 배정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립니
다. 인간 참여(human-in-the-loop) 원칙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알
고리즘이 처리합니다.

이것이 고담의 본질입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 문제는 그 눈이 무엇을 보고 있으며, 누
가 그 눈을 통제하는가입니다.

(2) 빈 라덴 사살 작전(Neptune Spear) 지원설의 진실과 허구

2011년 5월 2일 새벽,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한 주거 단지에 미국 특수부대 헬리콥터 두 대가 착
륙했습니다. 40분 후, 오사마 빈 라덴은 사망했습니다. 네이비 씰 팀 식스가 수행한 이 작전의 암호
명은 '넵튠 스피어(Neptune Spear)'였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팔란티
어가 이 작전에 관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CIA도 팔란티어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러나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빈 라덴 추적은 수년간의 정보 수집 작업의 결과였습니다. CIA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알카
에다 포로들로부터 아부 아흐메드 알 쿠와이티라는 연락책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이 연락책을 추
적하는 데 6년이 더 걸렸습니다. 2010년, CIA 요원들은 마침내 파키스탄에서 그를 발견하고 아보타
바드의 주거 단지까지 추적했습니다.

이 추적 과정에서 팔란티어 고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CIA는 2008년부터 고담의 최초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인물 추적, 관계망 분석, 지리공간 분석은 정확히 고담이 설계된 목적입니다.
수십 개의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단일한 그림을 구성하는 것. 빈 라덴 작전은 바로 그러한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 연관성을 직접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회사의 마
케팅 자료와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대테러 작전에서의 성공'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구
체적인 작전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진실은 분류된 기밀 속에 있습니다. 2011년 작전 직후,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 윌리엄 맥레이븐 제
독은 국방부 컴퓨터에서 빈 라덴 작전 관련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CIA로 이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DNA 검사 결과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
니다. FOIA 요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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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빈 라덴 작전은 '정보의 연결'이 승리의 열쇠였던 사례입니다. 파편화된 단
서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조합하는 능력. 이것이 9.11 이후 미국 정보기관들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이며, 팔란티어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작전의 성공은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음
을 보여줍니다.

빈 라덴 사살 작전에서 팔란티어의 역할이 무엇이었든, 이 작전은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신화를 강화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잡는 기술'이라는 이미지는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
가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조성된 것인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나. 파운드리(Foundry): 기업의 중앙 신경망

(1) 민간 기업을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구조

2016년, 팔란티어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고담은 정보기관과 군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부 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민간 기업 시장에 진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CIA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감시 기
술이라는 이미지가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탄생했습니다. '주조 공장'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원자재(데이터)를 가치 있는 제
품(인사이트)으로 변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고담과 동일한 온톨로지 엔진이었
지만, 포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시 대신 '디지털 전환'. 추적 대신 '운영 최적화'. 언어가 바뀌었
습니다.

파운드리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세 개의 층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연결 층입니다. 기업들은 수십, 때로는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ERP, CRM, 생산관리시스템, 물류시스템, 인사시스템. 이 시스템들은 대개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는 이 모든 시스템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든, 정기적 배치 업
로드든, 데이터 형식이나 출처에 관계없이 수집합니다.

두 번째는 변환 층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정제되고 표준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계보
(lineage)가 추적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변환을 거쳤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이것
은 감사 가능성을 확보하고, 오류 발생 시 원인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온톨로지 층입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정제된 데이터는 비즈니스 객체(object)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노선', '승객', '정비 기록', '부품'이 각각 객체가 
됩니다. 이 객체들은 속성(property)을 갖습니다. 항공기 객체는 기종, 제조일, 총 비행시간, 현재 위
치 등의 속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객체들은 관계(link)로 연결됩니다. 이 항공기는 이 노선을 운항하
며, 이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정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입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운영을 디지털 세계에 복제하는 것입
니다. 단, 이 복제본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시뮬레이션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파운드리의 강점은 '닫힌 루프(closed loop)' 운영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석 결 
과는 곧바로 실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최적화 분석이 완료되면 그 결과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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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주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에서 행동까지의 시간이 극적으로 단축됩니다. 
2025년 현재, 파운드리는 미국 상업 부문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미국 상업 매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고객 수는 849개 사로 43% 늘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계약이 139건, 500만 달러 이상이 51건, 1,000만 달러 이상이 31건 체결되었습니다. 
고객 유지율은 98%에 달합니다.

이 성장의 비밀은 '부트캠프(Bootcamp)' 전략에 있습니다.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영업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팔란티어는 이것을 5일로 압축했습니다. 잠재 고객을 초청하여 실제 자신들
의 데이터로 파운드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5일 만에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집니다. 고객은 
가치를 직접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영업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2) 제조, 금융, 헬스케어 분야 적용 사례

에어버스 본사의 한 엔지니어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수천 대의 항공기 데이
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온도, 연료 소비량, 부품 마모 상태. 알고리즘이 패
턴을 분석하더니 경고를 띄웠습니다. 특정 기종의 착륙장치 부품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모되고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부품이 고장 나기 전에 교체 일정이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스카이와이즈(Skywise)입니다. 에어버스가 팔란티어와 공동 개발한 항공 데이터 플랫폼입니
다. 2017년에 출시된 이 플랫폼에는 현재 100개 이상의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데이터, 정비 기록, 부품 재고 정보가 모두 통합됩니다. 예측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항공사들은 계획되
지 않은 정비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BP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BP는 파운드리를 사용하여 전 세계 공급망의 '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습니다. 원유 생산부터 정제, 운송, 판매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알고리즘이 수요 예측, 재고 최적화, 물류 경로 설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이 시스템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사례는 논쟁적입니다. 영국 NHS(국민보건서비스)는 2023년 11월, 팔란티어와 7
년간 3억 3,000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목적은 '연합 데이터 플랫폼(Federated 
Data Platform)'의 구축입니다. 잉글랜드 전역 병원들의 환자 데이터를 연결하여 병상 관리, 수술 일
정 조정,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계약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영국의사협회(BMA)와 의사협회(Doctors' Association 
UK)는 환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조달 과정의 투
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의료 전문가들이 NHS 잉글랜드 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팔란티어가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맺은 계약 때문에 NHS 계약을 취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초 현재, NHS 트러스트의 약 15%만이 이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속도
는 예상보다 느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정치적, 윤리적 논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주목받습니다. 2025년, 삼성은 팔란티어와 협력하여 반도체 수
율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데
이터를 분석하여 불량의 원인을 찾아내고, 공정 변수를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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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HD현대와의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조선업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팔란티어와 HD현대,
그리고 지멘스가 협력하여 조선소 운영을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T는 파운드
리와 AIP를 한국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성공 사례들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비판도 존재합니다. 파운드리의 온톨로지는 독점적
이고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한번 도입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이 있다고
는 하지만, 온톨로지에 내장된 비즈니스 로직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98%의 고객 유지
율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다. 아폴로(Apollo): 소프트웨어 배포의 혁명

(1) 클라우드에서 전장의 엣지(Edge)까지 끊김 없는 배포

"SaaS가 가본 적 없는 곳에 SaaS를 가져갑니다."

팔란티어가 아폴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험비(Humvee) 뒷좌석. 잠수함 내부. 인공위
성. 이런 곳에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작동한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
다. 아폴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폴로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려면 팔란티어의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2008년 고담이 처음 배치되
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자체
서버에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기관과 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었습
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드물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수백 개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서비
스는 독립적인 개발팀이 관리합니다. 이 서비스들을 수십 개의 서로 다른 환경, 클라우드와 온프레미
스와 기밀망(classified network)과 완전히 분리된 에어갭(air-gapped) 환경에 동시에 배포하고 업데
이트하는 것은 악몽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아폴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허브 앤 스포크
(hub-and-spoke)' 아키텍처입니다. 중앙의 아폴로 허브가 있고, 각 배포 환경에 스포크
(deployment platform)가 설치됩니다. 허브는 모든 제품의 모든 버전을 관리합니다. 스포크는 자신
의 환경에 맞는 업데이트를 '풀(pull)'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풀'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배포는 '푸시(push)' 방식입니다. 개발자가 업데이트
를 밀어넣습니다. 이 방식은 모든 환경의 상태와 제약 조건을 개발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
다. 환경이 많아지면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아폴로의 풀 방식에서는 각 환경이 자신의 제약 조건을 정의합니다. 이 환경은 '릴리스 채널 스테이
블(stable)'만 따른다. 저 환경은 '카나리(canary)' 버전도 받는다. 아폴로는 이 제약 조건을 존중하
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조율합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폴로는 주당 41,000건 이상의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처리합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까지의 리드 타임은 4분 미만입니다. 블루-그린 배포와 자동 롤백 기능이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전 버전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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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환경에서의 작동이 아폴로의 진정한 차별점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간헐적이거나 아예 없는 환
경. 대역폭이 극도로 제한된 환경. 아폴로는 이런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리소스로 동작하며, 연결이 복구되면 중앙 허브와 동기화합니다. 군사 작전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십시오. 전장의 지휘관은 며칠 동안 본부와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할 수 있
습니다. 그 기간에도 그의 장비에 탑재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새로운 위협
 정보가 있으면 연결이 복구되는 즉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아폴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락인(Lock-in) 효과와 SaaS 기반 수익 모델

아폴로는 기술적 성취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모델에서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설치했습니다. 업그레
이드는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년간 같은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불리했습니다. 고객이 새 버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추가 매출이 없었습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객은 구매 대신 구독합니다. 소프
트웨어는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고객은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
하게 됩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구독 수익을 얻습니다.

문제는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들, 정보기관과 군과 규제가 엄격한 기업들이 전통적인 SaaS 모델을 사
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프레미스 설치
 방식으로 돌아가면 SaaS의 장점을 잃게 됩니다.

아폴로는 '프라이빗 SaaS(Private SaaS)'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환경에서 실행되지만, 업데이트와 관리는 SaaS처럼 중앙에서 자동화됩니다. 고객은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 최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팔란티어는 구독 기반 수익을 유지합니다.

락인 효과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폴로를 통해 배포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운영 프로세
스에 깊이 통합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석 워크플로우,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모두 플랫폼 위에
구축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의존성은 깊어집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든 데이터 통합을 다시 구축
해야 합니다. 온톨로지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운영 중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에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3~4년 평균 계약 기간. 98%의 고객 유지율. 124%의 순 달러 유지율(net dollar retention). 이 숫
자들은 락인 효과를 반영합니다. 순 달러 유지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기존 고객들이 해마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폴로는 AWS 마켓플레이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정부 클
라우드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IL5와 IL6 인증을 획득하여 기밀 네트워크에서도 운영될 수 있습니
다. FedRAMP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들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진입
장벽입니다.

아폴로는 팔란티어의 숨은 영웅입니다. 고담이나 파운드리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이 두 플랫폼
이 전 세계 수천 개의 환경에서 동시에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폴로입니다. 소프트웨어 배포라
는 지루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팔란티어는 다른 어떤 회사도 도달하지 못한 곳에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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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 AIP(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생성형 AI의 실전 투입

(1) LLM의 환각(Hallucination)을 통제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법

2023년 4월, 팔란티어는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AIP, 인공지능 플랫폼. 이것은 챗GPT와 같
은 대형 언어 모델(LLM)을 기업 환경에 통합하는 도구였습니다. 발표 영상에서 알렉스 카프 CEO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LLM을 현실 세계에 착륙시키고 있습니다."

착륙이라는 표현은 적절했습니다. LLM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환
각(hallucination). 모델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현상입니다. 친
구와의 대화에서 LLM이 가끔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군사 작전이나 의료 진단
이나 금융 의사결정에서 LLM이 환각을 보이면 재앙이 됩니다.

팔란티어의 해법은 온톨로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온톨로지입니다.

AIP에서 LLM은 자유롭게 답변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온톨로지에 '접지(grounding)'됩니다. LLM이 
질문을 받으면, 먼저 온톨로지에서 관련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답변은 검증된 기업 데이터에 기반하
여 생성됩니다. 출처가 명시됩니다. 사용자는 AI의 답변이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류 담당자가 묻습니다. "시카고 창고의 현재 재고 상황은 어떤가?" 일반적인
 챗봇이라면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아마도 오래된 정보를 답할 것입니다. AIP의 에이전트는 온톨로
지에 연결된 실시간 재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답변합니다. 답변에는 데이터의 최종 업데이
트 시간이 포함됩니다.

AIP는 여러 LLM을 지원합니다. OpenAI의 GPT 시리즈. Anthropic의 Claude. Google의 모델들.
Meta의 Llama. 엔비디아의 네모트론(Nemotron). 고객은 용도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경우 온프레미스에서 실행되는 자체 호스팅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팔란티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전체 제품군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정부 클라우드에 배포됩니다. 이것은 GPT-4가 처음으로 기밀 네트워크에서 사
용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군과 정보기관의 분석관들이 대형 언어 모델의 힘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뢰(trust)는 AIP 설계의 핵심입니다. 플랫폼은 AI의 모든 결정에 대한 상세한 감사 추적을 제공합
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했고, AI가 어떤 데이터를 참조했으며, 어떤 논리로 답변을 생성했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제안 기반(proposal-based)' 패턴도 있습니다. AI가 행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안만
 합니다. 인간이 승인해야 실행됩니다. 그러나 팔란티어 자신도 LLM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문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합성적 추론(synthetic reasoning)에는 환각 위험이 있습니다." 온톨로지 접지
는 데이터 검색에는 효과적이지만, 모델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한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에이전트 기반 업무 자동화와 'AI 운영체제'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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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2024년은 챗봇의 해였습니다. 2025년은 에이전트의 해입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챗봇은 질문에 답합니다. 에이전트는 행동합니다. 챗봇에게 "내일 
날씨 어때?"라고 물으면 날씨를 알려줍니다. 에이전트에게 "내일 비가 오면 야외 행사 일정을 변경해
줘"라고 말하면 날씨를 확인하고, 비가 예보되어 있으면 실제로 일정을 변경합니다.

AIP 에이전트 스튜디오(AIP Agent Studio)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는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LLM과 온톨로지와 문서와 커스텀 도구를 조합합니다. 에이전트는 맥락을
인식합니다. 동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수행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물류 회사는 폭풍이 예보
되면 자동으로 배송 경로를 재설정하는 에이전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실시간으로 간호사
스케줄을 관리하는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은 수요 급증 시 자동으로 전력망을
조정하는 에이전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은 완전히 통합된 AI 표적 획득 및 상황
 인식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여러 NATO 회원국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ITAN(Tactical Intelligence Targeting Access Node) 지상국은 미 육군의 AI 정의 전장의 '두뇌' 역
할을 합니다.

AIP의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IP 로직(AIP Logic)은 노코드(no-code) LLM 함수 빌
더입니다. 개발자가 아닌 비즈니스 사용자도 LLM 기반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P 어시스트(AIP
Assist)는 플랫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봇입니다. 팔란티어 문서뿐 아니라 고객이 업로드한 커
스텀 문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빌더(Pipeline Builder)는 LLM 노드를 포함할 수 있어서
 데이터 분류, 감성 분석, 요약 등을 자동화합니다.

숫자가 AIP의 영향력을 말해줍니다. 2025년 1분기, 팔란티어는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 139
건을 체결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 51건. 1,000만 달러 이상 31건. 이 계약들의 상당수가 AIP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AIP를 'AI 운영체제'로 포지셔닝합니다.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중간 계층인 것처럼, AIP는 원시 데이터와 AI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중간 계층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LLM이든, 어떤 데이터 소스든,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든 AIP를 통해 연결됩니다.

CTO 샤얌 산카르(Shyam Sankar)는 2025년 에이전트 AI로의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운영은 인간과 AI 에이전트의 협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반복
적이고 데이터 집약적인 작업을 처리합니다. 인간은 판단과 창의성이 필요한 결정에 집중합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통제를 일부 포기한다는 의미입
니다. 에이전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에이전트의 행동이 윤리적인지 어떻게
보장하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 완전히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의 대답은 다시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입니다. 모든 에이전트 행동은 기록됩니다. 승인이 필
요한 행동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거버넌스와 규제는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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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는 팔란티어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고담과 파운드리가 회사의 기반을 다졌다면, AIP는 성장 엔진
입니다. 2023년 출시 이후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2024년 말 S&P 500에 편입되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 2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000억 달러를 넘
어섰습니다.

이것이 생성형 AI를 실전에 투입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챗봇을 넘어, 실제 세계에서 행동하는 AI.
환각을 통제하고, 데이터에 접지하고, 감사 가능하게 만드는 것. 팔란티어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유일한 것인지, 최선의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
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40

5장 우크라이나: AI 전쟁의 실험장
제3부 전장의 AI: 소프트웨어 주도 전쟁(Software-Defined Warfare)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법: 킬체인(Kill Chain)의 가속화

(1) 위성, 드론, 휴민트(HUMINT) 정보의 실시간 통합

2022년 10월의 어느 아침, 키이우 외곽의 모처에서 우크라이나 장교 두 명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
었습니다. 화면에는 바흐무트 전선의 디지털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참호 사이의 거리는 불과 수백 미터. 기술자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열영상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또
한 번의 클릭. 이번에는 Z 표식이 그려진 러시아 전차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울타리 사이로 지상
정찰원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작전이었다면, 그들은 몇 분 안에 미사일이나 포병,
 무장 드론 중 하나를 선택해 공격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워싱턴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전
쟁의 혁명일 수 있다." 그가 본 것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화면에 여
러 개의 눈을 통합합니다. 상업용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 군용 드론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영상, 전
선의 정찰병이 스마트폰으로 올린 사진, 대포병 레이더가 잡아낸 적 포병의 위치, 러시아 감시 카메라
를 해킹해 얻은 정보까지. 과거에는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부서, 서로 다른 시스템에 갇혀 있었
습니다. 한 기관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기관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9.11 테러 당시 미국
 정보기관들이 겪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공개 석상에서 자사 기술이 우크라이나 표적 정보의 상당 부분을 책
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키이우에 사무소를 두고 엔지니어 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전
장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개선합니다.

현대전은 엔트로피와의 경주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표적은 움직이고, 발사하고, 숨습니다. 우크라
이나가 서방으로부터 하이마스 같은 정밀 무기를 받았을 때, 그 무기의 성공 여부는 사거리보다 데이
터의 속도와 품질에 달려 있었습니다. 팔란티어의 기술은 "시간을 압축하는 소프트웨어"로 불립니다.
 표적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타격하기까지의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한 델타(DELTA)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아에로로즈비드카
라는 자원봉사 단체가 시작한 이 시스템은 2024년 8월 공식적으로 전 국방·보안 부문에 배치되었습
니다. 수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델타는 위성 이미지, 드론 영상, 레이더 데이터, 사이버 정보, 심지
어 시민들이 텔레그램 챗봇으로 제보한 정보까지 통합합니다. 2024년 7월, 델타는 나토(NATO) 정
보 보안 감사를 통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시스템 중 나토 프로토콜 인증을 받은 첫 번째 사례
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25년 보고서는 델타가 설계 목표와 운용 유연성 면에서 
미국의 CJADC2(합동전영역지휘통제) 시스템에 필적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델타 개발을 이끈 
보이코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토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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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한 나토 회원국이 델타 도입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사된다
면 우크라이나 전투 시스템의 첫 수출 사례가 됩니다. 전쟁터에서 태어난 기술이 이제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에 역수출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2) 세이커(SAKER) 드론과 드론 타격률 50%에서 80% 향상의 비밀

2023년 말,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참 조종사의 명중률은 10%까
지 떨어졌습니다. 베테랑들도 50%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전자전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 신호를 방해하는 재밍 장비를 대량으로 배치했습니다. GPS에 의존하는 드론은 방향을 잃었고,
조종사와의 연결이 끊긴 드론은 땅에 추락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세이커 스카우트(SAKER Scout)가 등장했습니다.

세이커는 정찰용 드론입니다. 이 드론에는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이커는 스스로 표적을 식별합니다. 탱크, 장갑차, 병력 집결지. 그것이 무엇인지 AI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지휘소로 전송합니다. 지휘관은 어떤 무기로 언제 타격할지 결정합니다.

세이커의 사거리는 10킬로미터입니다. GPS 대신 관성항법장치를 사용합니다. 재밍에 강합니다. 하
지만 진짜 비밀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AI는 학습합니다. 우크라이나 운용자들은 러시아군 영상을 AI에게 먹였습니다. 수천 시
간 분량의 동영상. 러시아 군인들의 군복, 장비, 무기. 그들이 걷는 방식, 움직이는 패턴. AI는 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세이커는 위장된 장비도 찾아냅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러시아 군
인처럼 움직이면, AI는 그것을 인식합니다.

2024년, 타임지와 영국 포시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I 드론의 명중률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50% 미만에서 80%로. 같은 수의 드론으로 거의 두 배의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헨리잭슨협회에 기고한 다비드 키리첸코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AI를 장착한 드론은 러시아의 병
력 수적 우위와 더 많은 무기 체계에 맞서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큰 강대
국이 작은 나라를 압도할 것이라는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AI가 군복을 입지 않은 러시아 군인을 움직임만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러시아 민간인은 어떻게 구별
할 것인가. 키리첸코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대라면 그 상황에서 발사를 멈추겠지만, 러시아군이 같
은 기술을 갖게 된다면 어떨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시스뉴스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장갑만큼이나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 될 것입
니다."

2024년 9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세이커 스카우트의 군 공급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6월에 설립된
국방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혁신 기술이 관료적 지연 없
이 빠르게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라면 2년이 걸렸을 과정이 한 달 반으로 줄었습니다.

세이커는 델타 시스템과도 연동됩니다. 정찰 드론이 표적을 발견하면, 그 정보는 즉시 델타의 디지털
지도에 표시됩니다. 지휘관은 같은 화면에서 가용한 화력 자산을 확인합니다. 어떤 포대가 사거리
안에 있는지, 어떤 무장 드론이 출격 준비를 마쳤는지. 결정이 내려지면, 세이커 시스템에 포함된
FPV 자폭 드론이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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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AI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표적
을 찾고, 분류하고, 추천하는 것은 이제 기계의 몫입니다. 인간에게 남은 것은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것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작동하는 1인칭 시점 
드론은 80%의 명중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미래가 도네츠크의 참호 위를 날고 있습니다.

나.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 통제

(1) 표적 식별부터 타격 승인까지의 시간 단축

군사 용어로 '킬체인(Kill Cha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적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식별하고, 무기
를 할당하고, 공격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체인의 각 고리는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 과정에 72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표적이 발견된 장소에 여전
히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가까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2분까지.

비결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을 없앤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찰 부대가 정보를 수집하면, 그것이 상급 사령부로 올라가고, 분석관이 검토하고, 지휘관이 결정하
고, 다시 하달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 단계마다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승인 도장이 찍혔습니다.

델타와 팔란티어 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화면으로 압축합니다.

2025년 6월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보안 전문가 카테리나 아니스키나의 보고서에 따르면, 델타 시스
템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STAR(정보, 감시, 표적 획득, 정찰) 부대가 모든 가용한 출처에
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정보원 보고, 챗봇을 통한 자동 수집, 위성 이미지, 항공 정찰 데이터,
레이더, 사이버 데이터 등. 그 다음, 보안 및 국방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 정보를 델타에 입력합
니다. 디지털 지도 위에 레이어처럼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준화입니다. 시스템의 도구가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준 형식으로 변
환합니다. 해석의 여지를 제거합니다. 지도 위의 객체, 예를 들어 특정 무기나 군사 장비는 시스템에
입력된 바로 그 객체입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디지털 지도에 객관적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장 상황 인
식이 필요한 다른 모든 행위자들에게 즉시 접근 가능해집니다.

델타는 여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Monitor)는 상황 인식 지도입니다. 타겟 허브
(Target Hub)는 화력 임무를 관리합니다. 베자(Vezha)는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합니다. 미션
컨트롤(Mission Control)은 무인기 조율을 담당합니다. 엘리먼트(Element)는 보안 채팅입니다. 국
방부 장관 우메로프에 따르면, 델타를 통해 파괴된 적 장비의 가치는 150억 달러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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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2025년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찰, 데이터화, AI, 예측 분석의 발
전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전히 운동적이고, 혼란스럽고, 파괴적입니다. 기술이 결정을 형성했지만, 
전쟁의 안개와 마찰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분명히 옅어졌습니다.

그리셀다(Griselda)라는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집된 데이터를 평균 28초 만에 처리합
니다. 처리된 정보는 델타 전투 관리 시스템과 GIS 아르타 화력 지원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28초.
인간 분석관이 보고서 첫 문단을 읽는 시간에, AI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 통제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에 이르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문자 그대로.

(2) 전장의 안개(Fog of War)를 걷어내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이센의 군사 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장의 안개'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은 불완전한 정보, 모순된 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적이 어디
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무엇을 하려는지. 확실히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안개를 걷어내려 합니다.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옅게 만들려 합니
다.

델타의 디지털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살아 있는 지도입니다. 위성이 새로운 이미지를 전송
하면, 지도가 업데이트됩니다. 드론이 영상을 보내면, 지도 위에 표시됩니다. 지상 정찰원이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것도 지도에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한 화면에.

베자(Vezha) 모듈은 비디오 스트리밍을 담당합니다. 지휘관은 수십 대의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을 동
시에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나토 REPMUS 24 훈련에서 델타는 50대 이
상의 드론을 조율했습니다. 수중 드론, 수상 드론, 지상 로봇, 공중 드론. 심지어 라인메탈의 로보틱스
-L '로봇 개'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 아래서.

시각화의 힘은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원시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와 좌표의 나
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도 위에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색깔로 구분되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이면, 인간의 뇌는 패턴을 인식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팔란티어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에서 기자가 본 화면에는 바흐무트 전선의
참호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열영상이 떠오릅니다. 또 클릭하면 지상 정
보원이 찍은 사진이 나타납니다. 모든 정보가 같은 지도 위에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지휘관은 마치
신의 시점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유혹입니다. 센서가 놓친 것, 데이터가 잘못 해석된 것, AI가 오인한 것. 그것들
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안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형태
로 변했을 뿐입니다.

글로벌마샬펀드(GMF)의 2024년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회사의 사용과 델 
타 시스템의 사용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급 데이터 마이닝 도구의 
사용은 오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회사가 정부와 기밀 계약을 맺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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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윤리적 사용과 프라이버시 법률의 엄격한 준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지휘관에게 전례 없는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
로운 형태의 무지, 기술에 대한 과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화면이 보여주는 것만 믿고, 화면이 보여주
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안개입니다.

다. GIS 아르타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1) '우버 방식'의 화력 지원 시스템

2022년 5월, 루한스크 지역의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 러시아군은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부교를 설
치하고 전차와 장갑차를 건너편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며칠 후, 위성 사진에는 파괴된 부교와 불타는
차량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2일 만에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잃었습니다. 병력 손실
은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배후에는 GIS 아르타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GIS 아르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or Artillery의 약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개발자들이 
2015년경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포병을 위한 우버'라고 부릅니
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방의 정찰병이 적의 위치를 발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GPS
좌표와 함께 업로드합니다. 드론이 보내온 영상도 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가 탐지한 적 화포의 위치
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중앙 서버로 모입니다.

서버의 알고리즘이 계산을 시작합니다. 표적의 종류는 무엇인가. 위치는 어디인가. 어떤 포대가 사거
리 안에 있는가. 어떤 탄약이 적합한가. 보병이 노출되어 있다면 박격포가 효과적입니다. 차량이라면
 야포가 낫습니다. 알고리즘은 최적의 조합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당합니다. 마치 우버가 가장 가까운 운전자에게 승객을 배정하듯이.

포병 부대들은 네트워크에 접속해 자신들이 '작업 가능'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우버 운전자가 앱을 
켜고 승객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력 임무가 들어오면, 사거리 안에 있는 포대 중 가용한 곳이 
강조 표시됩니다. 지휘관이 터치스크린을 누릅니다. 표적 획득부터 발사까지, 30초에서 45초.

GIS 아르타의 또 다른 강점은 분산입니다. 전통적인 포병 운용에서는 포대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
다. 집중 화력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집중은 대포병 사격에 취약합니다. 적이 발사 위치를 탐지하
면, 반격이 쏟아집니다.

GIS 아르타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포가 같은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각 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언제 표적에 도달하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발사 시간을 조율해 
모든 포탄이 거의 동시에 표적에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포탄의 군무. 러시아군의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포대는 '쏘고 달리기(shoot and scoot)'를 합니다. 발사하고, 
몇 분 안에 위치를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몇 시간이 걸리던 일입니다. GIS 아르타가 재배치 후에도 
즉시 새로운 화력 임무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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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선에서 러시아 포병은 우크라이나의 20배에 달합니다. GIS 아르타는 이 격차를 좁히는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입니다. 더 적은 포로 더 많은 표적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적은 위험을
 감수하며 타격합니다.

뉴아메리카재단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GIS 아르타는 결국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앱과 같습니다. 우버나 구글 맵처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인적 자본이 필요합니
다."

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은 투웨이(Tooway) 위성 인터넷 제공
업체를 사이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의 스
타링크가 등장했습니다. 수천 개의 단말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GIS 아르타는 다시 작동하
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의 전투는 그 결과였습니다.

(2) 러시아 기갑 공세를 막아낸 AI 전술의 실제

2025년 3월 25일, 나토 통신정보국(NCIA)은 팔란티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이븐 스마트 시
스템 나토(Maven Smart System NATO, MSS NATO)의 도입이었습니다. 요구 사항 정의부터 시스
템 획득까지 단 6개월. 나토 역사상 가장 빠른 조달 중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델타와 GIS 아르타, 팔란티어의 기술이 수적 열세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토는 이 교훈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원래 미국 국방부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21년, 프로젝트 메이븐의 객
체 인식 AI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시 영상에서 테러리스트 표적을 찾아내는 것
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기밀 자료와 공개 자료를 통합해 하나의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듭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능도 추가
되었습니다.

나토 보도자료에 따르면, MSS NATO는 "동맹에 공통의 데이터 기반 전투 역량을 제공합니다. 대규
모 언어 모델부터 생성형 AI, 머신러닝에 이르는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 융합과 표적화,
 전장 인식과 계획, 의사결정 가속화를 향상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 독일의 정보, 프랑스의 정보가 같은
 화면에서 보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각국의 시스템은 서로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형
식이 달랐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 달랐습니다.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 참모장 마르쿠스 라우벤탈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
은 우리의 전투 능력의 핵심입니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나토는 동맹이 복잡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의사결정을 가속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작전적 가치를 더할 수 있게 합니다."

연합군 사령부(ACO)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새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 
다. 2025년 5월부터 운용될 예정입니다. SHAPE 대변인에 따르면, 메이븐은 이미 "9개 나토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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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제 작전에 기여하며 활발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계약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펜타곤은 팔란티어와 4억 8천만 달러 규
모의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5월, 계약 상한선이 7억 9천 5백만 달러 증액되어 거의 13
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사령부들의 수요 증가"가 이유였습니다.

브레이킹디펜스의 보도에 따르면, MSS는 이미 펜타곤의 합참과 유럽사령부를 포함한 전역 사령부들
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2024년 CDAO(수석디지털인공지능실)의 계약은 사용자 
기반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제인스 보도에 따르면, 시스템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구형 시스템, 서드파티 앱, 심지어 
맞춤형 솔루션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지휘통제통신(C3) 시스템을 연결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견도 있습니다. 디펜스업데이트의 분석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미국 기술 기업인 팔란티어를 동맹 
전체의 중앙 시스템으로 선택한 것은 즉각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가용한 최첨단 기술(종종 미국에서 
유래)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비유럽 공급업체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장기적 
전략적 자율성 열망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을 부각시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2025년 분석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팔란티어 같은 상업적 행위자
들은 중립적 공급자도 아니고 애국적 대리인도 아닙니다. 그들의 주요 동기는 상업적이며, 벤처 캐피
털, 주주 기대, 시장 가치 평가에 의해 형성됩니다."

분석가들은 경고합니다. 미래의 상업적 이익이 다른 곳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들이 충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AI 전쟁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물이 이제 세계 최강의 군
사 동맹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검증된 알고리즘이 평시의 계획 시스템으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전쟁의 미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느냐는 것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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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미 국방부(Pentagon)의 개혁과 방산의 미래
제3부 전장의 AI: 소프트웨어 주도 전쟁(Software-Defined Warfare)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기존 방산 카르텔(Prime Contractors)과의 전쟁

(1) 미 육군 상대 소송 승소(2016)와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의 길

2012년 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외곽에서 82공수사단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주 만에 여섯 명이 급조폭발물(IED)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보분석관들은 적의 패턴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육군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DCGS-A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석관은 폭발물 매설 패
턴을 지도로 만드는 데 하루 반이 걸렸다고 회고했습니다. 부대 지휘관은 상부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요청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실리콘밸리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다시 요청했습니
다.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세 번째 요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대는 200명의 사상자를 내고 본국으
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DCGS-A에 이미 15년과 3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노스
롭그루먼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구축해 놓은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펜타곤과 함
께 일해왔고, 수천 명의 로비스트와 전직 장성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끼어
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2013년 의회 청문회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던컨 헌터가 육군참모총장 레이 오디어
노 장군과 충돌했습니다. 헌터는 현장 병사들의 96%가 팔란티어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들이밀
었습니다. 오디어노는 화를 냈습니다. 유튜브에서 두 시간째 지점부터 시작되는 그 장면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장군이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드문 광경입니다.

팔란티어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30일, 연방청구법원에 81페이지짜리 소장을 제출했
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1994년 제정된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FASA) 이었
습니다. 이 법은 정부 기관이 물건을 살 때 먼저 시장에 상용 제품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의무화했습
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데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팔란티
어의 변호사들은 육군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은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팔란티어의 고담 플랫폼이 DCGS-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
장에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DCGS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이미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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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은 육군 부대와 수많은 군사 및 정보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장 지휘관들
은 반복적으로 이 제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팔란티어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불가
능하게 만드는 입찰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법 위반입니다."

네 달 후인 2016년 10월 31일, 연방청구법원 매리언 블랭크 혼 판사는 팔란티어의 손을 들어주었
습니다.

판결문은 명확했습니다. 육군은 FASA를 위반했습니다. 시장에 상용 제품이 존재하는지 적절히 조사
하지 않았고, 왜 상용 제품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은 육군이 법을 준수할 때까지 DCGS-A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2018
년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육군의 시장조사가 "결론만 있는 평가"
였으며 조사 결과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국방조달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육군은 접근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육군은 레이시온과 팔란티어 두 회사를 선정해
경쟁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두 시스템을 사용해보고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육군
은 상업용 노트북에 탑재 가능하고, 여덟 시간 안에 사용법을 익힐 수 있으며, 저대역폭이나 연결이
끊긴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레이시온은 FoXTEN이라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팔란티어는 고담 플랫폼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3월, 팔란티어가 최종 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8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더그 필리포니, 팔란티어 국방사업 책임자는 이 소송이 국방조달 방식에 변혁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시도하고, 구매하고, 결정하는 접근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용 제품을 
먼저 시험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사는 방식입니다. 10년 넘게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기술이 개발되는
 동안 요구사항이 변하지 않아 실패해도 멈출 수 없는 기존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던컨 헌터 의원의 보좌관장 조 캐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계약 분쟁 이상이었습니다. 전
투 중인 병사들이 반복적으로 생명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상용 대안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사단장은 
이것이 목숨과 팔다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반복적으로 거부되고 적극적으로 폄하되었
다는 사실은 관료주의의 최악의 사례입니다."

팔란티어의 승소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하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FASA라는 법적 무기가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용 제품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개발하려 한다
면, 법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회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방
산 카르텔의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2) 코스트 플러스(Cost-Plus) 계약 관행 타파와 고정 가격 혁신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미국 정부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전쟁 물자가 급히 필요했지만, 아무도 얼마나 들지 몰랐습니다. 탱크, 비행기, 군함. 이런 것들은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이 가격에 만들어라"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만들어라. 드는 비용은 모두 지불하겠다. 거기에 이윤도 얹어주겠
다." 이것이 코스트 플러스(Cost-Plus) 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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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임시방편은 미국 방위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코스트 플러스 계약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기업
에 고정 가격을 강요하면,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어 아무도 입찰하지 않거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
게 책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주고,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
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유인 구조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수록 이윤도 커집니다. 빨리 끝내면 손해입니다. 비용을 줄이면 손해입니다. 사업을
질질 끌고, 비용을 부풀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방산업체들은 이 게임의 달인이 되었습니
다.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예산을 초과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되었습니다. 보잉의
KC-46 공중급유기는 46억 달러 계약이 70억 달러 이상의 초과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극
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방산업체에 백지수표를 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고정가격(Firm Fixed-Price) 계약을 선호한다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펜타곤의 최고 무기 구매
 담당자였던 애쉬턴 카터도 고정가격 계약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의회는 무기체계획득개혁법
(WSARA)을 통과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코스트 플러스의 남용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산업체들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2024년 1월, 록히드마틴 CEO 짐 타이클렛은 실적 발표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반드시 따야 하는 사
업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고정가격 개발 계약은 위험이 너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스롭그루먼 
CEO 캐시 워든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회사는 2015년 B-21 폭격기 계약 이후 고정가격 개발 계
약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L3해리스 CEO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고정가격 개발이면 입찰하
지 않겠습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전통적 방산업체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들에게 코스트 플러스는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는 오래
된 친구입니다. 마진은 낮지만 위험도 낮습니다. 고정가격 계약은 도박입니다. 비용이 예상을 초과하
면 그 손실은 오롯이 회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팔란티어와 앤두릴 같은 신흥 방산 테크 기업들은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고정가격
을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제품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의 고담 플랫폼은 민간
시장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에 판매된 상용 제품입니다.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작동하는 것을 군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
다. 고정가격으로 팔면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앤두릴의 총마진율은 40~45%입니다. 전통적 방산업
체들의 8~10%와 비교해 보십시오.

2024년 9월, 육군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조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한 코스트 플러
스 계약을 사용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전통적 방산업체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
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산 테크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스트 플러스는 대형 전통 방산업체들
에 유리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승인한 원가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소규모 회사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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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주군 획득 책임자 프랭크 칼벨리는 2022년 취임 이후 고정가격 계약 확
대를 추진해왔습니다. 그의 비전은 기존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시스템을 고정가격으로 구매하고, 계
약 후 3년 안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전에 만들어본 적 없는 차세대 배
틀스타 갤럭티카를 고정가격으로 만들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진정한 혁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연구개발에는 코스트 플러스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상용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데 코스트 플러스를 고집하는 것은 세금
 낭비입니다.

팔란티어의 2016년 소송 승소는 이 논쟁에 결정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상용 제품이 존재한다면, 
정부는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개발하겠다는 관료적 관성은 법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
니다. 이것은 코스트 플러스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전통적 방산업체들이 누려온 "개
발 우선" 특권에 균열을 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 소
프트웨어 조달 관행 개혁을 요구하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효율부(DOGE)는 낭비적인 계약 관
행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육군 최고정보책임자 레오 가르시가는 "기업 수준의 할인을 활용해 구
매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 세기 전 전시의 임시방편이 영구적인 제도가 되고, 그 제도가 이익집단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의 기업들이 그 벽을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
나 첫 번째 전투에서 팔란티어가 승리했습니다.

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권력 이동

(1) 앤두릴(Anduril), 스페이스X 등 방산 테크 기업의 부상

2014년 6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소노라 섬에서 한 젊은이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스물한 살의 팔머 럭키였습니다. 그는 2년 전 부모 집 차고에서 만든 가상현실 헤드셋 회사 오큘러스
를 페이스북에 27억 달러에 팔아 억만장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파티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럭키는 서른 살의 트레이 스티븐스를 만났습니다. 스티븐스는 팔란티
어를 떠나 막 파운더스 펀드에 합류한 투자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이 국방부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티븐스에게는 수십억 달러를 쓰는 고객이 있는데 왜 아무도 관
심을 갖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벤처 투자를 받고 정부와 밀접히 일하는 회사는 팔란
티어와 스페이스X 둘뿐이었습니다. 스티븐스는 그 듀오에 합류할 세 번째 회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3년 후인 2017년, 럭키는 페이스북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치 기부금 논란이 원인이었습니다. 실의에
 빠질 법도 했지만, 그는 스티븐스와 함께 새 회사를 세웠습니다. 앤두릴 인더스트리즈. 반지의 제왕
에 나오는 아라곤의 검 이름을 따왔습니다. 퀘냐어로 "서쪽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앤두릴의 전략은 기존 방산업체들과 정반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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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방산업체들은 펜타곤이 요구사항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요구사항이 나오면 제안서를 
씁니다. 계약을 따면 개발을 시작합니다. 비용이 초과되면 정부가 부담합니다. 완성까지 10년, 15년
이 걸리기도 합니다. 앤두릴은 달랐습니다. 먼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했
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에 가서 말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작동합니다. 고정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문법을 국방 분야에 적용한 것입니다.

2024년, 앤두릴의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인 약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신규 계약 가치는 1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5년 6월, 회사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주도한 25억 달러 규모의 시리
즈 G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파운더스 펀드는 이 라운드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수표였습니다. 기업가치는 305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8개월 전 140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앤두릴은 이제 전통적 방산 대기업들의 영역
에 진입했습니다.

계약 목록을 보면 그 규모가 드러납니다. 2025년 2월, 앤두릴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육군의 통합
시각증강시스템(IVAS)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최대 220억 달러 가치의 계약으로, 12만 개의 증강현
실 헤드셋을 군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와 협력해 최대 90억 달러 규모의 자율 무
인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와는 10년간 6억 4,220만 달러 규모의 대드론 시
스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는 아스널-1이라는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약 1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시설은 500만
 평방피트 규모로, 2026년 7월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럭키는 이 공장을 "초대형 자율무기 제조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연간 수만 대의 드론과 자율 시스템
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앤두릴의 비밀 무기는 래티스(Lattice)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의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시간 전장 상황을 제공하는 지휘통제 시스템입니다. 드론, 감시탑, 센서
네트워크가 래티스로 연결됩니다. 센트리 타워가 수상한 차량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고스트 드론을
보내 조사하고, 동시에 지상 부대에 경보를 발송합니다.

스페이스X도 비슷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이 회사는 처음에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로켓 제조는 보잉과 록
히드마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이라는 혁신으로 발사 비용을 극적으
로 낮췄습니다. 이제 미 공군과 우주군의 주요 발사 계약자입니다.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는 우크라
이나 전쟁에서 군사 통신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 펜타곤은 스타쉴드라는 군용 버전
개발 계약을 스페이스X와 체결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소프트웨어를 핵심으로 삼습니다.

앤두릴의 드론은 하드웨어이지만, 그 가치는 래티스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기
계이지만,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밀한 제어 소프트웨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처음부터 순수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이들은 방위산업의 권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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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방산업체들도 이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스롭그루먼, L3해리스, 레이시온은 팔란티어의
TITAN 프로젝트에서 협력사로 참여합니다. 소프트웨어 주도권은 팔란티어가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드웨어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10년 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역할 역전입니다.

럭키는 CN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진정으로 
초당적입니다." 그는 앤두릴이 "확실히 상장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단위 국방 계약을 
따려면 공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와 펜타곤의 관계는 한때 냉랭했습니다. 2018년 구글 직원들은 프로젝트 메이븐 참여에
항의해 대규모 서명 운동을 벌였고, 구글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앤두릴은
2024년 12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적 드론을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에 AI를
통합하는 협력입니다. 2025년에는 메타와 증강현실 헤드셋 공동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럭키와 메타
의 화해였습니다.

권력 이동은 진행 중입니다. 앤두릴, 스페이스X, 팔란티어. 이 삼각편대가 증명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21세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큰 탱크를 가진 쪽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진
쪽입니다.

(2) JADC2(합동전영역지휘통제) 구축에서의 팔란티어의 역할

2024년 5월의 어느 날, 펜타곤의 한 회의실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4억 8천만 달러. 5년.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이 세 단어가 계약의 핵심이었습니다. 팔란티어가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 중추 시스템을 전 세계 전투사령부에 확산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부
사령부, 유럽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NORAD, 수송사령부. 다섯 개의 전투사령부가
첫 대상이었습니다.

메이븐(Maven)의 역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펜타곤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드론이 매일 수천 시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해 왔지만, 분
석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인간 분석관들은 끝없는 영상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인공
지능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메이븐은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드론 영상에서 자동으로 물체를 식별하
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구글이 초기 계약자로 참여했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철수했습니다. 팔란티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
다. 2023년, 메이븐 프로그램은 국가지리공간정보국(NGA)으로 이관되어 공식 사업으로 승격되었
습니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JADC2,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이 약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각 군은 자체 지휘통제 시스템을 운용했습니다.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
은 공군대로. 정보도 따로, 통신도 따로였습니다. 합동 작전에서 이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군 정
찰기가 적 탱크를 발견해도 그 정보가 육군 포병대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군 함정이
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도 공군 요격기에 즉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JADC2는 이 장벽을 허물려는 시도입니다. 육해공군, 우주군, 사이버사령부. 모든 영역의 센서, 무기,
지휘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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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기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팔란티어의 역할은 이 비전의 소프트웨어 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그 필리포니, 팔란티어 국방사업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JADC2를 위한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2,00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매주 수백 건의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위성, 드론, 지상 센서, 인간 정보원의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AI가 패턴을 분석하고 
위협을 식별합니다. 지휘관은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된 화면으로 봅니다.

2025년 5월, 국방부는 이 계약의 상한액을 7억 9,500만 달러 증액하여 거의 13억 달러로 올렸습
니다. "증가하는 수요" 때문이었습니다. 해군 부참모장 칼 토머스 중장은 2025년 8월 네이비 서밋에
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븐을 데이터 패브릭과 작전센터의 파운드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메이븐을 사용합니다."

TITAN은 JADC2 구현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2024년 3월, 팔란티어는 육군으로부터 1억 7,840만 달러 규모의 TITAN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TITAN은 전술정보표적접근노드(Tactical Intelligence Targeting Access Node)의 약자입니다. 이동
식 지상국으로, 우주와 고고도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지상 부대에 표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TITAN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고급형은 대형 트럭에 탑재되어 우주 센서와 직접 연결됩니다.
기본형은 합동경전술차량(JLTV)에 설치되어 더 기동적입니다. 2025년 3월, 팔란티어는 첫 두 대
의 TITAN 프로토타입을 예정대로 납품했습니다. 2025년 4월, 육군 보고서는 TITAN을 차세대분대
화기, 미래장거리강습항공기와 함께 최고 성과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2025년 12월, 또
 다른 획기적인 계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쉽OS(ShipOS).

해군 장관 존 펠란과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워싱턴에서 공동 발표했습니다. 4억 4,800만 달
러 규모의 이 계약은 AI를 조선 최적화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핵잠수함 생산 급증이 목표입니다. 
팔란티어의 예측 정비 개념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입니다. 계약은 성과 지
표에 연동된 "공유 절감"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비용 절감이 실현되면 양측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펜타곤은 JADC2 노력을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사무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
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여러 국방부 요소들을 융합하려는 것입니다. 공군의 첨단전투관리시스템
(ABMS), 육군의 프로젝트 컨버전스, 해군의 프로젝트 오버매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진정한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를 실현하려 합니다.

팔란티어는 이 모든 퍼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이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미래 전쟁의 신경망입니다. 센서에서 사수까
지, 탐지에서 타격까지의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미군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카시 자인, 팔란티어 
USG 사장은 메이븐 계약 확대를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AI/ML의 민첩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배
치를 포함한 핵심 기술의 신속한 실전 배치와 채택은 미국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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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쟁 우위의 중심에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다. 2025년 미 육군 100억 달러 계약의 의미

(1) 75개 개별 소프트웨어 계약의 통합

2025년 7월 31일, 미 육군은 간단한 보도자료 한 장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군사 대비태세 강화와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업협약 수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
긴 숫자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00억 달러. 10년. 75개 계약의 통합. 팔란티어는 그날 미국 방위
산업의 최상위 클럽에 공식 입성했습니다.

이 계약이 특별한 이유는 금액만이 아닙니다. 형태가 새롭습니다.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EA)이라 불리는 이 계약은 일종의 포괄 구매 협정입니다. 육군이
팔란티어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개별 입찰, 개별 계약,
개별 승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회사와 체결하는 기업용 라이선스 계약
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계약이 필요했을까요.

육군은 팔란티어와 무려 75개의 개별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15개는 팔란티어가 원계약자(prime
contractor)인 계약이었고, 60개는 팔란티어가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문제는 명확
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소프트웨어를 다른 가격에, 다른 조건으로, 다른 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체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행정 비용이 낭비되었습니다. 아무도 전체 그림을 파악
하지 못했습니다.

대니엘 모이어, 육군계약사령부 애버딘 실험장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은 벤더와 하나 
이상의 계약이 있다면,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또는 다른 가격에 두 번 이상 샀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이 노력은 최고의 할인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발상이지만, 펜타곤에서는 혁명적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방부 조달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부서, 각 프로그램, 각 사령부가 자체적으로 구매
했습니다. 조정이 없었습니다. 같은 제품을 열 번 사면서 대량 할인을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업
체들은 이 비효율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레오 가르시가, 육군 최고정보책임자는 기업협약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업협약은 육
군의 현대화 역량을 강화하면서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의 중추적 단계입니다. 조달 절차를 간소
화하고 기업 수준의 할인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운영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구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구조를 살펴보면 변화가 더 명확해집니다.

기존 계약들은 대부분 "능력 패키지" 방식이었습니다. 육군이 "이 기능을 원한다"고 하면, 업체가 전
체 솔루션을 제안하고, 육군은 패키지 전체를 구매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습
니다. 새 기업협약은 다릅니다. 모이어의 표현을 빌리면 "일체형 뷔페가 아니라 알라카르트 메뉴"입
니다. 제품별, 서비스별로 가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육군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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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육군이 팔란티어에 100억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10년간 이 계약을 통해 구
매할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지출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최소 구매 의무 금액이
있지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언제든 더 나은 대안이 나타나면 이 계약을 통한 구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모이어는 경쟁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미래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팔란티어
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무기 체계에 입찰해서 선정되면, 당연히 이 협약을 활용해 대량 할인과 경제적
 규모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란티어가 입찰에서 지면, 그 사업은 다른 업체에 갑니다."

이 계약은 더 큰 흐름의 시작입니다.

가르시가는 육군이 10~15개의 추가 기업협약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란티어 계약에만 집
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이니셔티브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육군 전체에서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몇 번이나 구매했는지, 그것을 하나로 모아 최대 할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
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팔란티어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비슷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WS, 오라클. 누구든 육군의 규모를 활용해 대량
할인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 소프트웨어 
조달 관행 개혁을 요구하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효율부(DOGE)는 낭비적인 계약 관행을 표적
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7월 AI 서밋에서 "우리는 팔란티어에서 많은 것을 구매한
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잉, 노스롭그루먼, 록히드마틴. 전통적 방산 대기업들이 기업협약을 통해 펜타곤과 거래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 클럽에 합류한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방위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레지스터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 최상위권 멤버십의 공식적 기준은 없지만, 수
십 개의 계약을 하나의 포괄 구매 협정으로 통합하는 100억 달러 거래는 팔란티어가 그 자격을 얻었
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75개의 파편에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이것이 2025년 7월 3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와 AI 중심 국방 전략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AI를 국가 우선순위로 선언했습니다.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AI 개발 가속화
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담았습니다. 국방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 첫 달에 소프트웨어 조달 개혁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더 빨리, 더 효율
적으로, AI를 중심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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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방향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팔란티어입니다.

알렉스 카프 CEO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는 가깝습니다. 카프는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세계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독트린과 공명합
니다. 카프는 수년간 서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술적 우위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트럼프 행
정부는 그 비전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팔란티어가 받은 주요 국방 계약만 나열해도 목록이 깁니다. 3월, TITAN 첫 납
품. 5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계약 13억 달러로 증액. 7월, 육군 100억 달러 기업협약. 12월, 해
군 쉽OS 4억 4,800만 달러 계약.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정책적 의지의 결과입니다.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역할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이 조직은 연방 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
니다. 그들의 시선이 국방부 조달에 닿았습니다. 중복 계약, 중개업체 수수료, 행정 낭비. 팔란티어와
의 기업협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75개 계약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량
할인을 확보하고, 중간 마진을 제거한다. DOGE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경쟁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군민융합(Civil-Military Fusion) 전략 아래 AI 역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
관들은 2027년이나 2028년이 대만 해협 위기의 잠재적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군은
AI 역량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JADC2 구현, 킬체인 가속화, 자율 무기 체계 배치. 모
든 것이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팔란티어의 역할은 이 경쟁에서 핵심입니다.

악시오스는 100억 달러 계약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거래는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워싱
턴과 특히 펜타곤에서 팔란티어의 부상. 군이 제품, 특히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고 구매하는 방식의 변
화. 성숙해진 워싱턴-실리콘밸리 관계."

웬디 앤더슨, 전 팔란티어 임원이자 故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
이 협약은 소프트웨어가 지원 기능이 아니라 운영 대비태세의 핵심이라는 인식의 광범위한 전환을 
반영합니다. 이 협약은 정부와 산업이 속도와 규모에서 실제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파트너십
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를 세웁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2025년 들어 1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때 3,000억 달러를 넘어
전통적 방산 대기업들을 추월했습니다. 물론 거품 우려도 있습니다. 주가수익비율(P/E)은 수백 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군의 데이터 백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
미하는지.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합니다. 팔란티어가 미군의 핵심 시스템을 장 
악하면, 나중에 다른 업체로 전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입니다. 군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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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팔란티어가 입찰에서 지면 다른 업체가 사업을 가져간다 
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75개 계약을 통합한 기업협약 체계에서 경쟁자가 끼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
 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중심 국방 전략은 한 가지 베팅입니다. 소프트웨어 우위가 하드웨어 열세를 극복
할 수 있다는 베팅입니다. 중국이 더 많은 함정과 미사일을 찍어내더라도, 미국이 더 좋은 AI로 더 빠
르게 결정하고 타격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팔란티어는 그 베팅의 핵심 칩입니다. 100억 달러 계약은 그 칩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2016년, 팔란티어는 법원에 가서 입찰 참여권을 얻어야 했습니다. 2019년, 8억 달러 계약을 따냈
습니다. 2025년, 100억 달러 기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년 만에 아웃사이더에서 군산복합체의 중
심으로. 이것이 소프트웨어 시대 방위산업의 속도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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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위기 속의 기회: 혼돈을 수익화하다
제4부 기업과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팬데믹의 구원자

(1) 영국 NHS 백신 배포 및 병상 관리 시스템 구축

2020년 3월, 런던의 나이팅게일 병원이 엑셀 센터 전시장 안에 급조되던 그 주에, NHS 잉글랜드의
데이터 담당자들은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전역 215개 병원 트러스트에서 쏟
아지는 환자 데이터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습
니다. 어느 병원에 인공호흡기가 남아 있는지, 어느 중환자실에 빈 침대가 있는지, 누구도 전체 그림
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미국에서 날아온 팔란티어의 영업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1파운드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NHS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은 곧 NHS의
백신 배포 신경망이 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의 냉동 보관을 요구했을 때, 플랫폼은 전
국의 냉동 창고 위치, 운송 트럭의 경로, 각 접종 센터의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노스
티스 앤드 하틀풀 트러스트에서는 21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가 36% 감소했습니다. 도싯 지역에서
는 연간 2,500건의 추가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노스 컴브리아에서는 수술 처리량이 10% 향상되
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는 불편한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6,500만 영국
인의 의료 기록이 미국 기업의 서버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 공공 보건 인프라로서의 자리매김과 3억 3천만 파운드 계약

2023년 11월 21일, NHS 잉글랜드는 팔란티어와 3억 3천만 파운드(약 5,500억 원) 규모의 7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합 데이터 플랫폼(Federated Data Platform, FDP)'이라 명명된 이 프로젝
트는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의료 데이터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는 586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12월 정부 등록부에 공
개된 계약서를 열어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17페이지가 완전히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전체의 71%가 삭제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항목은 거의 전부가 지워
졌습니다. 재무 보고서 관련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핵심 인력의 역할과 책임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의 변호사 이안 브라운은 분노했습니다. "계약서의 70%를 검게 
칠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정부 투명성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오픈데모크라시, 폭스글로브와 함께 2024년 2월 사전 소송 통지서를 NHS에 
발송했습니다.



59

더 충격적인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팔란티어가 PR 대행사 토펌 게린
(Topham Guerin)을 고용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굿 로 프로젝트를 공격하도록
했다는 이메일이 유출된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팔란티어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
습니다.

NHS 잉글랜드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팔란티어가 NHS의 명칭이나 브랜드를 마케팅에
사용하거나 계약을 홍보하려면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 불과 몇 주 만에 계약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2024년 봄, FDP는 기존 국가 데이터 플랫폼에서 6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
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 240개 의료 기관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NHS는 투자 대비 5배의 수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까지 215개 병원 트러스트 중 실제로 FDP를 사용하는 곳은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도 72개 트러스트,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보건
 당국은 내부 문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팔란티어가 FD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계하거나 생산
한 제품 중 NHS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자체 역량을 초과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리즈 티칭 호스피탈 NHS 트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편지에서 그들
은 NHS 잉글랜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팔란티어 플랫폼의 일부 도구를 채택하면 기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게 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KPMG에 800만 파운드를 주고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의 채택을 '촉진'하도록 했
습니다. 컨설팅 기업이 다른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하는 상황. 이것이 2025년 영국 공공보건 
인프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논란은 피터 틸의 발언으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팔란티어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그는 2024년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연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NHS는 민영화되어야 합니다. 영국인들의 NHS
에 대한 애정은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회사 측은 이것이 '순수하게 개인 자격'의 발언이라
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창업자가 자신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바로 그 공공의료 시스
템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영국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인권 논란을 둘러
싼 회사의 평판을 고려할 때 NHS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는 미국 이
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는 팔란티어
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기여할 고위험군"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월, 팔란티어는 멀티버스(Multiverse)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FDP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NHS 직원들에게 데이터 플랫폼 사용 기술을 교육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팔란티어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락인(Lock-in)' 효과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팔란티어에게 영국 공공보건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파운드짜리 계약이
5,500억 원짜리 계약으로 성장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혼돈을 수익으로 바꾸는 연금술. 팔란티
어는 이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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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망의 붕괴와 회복

(1) 에어버스(Skywise), BP 등 글로벌 기업의 파운드리 활용 사례

2017년 파리 에어쇼. 에어버스의 디지털 전환 책임자는 무대 위에서 야심찬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항공 산업 전체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팔란티어의 엔지니어가 
서 있었습니다. '스카이와이즈(Skywise)'라는 이름의 플랫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카이와이즈의 구조는 독특했습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가 백엔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에어버스
가 항공 도메인 전문성을 입혔습니다.

항공기 한 대가 하루에 생성하는 데이터는 A330neo 기준 약 500기가바이트, 최신 A350은 1테라
바이트에 달합니다. 엔진 센서, 비행 기록, 정비 이력, 부품 재고, 운항 스케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에어버스는 이 플랫폼을 항공사들에게 열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스카이와이즈 코어(Core) 는 항
공기 구매 시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었습니다. 1억 달러짜리 비행기를 사면 공짜로 따라오는 것입니
다. 항공사들은 자사 항공기의 운영 데이터를 업계 평균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은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예측 정비(Predictive Maintenance), 상태 모니터링
(Health Monitoring), 신뢰성 분석(Fleet Reliability). 이것들은 구독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무료 버전에 익숙해진 항공사들은 자연스럽게 유료 버전으로 올라갔습니다.

2023년, 스카이와이즈에 연결된 항공기는 전 세계 에어버스 운항 기체의 50%, 약 11,900대를 넘
어섰습니다. 참여 항공사는 140개 이상. 이지젯, 에어아시아, 캐세이퍼시픽, 필리핀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델타항공이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저가 항공사 젯스타는 스카이와이즈를 통해 A320 계열 항공기의 시스템 성능 저하를 사전에
감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 결항이 93% 감소한 것입니다. 예측 정비 덕
분에 수십 건의 결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극적인 사례는 2022년 8월에 일어났습니다. A330neo 운영사들이 엔진 블리드 시스템의 고압 밸브
누출을 보고했습니다. 에어버스 엔지니어들은 스카이와이즈에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이륙 설정에서 블리드 모니터링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고압 밸브를 제
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도한 응력이 밸브 클램핑 핀의 파손을 일으키고, 이
것이 실링 손상과 누출로 이어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고온 고압의 블리드 에어가 날개 안으로 새어
들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에어버스는 즉시 유럽항공안전청(EASA)에 보고하고 긴급 감항성 지시서 발행을 권고했습니다. 항
공기 운항 중단이라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재앙적 사고의 가능성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빅데이터
가 재앙을 막은 사례였습니다.

에어버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서비스 사업에서 1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것. 스카이와이즈는 그 목표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독립 분석가들은 플랫폼이 연간 8억 5천만 달
러 이상의 매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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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와 에어버스의 관계는 비바(Veeva)와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관계와 유사했습니다. 비
바가 세일즈포스 플랫폼 위에 생명과학 산업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고 연간 4천만~5천만 달러의 로
열티를 지불하는 것처럼, 에어버스는 파운드리 위에 항공 산업 특화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스카이
와이즈 사용자 26,900명 중 대다수는 에어버스 직원이었습니다. 13만 명 직원의 15%가 이 플랫폼
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북해의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는 또 다른 디지털 트윈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BP의 해상 석
유 플랫폼이었습니다.

2014년, BP는 팔란티어와 첫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때였습니다. 멕시코만에서 87일간 분출한 원유는 780만 배럴. 역사상 최악의 해
양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BP는 디지털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깨달았습
니다.

팔란티어는 BP의 석유·가스 생산 운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습니다. 북해 해상 플랫폼,
멕시코만 심해 시추 시설, 오만의 카잔 가스전. 200만 개 이상의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
러들어왔습니다. 압력, 온도, 유량, 진동. 이 숫자들은 물리적 자산의 디지털 쌍둥이로 변환되었습니
다.

2021년 BP는 계약을 5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양사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에 합의했
습니다. 팔란티어의 AIP(인공지능 플랫폼)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AIP는 거대 언어 모델(LLM)
을 산업 운영에 적용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BP의 엔지니어가 "3번 플랫폼의 압력 이상 원인을 분석
해줘"라고 자연어로 질문하면, AIP는 관련 센서 데이터와 정비 이력, 유사 사례를 종합해 답변을 제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각(hallucination)'을 통제하는 장치였습니다. LLM이 거짓 정보를 자신있
게 내뱉는 현상을 막기 위해, 모든 AI 권고에는 투명성 도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안 기능이 LLM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고, 모든 결정과 조치는 완전한 감사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팔란티어의 에너지·천연자원 책임자 매튜 바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BP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데이터 통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AIP는 이미 구축된 견고한 
디지털 트윈과 깊은 운영 워크플로우 위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가속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BP의 자회사 캐스트롤(Castrol)은 공급망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습니다. BP와 이탈리아 에니(Eni)의
합작법인인 앙골라의 아줄레 에너지(Azule Energy)도 팔란티어와 다년 계약을 체결해 일일 20만
~25만 배럴 생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NASA와의 협력이 발표되었습니다. BP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시추 작업을 위해 개발한 디지털 모델링 기술을 달과 화성 탐사에 활용한
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어버스와 BP. 두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복잡한 물리적 자산을 운영합니다. 둘 다
안전이 생명입니다. 둘 다 데이터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그 바다에 배를
띄워주었습니다. 대가는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 배 없이는 항해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2) 제조업 운영체제 '워프 스피드'와 미국 재산업화

2024년 12월 11일, 팔란티어는 '워프 스피드(Warp Speed)'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 
했습니다. 제조업을 위한 운영체제였습니다. 첫 번째 '코호트(Cohort)'에는 네 개의 기업이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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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습니다. 앤두릴 인더스트리스(Anduril Industries), L3해리스(L3Harris), 파나소닉 에너지 오브 
노스 아메리카(Panasonic Energy of North America), 쉴드 AI(Shield AI).

팔란티어 CTO 샤얌 산카르는 발표문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우리
에게는 '국방 산업 기반'이 없었습니다. '미국 산업 기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이래야 합니
다. 미국은 워프 스피드로 재산업화하고 동원해야 합니다."

이 발언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자동차 공
장은 탱크를 만들었고, 냉장고 공장은 기관총을 만들었습니다. 민간 산업이 군수 산업으로 전환되었
습니다. 산카르는 그와 같은 국가적 동원이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
웨어가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계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비즈니스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기존
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SAP나 오라클의 ERP 시스템은 기업이 소프트웨어에 맞춰 업무 프
로세스를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수년간의 구현 기간, 수억 달러의 비용, 그리고도 현장의 필요와 동
떨어진 결과. 워프 스피드는 그 반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코호트 멤버들의 증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앤두릴 인더스트리스는 자율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방산 스타트업입니다. 그들은 워프 스피드를 자
사의 '아스날 OS(Arsenal OS)' 제품군의 일부로 도입한 최초의 기업이었습니다. 최고정보책임자
(CIO) 톰 보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송 속도가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워프 스피드는 고객을 
위한 제조 역량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공급 부족을 예
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에서 최대 200배의 효율성 향상을 보았습니다."

200배. 과장처럼 들리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면 납득이 됩니다. 동적 자재 소요량 계
획(MRP), 새로운 구성의 효율적 단계적 도입, 자재 및 노동 편차 감소. 이런 작업들이 며칠에서 몇
분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쉴드 AI는 무인 항공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들의 주력 제품인 V-BAT 드론은 기록적인 수요
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CEO 라이언 쳉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설계에서 배송까지 
엄격하고 통합된 실행을 요구합니다. 생산은 가장 느린 부품이나 공정만큼만 빠릅니다. 워프 스피드
는 우리의 여러 기능이 병목을 식별하고 보조를 맞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L3해리스는 2024년 10월에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통적 방산 기업은 
워프 스피드를 사용해 설계, 구성, 생산 사이의 루프를 닫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운영 및 프로그램 우
수성 담당 부사장 데이비드 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프 스피드는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우
리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프로세스 자동화와 더 스마트한 재고 관리 같은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 파나소닉 에너지 오브 노스 아메리카는 3년 계약을 통해 미국 배터리 제조를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네바다 기가팩토리와 캔자스 드소토 공장의 램프업을 워프 스피드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자급자족과 안정성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회복력 증대가 목표였습니다.

워프 스피드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은 네 가지였습니다. 동적 생산 스케줄링(Dynamic Production
Scheduling), 엔지니어링 변경 관리(Engineering Change Management), 자동화된 시각 검사
(Automated Visual Inspection), 그리고 MRP 스피드(MRP Speed)라 불리는 연속적 네트워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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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이 중에서 엔지니어링 변경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하는 CI/CD(지속적 통합/지속적 배포)
개념을 제조업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생산 라인에 즉시 반영되는 것. 전통적인 제조
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산카르의 연설에서 한 구절이 귀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
심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입니다." 앤두릴의 드론, 쉴드 AI의 무인 항공기, L3해리스의 통신 장비, 
파나소닉의 배터리. 이것들은 모두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자립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워프 스피드는 단순한 제조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재산업화의 소프트웨어적 기반
이 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대응하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방산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 팔란티어는 그 모든 것의 운영체제가 되고자 했습니다.

다. 부트캠프(Bootcamp) 전략

(1) 5일 만에 AI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독특한 세일즈 방식

2023년 중반, 팔란티어는 이상한 세일즈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5일간 집중 워크숍에 초대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AIP 부트캠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실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팔란
티어 엔지니어들이 그 데이터 위에서 AI 워크플로우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5일 후, 참가자들은 수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며칠 만에 풀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알렉스 카프 CEO는 실적 발표에서
 이 전략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AIP 부트캠프는 고객들이 내부적으로 개발한 것과 비교하도록 도
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몇 년을 걸렸든, 자신들의 데이터를 팔란티어
 플랫폼에서 10시간만 돌려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말, 전체 부트캠프 횟수는 92회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말
에는 500회 이상으로 급증했고, 465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누적 1,300
회를 돌파했습니다.

한 사례가 이 전략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팔란티어는 아웃바운드 영업으로 300만 달러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부트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분기가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은 전사적 계약으로 확
대되었습니다. 규모는 원래의 몇 배였습니다.

CRO(최고영업책임자) 라이언 테일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1월 말까지 140개 이상의 조직을 
대상으로 부트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거의 절반이 이번 달에만 진행됩니다. 이것은 작년 
전체 미국 상업 파일럿 수보다 많습니다."

부트캠프의 효과는 여러 차원에서 나타났습니다.

첫째, 판매 주기의 단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요구사항 분석, 제안서 작성, 기술 검증, 파일럿 프로젝트, 협상. 부트캠프는 이 모든 것을
5일로 압축했습니다.

둘째, 고객 획득 비용(CAC)의 감소였습니다. 잠재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영업 인력이 수십 번의 미
팅을 잡는 대신, 5일간의 집중 경험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자신의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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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되는 것을 직접 본 경영진은 쉽게 설득되었습니다.

셋째, 교차 판매(Cross-Sell)의 기회였습니다. 부트캠프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팔란티어의 다양한 제
품을 접했습니다. 파운드리, AIP, 아폴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
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넷째, 내부 역량 구축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블로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직관
과 기술을 구축하여 이후 몇 주 동안 독립적으로 AIP 사용 사례를 식별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기업 내부에 팔란티어 전문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부 전도사가 되어 플랫폼 확산을 이
끌었습니다.

다섯째, 락인(Lock-in) 효과의 강화였습니다. 일단 부트캠프를 통해 워크플로우가 구축되면, 다른 플
랫폼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데이터 구조, 비즈니스 로직, 사용자 교육 모두 팔란티
어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8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이 이 전략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팔란티어의 AIP가 애저 거버먼트 시크릿(Azure Government Secret) 환경에 배포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기업은 정보기관과 군사 고객을 위한 공동 부트캠프를 계획했습니다. 마
이크로소프트의 정부 클라우드 인프라와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결합된 것입니다.

(2) 고객 유치와 락인 효과의 선순환

부트캠프 전략은 재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3분기, 팔란티어의 분기 매출은 약 11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였습니다. 미국 매출만 놓고 보면 6억 2,800만 달러, 55% 성장이었습니다. 미국 상업 부문은
전년 대비 65% 성장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성장의 이면에는 부트캠프가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부트캠프가 전통적인 다개월 판매 주기를
대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객 획득 비용이 급감했고, 그 결과 수익성이 급상승했습니다. 2025년
후반 팔란티어의 영업이익률은 51%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전례 없는 수치
였습니다.

'룰 오브 40(Rule of 40)'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합한 값입니다.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보는 척도입니다. 일반적으로 40%를 넘으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팔란티
어의 룰 오브 40 점수는 114%였습니다. 경영진은 이것이 대형 기술 기업 중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수치라고 자랑했습니다.

부트캠프 전략은 곧 경쟁자들의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도 'LLM 부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처럼 고객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방식을 따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C3.ai는 배포 시간이 길어 팔란티어의 부트캠프 모델
과 비교해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CTO 샤얌 산카르는 부트캠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IP 부트캠프는 LLM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는 점을 각인시킵니다. 알고리즘적 추론을 제공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온톨로지였습니다. 데이터를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디지털 쌍둥이'로 바꾸는 팔
란티어의 핵심 기술. 부트캠프는 그 기술의 위력을 체험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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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후반, 스노우플레이크와 팔란티어 사이에 전략적 파트너십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때 치열한 
경쟁자였던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AIP가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클라우드에
서 네이티브로 실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고, 팔란티어가 '
운영 로직'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팔란티어에게 '랜드 앤 익스팬드'의 새로운 채널을 열어주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의 방대한 고객 기반 안에서 팔란티어가 확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프 CEO는 상업적 성공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군사 경험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
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20년간 전장의 안개 속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왔
습니다. 그 경험이 기업의 운영 현장으로 옮겨진 것뿐이었습니다.

"AIP는 기업들이 LLM을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자사 기업에 대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
다." 카프의 이 말은 AIP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AI 챗봇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데
이터와 프로세스 전체에 AI를 깊숙이 통합하는 것. 그리고 그 통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카프는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나의 견해는 경쟁이 멈출 정
도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업이든 전장이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AIP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팔란티어는 'AI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습니다. 기업들이 AI 투자에서 실질적
인 ROI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팔란티어는 5일 만에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부트캠프라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 기업을 움직이는 성장 엔진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팔란티어의 능력은 단순히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긴급한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결책이 자리 잡으면, 그것을 빼내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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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 구조
제4부 기업과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정부 사업과 상업 사업의 균형

(1) 미 국방부, 정보기관, 동맹국 정부와의 장기 계약

2025년 7월 31일, 미 육군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 두 문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서
가 담고 있는 숫자는 방산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00억 달러. 10년 계약. 팔란티어 테크놀로
지스.

이 계약의 공식 명칭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협정(Enterprise Service Agreement)'이었습니다. 미 
육군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75개의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계약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골
자였습니다. 그중 15개는 팔란티어가 원청 계약자로, 60개는 하청 계약자로 참여하던 것들이었습니
다. 수년간 파편화되어 있던 계약들이 단일 창구로 모인 것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이 소식을 듣고 덴버 본사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 시간 침묵했다고 합니다. 17년 전
CIA의 벤처 투자 기관 인큐텔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아 시작한 회사가, 이제 미국 역사상 소프트웨
어 기업에 주어진 최대 규모의 국방 계약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숫자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이지 '보장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미 육군은 이 금액 전부를 지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
다. 그동안 팔란티어가 중간 재판매업체를 통해 납품하던 방식이 직접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수수료
가 사라지고 납품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료주의의 두꺼운 장벽이 한 겹 벗겨진 셈이었
습니다.

팔란티어의 정부 사업은 창업 이래 회사의 근간이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정부 부문 매출은
전체의 약 5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정부 매출만 놓고 보면 전체 정부 매출의 80%에 육박했습니
다. CIA, FBI, NSA,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미국의 정보기관과 군 조직 거의 전부가 팔란티어의 고
객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 GCHQ, 프랑스 국내정보총국 DGSI, 덴마크 경찰,
호주 국방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들과 NATO 회원국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 위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프랑스 DGSI는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3년 더
연장했습니다. 거의 10년에 걸친 협력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언제든 삭
감될 수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주째 이어지면서, 신규 계약 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집중 리스크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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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는 우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엔진을 가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금융, 헬스케어, 제조업으로의 민간 확장

2024년 초,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
상업 부문, 그중에서도 미국 외 지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카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미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3분기,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성장
했습니다. 3억 9,700만 달러. 전 분기 대비로도 2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상업 부문은
10% 성장에 그쳤습니다. 2분기에는 오히려 3% 감소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의도적으로 미국 시장
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상업 부문 고객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약 169개에 불과하던 고객 수가 2025년에
는 1,500개를 넘어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의 규모였습니다. 2025년 3분기에만 100만 달러
 이상 계약이 204건, 1,000만 달러 이상 계약이 53건 체결되었습니다. '빅 피시(Big Fish)'를 낚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면면도 화려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스카이와이즈(Skywise)'라는 이름으로 팔란티어의 파운
드리를 항공기 정비와 부품 관리에 활용했습니다. BP는 정유 공장의 운영 효율화에, 머크(Merck)는 
신약 개발 데이터 분석에 팔란티어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최대 주택개량 소매업체 로우스(Lowe's)
는 전 세계 공급망 네트워크의 '디지털 쌍둥이'를 구축하는 데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기술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내 여러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데이터를 통합하고, 병상 운영을 최적화하고, 의료진 배치를 효율화하
는 데 AI가 활용되었습니다. 영국 NHS에서 입증된 모델이 대서양을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워프 스피드(Warp Speed)'라는 이름의 제조업 운영체제가 주목받았습니다. 공
장의 생산 라인부터 공급망 관리, 재고 최적화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카프는 이것을 '미국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의 소프트웨어 백본이
라고 불렀습니다. 금융 분야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보험사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규제 준수(Compliance) 업무에도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통합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상업 부문의 급성장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더 이상 '정부 전문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 두 개의 엔진을 모두 가동하는 회사.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주는 구조. 그것이 카프가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정부 대 상업의 매출 비율은 55 대 45였습니다. 4개 분기 연속 이 비율이 유지
되었습니다. 균형점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 상업 부문이 압도적이었
습니다. 미국 상업 부문 121% 대 미국 정부 부문 52%. 머지않아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
습니다.

나. 수익 모델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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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선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의 조합

팔란티어의 초창기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고객사에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그들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Forward 
Deployed Engineer, FDE)'라 불리는 이 현장 배치 엔지니어들은 팔란티어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코딩했습니다.

이 모델은 효과적이었지만,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객
을 확보할 때마다 엔지니어를 추가로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도 마진은 개선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점을 끈질기게 지적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회
사인가, 컨설팅 회사인가?"

카프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년간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폴로(Apollo).

아폴로는 소프트웨어 배포 플랫폼이었습니다. 클라우드부터 고객사의 온프레미스 서버, 심지어 인터
넷이 끊긴 전장의 엣지 환경까지, 어디서든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아폴로가 등장하면서 FDE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엔지니어가 직
접 현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아폴로가 그 작업의 상당 부분
을 자동화했습니다.

수익 모델도 진화했습니다. 초기에는 프로젝트 기반의 일회성 계약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구축 비용
을 받고, 이후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구독(Subscription) 모델
로 전환되었습니다. 고객은 매년 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표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AIP(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의 등장은 이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AIP는 생성형 AI를 기업 환
경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대형언어모델(LLM)의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구조로 통제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객
들은 AIP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 파운드리나 고담 계약에 추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2025년 3분기, 팔란티어의 매출은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익성이었습니다. 순이익은 4억 7,5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세 배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률 40%. 조정 영업이익률은 46%에서 51% 사이를 오갔습니다. 매출
총이익률(Gross Margin)은 81%에서 84%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룰 오브 40(Rule of 40)'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합한 값이 40을 넘으면 우량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 2분기 팔란티
어의 룰 오브 40 점수는 94였습니다. 3분기에는 114까지 치솟았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런 수치는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조정 잉여현금흐름(Adjusted Free Cash Flow)도 강력했습니다. 2025년 3분기에만 5억 4,0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2개월 누적으로는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19억에서 21억 달러 사이였습니다. 팔란티어는 더 이상 돈을 태우는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현
금을 쏟아내는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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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총액 300조 원 달성과 전통 방산 기업 추월

2025년 11월 3일, 팔란티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 207.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약 68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보다 큰 금액이었습니
다.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먼 같은 전통 방
산 기업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물론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록히드마틴의
연매출은 7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팔란티어의 2025년 예상 매출은 4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6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은 팔란티어에 더 높은 가치를 매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성장률에 있었습니다. 록히드마틴의 매출은 연 5~6% 성장했습니다. 팔란티어
는 50~60% 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를 샀습니다. 오늘의 매출이 아니라 내일의 잠재력에 베
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평가에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2025년 8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팔란티어를 "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숏셀러(Short Seller)로 유명한 시트론 
리서치(Citron Research)는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를 40달러로 계산했습니다. 당시 주가의 75% 이
하였습니다. 시트론의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주가는 25% 급락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극단적이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팔란티어의 주가수익비율(P/E)은 387배
였습니다. 주가매출비율(P/S)은 109배. 전통 방산 기업들의 P/S가 2배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50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불가능한 수치였습
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26명의 애널리스트 중 17명이 '보유(Hold)' 를, 
3명이 '매도(Sell)' 또는 '강력 매도(Strong Sell)'를 권고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55달러로, 당
시 주가보다 18% 낮았습니다. 대형 투자자들의 이탈도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스탠
리 드러켄밀러(Stanley Druckenmiller)는 팔란티어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Cathie Wood)도 약 9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카프는 이런 비판에 특유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썼습니다. "비판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벤처캐피털 
수준의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만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그
를 뒷받침했습니다. 2020년 상장 이후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156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 이상
으로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86%.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
습니다.

2025년 9월, 골드만삭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 동안 팔란티어 주식에 12억 달
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팔란티어
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AI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다.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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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2025년 10월 28일, 워싱턴 D.C.의 컨벤션 센터.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 GTC의 무대 위에
서 젠슨 황(Jensen Huang)이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스택일 것입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의 CEO가 던진 이 한마디는 기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가속 컴퓨팅, CUDA-X 데이터 사이언스 라이브러리, 오
픈소스 AI 모델 네모트론(Nemotron)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프레임워크와 통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 기관은 실시간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팔란티어의 AIP(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슈퍼(Nemotron Super)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9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추론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90억 파라미터의 네
모트론 나노(Nemotron Nano 2), 80억 파라미터의 비전 모델 라마 네모트론 나노 VL도 팔란티어
플랫폼에 탑재되었습니다.

cuOpt라는 의사결정 최적화 소프트웨어도 통합되었습니다. 공급망 관리, 물류 최적화 같은 복잡한
문제를 AI로 풀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NeMo Retriever라는 기술은 기업들이 온톨로지 데이
터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첫 번째 대형 고객은 미국 최대 주택개량 소매업체 로우스(Lowe's)였습니다. 로우스는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통합 기술 스택을 활용해 전 세계 공급망 네트워크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습니다. 종전
에는 개별 노드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최적화하던 것을, 이제는 글로벌 수준에서 연속적이고 동적인 
최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카프는 발표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AI 기반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세계 최고
의 AI 인프라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두 회사의 협력은 한 단계 더 확장되었습니다. '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 생산, 송배전, 데이터센터 건설에 이르는 복잡
한 공급망을 팔란티어의 AIP와 온톨로지, 엔비디아의 AI 모델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휴스턴
의 대형 에너지 기업 센터포인트 에너지(CenterPoint Energy)가 창립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도 깊어졌습니다. 2024년 8월 발표된 파트너십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전 제품군, 즉 파운드리, 고담, 아폴로, AIP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정부 클라우
드에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비밀(Secret) 등급과 최고비밀(Top Secret) 등급의 클라우드 환경도 포
함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저 오픈AI 서비스와의 통합이었습니다. GPT-4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형언
어모델을 팔란티어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밀 네트워크 환경에서. 국방
부와 정보기관의 분석관들이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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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의 CTO 샤이암 산카르(Shyam Sankar)는 이 파트너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팔란티
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량을 국가 안보 기관에 가져다주는 것은 국방과 정보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두 파트너십,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더 이
상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들과 손을 잡고, 생태계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2) 한국 시장 진출: HD현대, KT, 삼성과의 제휴

2025년 10월 14일 아침, 서울 광화문의 KT 사옥. 알렉스 카프가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방한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KT의 김영섭 대표가 그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3월에 미국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처
음으로 한국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들은 지난 7개월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 산업 전반으로 팔란티어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KT는 'AX 리더 서밋(AX Leader Summit)'을 개최했습니다. AX는 'AI 트랜스포메이
션(AI Transformation)'의 약자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AI를 활용한 기업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포
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카프가 직접 선별한 네 명의 한국 대기업 총수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우기홍 부회장,
 메리츠금융그룹의 김용범 부회장, LS일렉트릭의 구자균 회장, 포스코홀딩스의 이주태 대표. 각자 
25분씩 카프와 일대일로 면담했습니다. 각 미팅은 별도의 방에서 진행되었고, 다른 참석자들은 서로
의 미팅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든 미팅이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각 기업의 AI 전환 전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비밀스러운 방식은 팔란티어의 전형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데이터와 전략을 다
루는 회사였습니다. 신뢰와 기밀 유지는 비즈니스의 핵심이었습니다.

KT와의 파트너십은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3월 계약 체결 당시, KT는 팔란티어의 '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Worldwide Partner Ecosystem)'에 한국 기업 최초로 정식 가입했습
니다. 이후 KT는 자체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일부 사업 부서에 파운드리와 AIP를 시
범 적용했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제 KT는 이 플랫폼을 금융권과 공공 부문 고객들에게 서비
스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카프는 KT와 협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KT와의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협력은 보안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활용과 산업별 맞춤 혁신을 향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팔란티어의 행보는 KT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워싱턴 D.C.의 팔란티어 사무실에서 HD현대중공업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습
니다. 무인수상정(USV)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테네브리스(Tenebris)'라는 이름이 붙은 이 무인수상정은 라틴어로 '어둠'을 의미했습니다. 길이 
17미터, 무게 14톤의 중형 USV로, 시속 50노트의 속도와 1,000해리 이상의 항속 거리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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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해상도 6(Sea State 6)의 거친 바다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D현대의 자회사 아비커스(Avikus)가 개발한 자율 항해 기술과 팔란티어의 AI 기반 임무 자율 시스
템이 결합될 예정이었습니다. 2026년까지 정찰용 USV를 먼저 개발하고, 이후 전투용 버전으로 확
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5월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AI 엑스포에서 테네브리스의 축소 모형이 공개
되었습니다. 한국 주미대사 조현동도 팔란티어 부스를 방문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주원호 CEO는 이 협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인선 시장은 첨단 기술이 승
부를 결정짓는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양사가 쌓아온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를 개척하겠
습니다." 삼성과의 협력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급망 관리와 제조 분야에서 팔란티어 플랫폼의 적용
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LIG넥스원, DL이앤씨, 코오롱베니트, 와이커(Waiker) 등 다른 한국 기업들
과의 파트너십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팔란티어의 관심은 진지했습니다. 10월 방
한 당시 카프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외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장입
니다."

서울 성수동에는 팔란티어의 팝업 스토어까지 열렸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
동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방산 AI 기업이 서울의 트렌디한 동네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10
년 전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은 팔란티어에게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데이터 활
용에 적극적인 기업 문화, 북한 위협이라는 안보 환경.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팔란티어의
기술이 필요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약진도 협력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카프의 서울 방문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씨앗은 한국의 AI 지형을 바꿔놓을 잠
재력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 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입이 아니라 기업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터였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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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빅 브라더의 눈: 감시와 예측 치안
제5부 논쟁과 규제: 감시 국가의 그림자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현실화

(1) LAPD 예측 치안 프로그램(Operation Laser)의 성과와 논란

2011년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경찰청(LAPD) 뉴턴 관할구역의 한 경찰관이 순찰차 안에서 태블릿
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흑인 청년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름, 주소, 문신 위치, 
소유 차량 번호판, 그리고 옆에 적힌 숫자. 15점. 이 청년은 '만성 범죄자(Chronic Offender)'로 분류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임무는 이 사람을 찾아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를 위험인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퍼레이션 레이저(Operation LASER)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LASER는 'Los Angeles 
Strategic Extraction and Restoration'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로스앤젤레스 전략적 추출 및 복원'
이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들은 이 이름에 의학적 비유를 담았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
하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의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퍼레이
션 레이저는 레이저 수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의사가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종양을 제거
하거나 시력을 개선하는 것처럼."

종양. 그들은 특정 시민들을 종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란티어의 고담 플랫폼이 이 프로그램의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시스템은 체포 기록, 현장 면담 보
고서, 번호판 자동인식기 데이터, 갱단 데이터베이스, 소셜 미디어 활동 등 수십 개의 데이터 소스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과거에 총기를 소지한 적이 있으면 5점. 보
호관찰 중이면 1점. 경찰과 접촉할 때마다 1점씩 추가되었습니다.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만성 
범죄자 회보(Chronic Offender Bulletin)'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현상수배 전단지처럼 사진과 
개인정보가 순찰차에 배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작동 논리에 있었습니다. 경찰과 접촉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간다면, 경찰이 자주
 순찰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동으로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디를 자주 순찰했을까
요? 과거에 범죄가 많이 신고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의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난한 흑인과 히스패닉 동네에 경찰이 더 자주 갔고,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자주 검문을 받았고, 그래
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더 자주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LAPD 감찰관실
(Inspector General)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범죄자로 분류
된 233명 중 84퍼센트가 라틴계 또는 흑인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체 인구에서 이 두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60퍼센트 미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만성 범죄자 중 거의 절
반이 폭력 범죄로 체포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0퍼센트, 다섯 명 
중 한 명은 경찰과의 '의미 있는 접촉' 기록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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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LASER 구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폭력 범죄가 증가하거나 비LASER 구
역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식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찰관은 성실하게 접촉 기
록을 입력했고, 어떤 경찰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검증할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
다.

'LAPD 감시 중단 연합(Stop LAPD Spying Coalition)'의 공동 창립자 하미드 칸(Hamid Khan)은 수
년간 이 프로그램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조직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내부 문서를 확보했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칸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16년에 공식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정보를 알리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4월, LAPD는 마침내 오퍼레이션 레이저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
나지 않았습니다.

(2) 알고리즘 편향성과 인종적 차별 문제

오퍼레이션 레이저가 폐지된 바로 그 달, LAPD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지
역사회 중심 치안(Data-Informed Community-Focused Policing, DICFP)'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름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2021년, LAPD 감시 중단 연합이 확보한 새로운 문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문서들은 LASER와 또
다른 예측 치안 프로그램인 프레드폴(PredPol)이 어떻게 기존의 인종적 편향을 자동화하고 강화했는
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레드폴은 과거 범죄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500피
트 × 500피트 구역을 예측하는 장소 기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진 여진 예측 모델에서 착안한 알고
리즘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사회학자 사라 브레인(Sarah Brayne)은 LAPD에 수개월간 임베디드 연구원으
로 참여하여 예측 치안의 실제 작동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저서 《예측과 감시(Predict and 
Surveil)》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경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소한 위반 사항은 많습니다. 어제 이 사람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았
을 수도 있습니다." 브레인은 경찰이 응급실 앞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목격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차로 환자를 데려다주고 급히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판을 추적하여 피해자의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범죄 증거가 없
어도 관계망에 들어간 사람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빅데이터 치안의 부상(The Rise of Big Data Policing)》의 저자 앤드
루 퍼거슨(Andrew Ferguson)은 팔란티어 시스템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
터 기반 치안 시스템이라기보다 데이터 기반 감시 시스템입니다. 팔란티어는 경찰이 사람들을 안전
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을 돕습니다."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마크업(The Markup)은 2023년에 프레드폴(이후 지올리티카로 리브랜딩됨) 
의 실제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23,000건 이상의 예측을 검토한 결과, 성공률은 
0.5퍼센트 미만이었습니다. 예측된 범주의 범죄가 예측된 장소와 시간에 실제로 발생하고 경찰에 신 
고된 경우는 100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플레인필드 경찰청장은 마크업에 "지올리티카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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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지불한 비용은 다른 곳에 더 잘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4월, LAPD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제약을 이유로 프레드폴 계약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
니다.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고 차별
적이라는 수년간의 증거가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팔로알토 경찰청은 이미 프레드폴을 3년간 사용한 
후 "아무런 가치도 얻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알고리즘이 편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편향을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LAPD 감시 중단 연합의 활동가 쉐이키어 라만(Shakeer Rahman)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치안은 기존의 경찰 논리를 자동화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노숙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흑인과 갈색 인종과 장애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이것은 그러한
 관행들을 자동화하고, 해악을 자동화하고, 추방을 자동화하고, 경찰이 항상 담당해온 배제를 자동화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시카고 시는 총성 탐지 및 예측 치안 시스템인 샷스파터(ShotSpotter)와의 계약 갱신
을 거부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시카고 시는 현재 폭력 범죄 감소 추세를 가속
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전략과 전술에 자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측 치안에 대
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란티어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추적과 백신 안전성 분석 계약을 통해 국
립보건원(NIH)과 식품의약국(FDA)에 진출했습니다. 2020년 9월 주식 상장 이후 주가는 세 배 이
상 뛰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실패는 회사의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
습니다.

나. ICE와 추방 기계

(1) 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추적 지원

2025년 4월 어느 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제거작전(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부서의 한 요원이 새로운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는 'ImmigrationOS'라는 이
름이 떠 있었습니다. 팔란티어가 개발한 이 플랫폼은 요원에게 놀라운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특정 인물의 여권 기록, 사회보장 파일, 국세청(IRS) 세금 데이터, 운전면허 정보, 심지어 번
호판 자동인식기 데이터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거의 실시간으로" 자발적 출국자를
 추적하고, 비자 체류 초과자를 식별하며, MS-13이나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같은 초국가
적 범죄조직 관련자를 표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방 기계였습니다.

팔란티어와 ICE의 관계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팔란티어는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
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을 위해 팔콘(Falcon)이라는 도구를 구축했습니다. 팔콘
은 요원들이 특정 개인의 시간별 위치를 휴대전화 번호로 추적하고, 항공 여행 기록을 분석하며, 현장
면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서명된 이 계약은 바
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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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5년의 ImmigrationOS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25년 4월 중순, ICE는 팔란티어에 3천
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방 계약 기록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은 2025년 9월 25일까
지 납품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 정당화 문서에서 ICE는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
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유일한 공급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팔란티어는 ICE 운영에 대한 깊은 제도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
니다. "이 회사는 이미 여러 연방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프로토타
입을 개발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명시
된 집행 임무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migrationOS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표적 선정 및 집행 우선순
위화. 이 기능은 "폭력 범죄자", 갱단 조직원, 비자 체류 초과자 등 누구를 먼저 추방할지 결정하는 것
을 돕습니다. 어떤 데이터나 기준으로 "폭력 범죄자"를 식별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
발적 출국 추적. 개인이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셋째, 이민 생애주기 관리. 식
별에서 추방까지 전체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2025년 9월, ICE는 추가로 2,99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운영 및 유지보수, 적응형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2027년 9월까지 유효했습니
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공공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이후 팔란티어가 받은 연방 계약 총액은
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5억 4,120만 달러에서 거의 두 배로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시스템의 위력은 데이터 통합 능력에 있었습니다. ImmigrationOS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정보도 끌어모았습니다. 신용 정보, 공과금 기록, 차량등록청 데이터, 항공사 승객 정보
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ICE는 상업적
신용, 유틸리티, 자동차 등록 정보의 최대 정부 구매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25년 4월, 팔란티어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팔란티어 USG 사장인 아카시 자인(Akash 
Jain)이 내부 슬랙 메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ICE와의 작업에 대해 간단히 업데이트 드립니다." 유
출된 이 메시지에 따르면, 회사는 "새 행정부가 집행 작전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초
점을 맞춘 것"에 대응하여 "ICE와 새로운 데이터 통합 및 워크플로우 세트"를 개발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ImmigrationOS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민 요원들이 "급습 승인, 체
포 예약, 법적 문서 생성, 추방 비행기나 구금 시설로의 이송 경로 지정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처리
할 수 있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2) 내부 직원들의 윤리적 반발과 퇴사 러시

2025년 5월, 13명의 전직 팔란티어 직원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샤이어의 파괴
(The Scouring of the Shire)"였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이 패배한 후에도 호빗들의 고향
이 파괴되는 장면을 가리키는 제목이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이 톨킨의 세계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생
각하면, 이보다 날카로운 비판은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아첨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며, 그의 외국인 혐오적, 성차별적, 과두적 
의제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서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윤리적 가드레일, 원
래 차별, 허위정보,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들이 해체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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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발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스 카프 CEO는 2024년 3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잃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
습니다. "당신이 가진 입장이 직원을 잃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장이 아닙니다."

브리아나 캐서린 마틴(Brianna Katherine Martin)은 윤리적 우려로 회사를 떠난 직원 중 한 명이었습
니다. 그녀는 ImmigrationOS와 같은 프로젝트가 "인권과 헌법적 침해에 공모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
니다.

인권 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NYU 스턴 비즈니스 및 인권센터의 정책 고문 마리아나 올라
이솔라 로젠블랫(Mariana Olaizola Rosenblat)은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
럼프 행정부의 추방 기구를 지원함으로써, 팔란티어는 그러한 인권 및 헌법적 침해에 공모하고 있습
니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ImmigrationOS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그 정확성이나 신뢰성과 관계없이 끌어모읍니다. 오
래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삶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금,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추방.

가장 불편한 사실 중 하나는 이해충돌 문제였습니다.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수석 설계자는 팔란티어에 상당한 금융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민 정책
을 설계하는 사람이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의 주주인 상황.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까요, 아니면 설계된 결과일까요?

2025년 12월, 워싱턴포스트는 팔란티어가 어떻게 방향을 전환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리드
는 이랬습니다. "수년간 알렉스 카프는 데이터 관리 회사가 '진보적 가치를 지원하는 데 관여하고 있
다'고 선언하며,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거나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계약에서 '반복적으로 물러났
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회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대규모 추방 캠페인의 기술적 중추가 되어 있었습
니다. 팔란티어 측은 자신들이 단지 도구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추
방하고, 감시할지 결정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반박합니다. 설계 선택이 현실 세계의 결과를 형성합니다. AI 아키텍처가 곧 정책
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집단을 더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면, 그것은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
적 결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앰네스티 테크 프로그램 부국장 리키타 바네르지(Likhita Banerji)는 엘파이스 신문
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종차별, 차별, 억압을 체계적으로 조장할 수 있으며, 인종
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의제를 추진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다. 라벤더(Lavender)와 가자 지구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공식 지지 선언

2024년 1월의 어느 날, 텔아비브의 한 회의실에서 이례적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팔란티어 이사회가 
 처음으로 미국 밖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가 이 
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들과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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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것으로 유명한 국방연구개발국(DDR&D) 국장 대니 골드(Danny Gold)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스라엘 언론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
란티어로부터 AIP라는 AI 기반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보
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의 표적을 분석하며, 전투 행동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자신의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그는 이렇
게 말했습니다. "저는 10월 7일 이후 몇 주 만에 우리가 현장에 있고 이스라엘에서 작전상 중요한 활
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카프는 텔아비브 대학에서 전설적인 이스라엘 기업가 요시 바르디(Yossi Vardi)와 대화하면서 더 솔
직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의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기업이라면요. 저만큼 친이스라엘
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더 이해하며 사막에서 국가를 건설한 이스라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회사는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팔란티어와 이스라엘 군부의 관계는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회사는 텔아비브의 로스차
일드 대로와 예후다 할레비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테크 
생태계에 깊이 통합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카프 자신이 2023년 12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제품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의 합의, 블룸버그가 "전투 기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명명한 이 계약
의 타이밍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합의는 가자 지구에서의 대학살이 이미 석 달째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체결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및 인권 자원센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팔란티어가 격화된 
분쟁을 자사의 AI 모델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기회로 활용한 것은 계산된 움직임이었을까요?
 가자를 기술의 끔찍한 실험장으로 만든 것일까요?"

(2) AI 표적 식별 시스템과 "알고리즘에 의한 전쟁 범죄" 논쟁

2024년 4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문 매체 +972 매거진과 히브리어 매체 로컬콜이 충격적인 탐
사보도를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라벤더':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폭격 광풍을 지휘하는 AI 기
계"였습니다. 이스라엘 군 정보 장교 6명이 익명을 조건으로 증언했습니다.

라벤더(Lavender)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의 군사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
람을, 하급 요원까지 포함하여, 잠재적 폭격 대상으로 표시하도록 설계된 AI 기반 데이터베이스였습
니다. 시스템은 가자 지구의 거의 모든 사람을 분석하고 1부터 100까지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
점수가 그 사람이 무장 단체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이스라엘군은 거의 전적으로 라벤더에 의존했습니다. 시스
템은 37,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의심되는 전투원으로, 그리고 그들의 집을 잠재적 공습 대상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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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충격적인 것은 인간의 검토 과정이었습니다. 증언한 정보 장교들은 라벤더가 생성한 표적을 승인
하는 데 평균 20초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 확인 작업은 대상이 남성인지 확인하는 것
에 그쳤습니다. 여성은 전투원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시스템에는 약 10퍼센트의 오류율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한 소식통은 +972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 요원들이 
군사 건물에 있거나 군사 활동에 참여할 때만 죽이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IDF는 주저 없이
 그들을 집에서 폭격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으로요. 가족의 집을 폭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시스
템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라벤더와 연동된 또 다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Where's Daddy?)"라는 이름이었
습니다. 이 시스템은 라벤더가 표시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추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밤에,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민간인 피해 허용 기준도 공개되었습니다. 하급 하마스 요원 한 명을 죽이기 위해 15명에서 20명의
민간인 사망이 허용되었습니다. 고위 지휘관의 경우, 그 숫자는 100명에서 300명까지 올라갔습니
다.

한 소식통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표적은 끝이 없습니다." 일단 폭격이 시작되면, 지휘관은 "또 다
른 36,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이스라엘군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가자에서 사망한
53,000명의 팔레스타인인 중 단 17퍼센트만이 전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83퍼센트가 민간인이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은 2024년 말 사망자의 약 70퍼센트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검증했습니
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nio Guterres)는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한다고 지
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및 대테러 특별보고관 벤 사울(Ben Saul)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AI 사용에 
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가자에서의 많은 이스라엘 공습은 불균형적인 공격을 가하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의 마크 오웬 존스(Marc Owen Jones) 교수는 라벤더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AI 지원 대학살이며, 앞으로 전쟁에서의 AI 사용에 대한 모
라토리엄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팔란티어가 라벤더의 개발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정보 부대 8200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전략적 파트너십의 타이밍, 그리고 팔란티어의 기술 
역량이 유사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확실한 것은 팔란티어가 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및 인권 자원센터에 제출한 성명에서 팔란
티어는 이스라엘군에 "확장된, 중요한 표적 식별 역량" 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역량이 가자
에서, 그리고 아마도 그 너머에서 파괴적인 공습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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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는 2024년 5월 캠브리지 대학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고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벤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투자자 캐서린 오스틴 피츠(Catherine Austin Fitts)는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
피터 틸은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론의 법정에서는 청산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
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틸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로 IDF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들이 대체로 옳다고 믿습니다."

팔란티어 본사 앞에서, 워싱턴 D.C.의 힐 앤 밸리 포럼에서, 전 세계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가 이어지
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수메르 모바라크(Sumer Mobarak)는 카프의 연설 중에 무대로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당신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여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그들
의 AI와 기술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입니다. 당신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내 가족을 죽이고 있습니
다." 카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주요 사망 원인은 하마스가 수백만 명의 '유용한 
바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의 영상은 수백만 번 조회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전쟁 범죄 논쟁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고리즘을 감시하는가. 그것이 이 시대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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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법적 견제와 유럽의 반격
제5부 논쟁과 규제: 감시 국가의 그림자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2023년 2월)

(1) 헤센(Hesse)과 함부르크(Hamburg) 주 경찰의 팔란티어 사용 위헌 결정

2023년 2월 16일 아침, 카를스루에에 위치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사에서 한 판결문이 낭독되었
습니다. 재판장 슈테판 하르바르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헤센 주 공공안전질
서법 제25a조 제1항과 함부르크 주 경찰데이터처리법 제49조 제1항은 위헌이다."

법정에 모인 11명의 청구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시민권단체 '기본권협회(GFF)'의 도움을 
받아 6년간 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대상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개발
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헤센 주 경찰은 2017년부터 '헤센데이터(hessenDATA)'라는 이름으로 팔란티어의 고담 플랫폼을 
운용해왔습니다. 2,000여 명의 경찰관이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용 목적은 
테러리즘과 조직범죄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거 침입, 현금자동인출기 폭파, 교
통사고 목격자 추적까지 용도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헤센 주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 
소프트웨어를 연간 수천 회 사용했습니다.

함부르크는 아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 근거만 마련해둔 채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두 주의 법률 조항 모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재판소는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이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
이 보장하는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특히 광범위하게 규정된 권한의 문언에 비추어볼 때, 데이터와 방법 모두에 관하여 간섭의 근거가 헌
법적으로 요구되는 식별 가능한 위험의 문턱에 훨씬 못 미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경찰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로 시민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구체적
이고 명확한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막연한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테러를 막
겠다는 추상적 목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소는 헤센 주에 2023년 9월 30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부르크의 경우, 아
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이었기에 즉시 무효화되었습니다.

(2) '정보 자기결정권(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의 침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정보 자기결정권'은 독일 헌법사에서 기념비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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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 판결(Volkszählungsurteil)을 내렸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상세한
인구조사를 계획했습니다.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했습
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가 탄생한 배경에는 독일의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는 시민들의 정보
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유대인, 동성애자, 정치적 반대자를 색출했습니다. 전후 동독의 국가보안부 슈
타지는 더욱 정교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동독 인구 1,600만 명 중 약 100만
명이 슈타지의 비공식 협력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가족이 가족을 밀고하는 사
회였습니다.

2023년 판결에서 재판소는 이 역사적 맥락을 환기했습니다. 판결문은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간섭을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집된 정보들
을 연결하면 '새로운 지식'이 생성됩니다. 경찰 기록, 통신 메타데이터, 소셜미디어 활동, 차량 위치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의 행동 패턴, 사회적 관계망, 이동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정보 수집 목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재판소는 목적 구속 원칙과 비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정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권력의 간
섭은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례해야 합니다. 경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광범위한 감시를 허용할 수
는 없습니다.

(3) "클릭 한 번으로 프로파일링 가능"에 대한 경고

기본권협회(GFF) 소속 변호사 프란치스카 괴를리츠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고소장
을 제출한 사람, 범죄 피해자, 단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던 사람 모두가 이 소프트웨어
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헤센 주 경찰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헤센데이터는 경찰 기록 시
스템, 형사 수사 데이터베이스, 통신 메타데이터, 소셜미디어 정보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헤센 주 내무장관 페터 보이트는 의회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독일 정부 전복을 모의한 극우 지
하조직 '라이히스뷔르거' 수사에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오스 컴퓨터 클럽(CCC)의 대변인 콘스탄체 쿠르츠는 더 신랄했습니다. "이것은 팔란티어식 무차
별 수사입니다. 경찰이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세트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동
화된 대량 분석이 법 집행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독점적 코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물론 사용 기관 자체도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2023년 바이에른 주는 프라운호퍼 정보보안기술연구소에 소스코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연구소는 '비밀 백도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 보고서
는 '보안상 우려'와 '팔란티어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분석 기술이 현재 가용하지 않다는 사실만으 
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헌법적 요건은 법적으로 가능한 간섭에 기초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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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허용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까지 감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헤센 주 2023년 9월 법률 개정 명령과 함부르크 법률 무효화

재판장 하르바르트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각 주는 저장된 데이터 파
일의 추가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합헌적 방식으로 형성할 선택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면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
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 엄격한 조건을 명시한
법률을 만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헤센 주는 기한에 맞춰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새 법률은 데이터 분석의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하지
만 비판론자들은 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권협회는 2025년 현재 헤센 주 헌법재
판소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함부르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법률이 무효화된 후,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 주 의회 내에서 팔란티어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여파는 독일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바이에른 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경찰도 각각
VeRA와 DAR이라는 이름으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본권협회와 카오스
컴퓨터 클럽은 이 두 주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바이에른 주에 대한 소송은 2025년
현재 연방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나. GDPR과 데이터 주권 시대

(1) 유럽 확장 전략의 좌절과 재조정

알렉스 카프는 2024년 2월 어느 기업 투자 콘퍼런스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FII 인
스티튜트 행사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빠른 말투로 청중에게 호소했습니다.

"유럽에서 무수한 테러 공격을 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이 막히지 않았다면 서구에서 지금
 전혀 다른 정치적 현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유
럽 도시들에서 제가 욕먹는 건 좋아요. 계속 욕하세요. 나와 여러분 사이에서 아무도 거위걸음을 걷
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 제품입니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거위걸음. 20세기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행진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카프는 팔
란티어가 유럽을 파시즘의 부활로부터 구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독일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팔란티어의 유럽 확장 전략이 마주한 장벽을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팔란티어가 막았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역사가 팔란티어 도입
에 대한 저항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국가 감시에 대한 불신은 뿌리가 깊습니다. 나치의 게슈타포, 동독의 슈타지 경험은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기본권협회의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에서 반복적으로 환기한 것도 이 역
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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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은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2018년 발효된
GDPR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범으로 평가받습니다.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데이
터 최소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해야 합니다. 목적 구속: 수집 목적 외의 용
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잊힐 권리: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 원칙들과 충돌합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의 본질은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결하여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화합니다. 원래 수집 목적을 넘어서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2020년 슈렘스 II 판결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소는 미국
의 감시법, 특히 외국정보감시법(FISA) 702조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미국 기업으로 EU 시민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폴리차이 20/20(Polizei 20/20) 프로젝트와 메르츠 정부의 재추진

팔란티어의 유럽 전략이 좌절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독일 경찰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 배경입니다. 독일은 16개 연방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경찰
은 각 주 정부 소속입니다. 연방 차원의 경찰은 연방형사청(BKA)과 연방경찰이 있지만, 일상적인 치
안 업무는 주 경찰이 담당합니다. 문제는 각 주 경찰의 IT 시스템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한 주에
서 수집된 정보가 다른 주와 공유되지 않습니다. 연방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와 주 차원의 데이터베이
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2019년,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리차이 20/20(Polizei 20/20)'이라
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3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목표는 16개 주의 분산된 경찰 데
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수파 정치인들은 이 프로젝트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민련/기사련
(CDU/CS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알렉산더 도브린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팔란티어가 이
미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 군대에서 검증받은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당시 내무장관이던 사회민주당의 낸시 패저는 이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연방형사청, 연
방경찰, 관세수사청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 총선에서 기민련/기사련이 승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메르츠 총리가 이
끄는 새 연립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직은 기사련의 도브린트에게 돌아갔습니다. 팔란티어
 도입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연방참사원(상원)은 연방 및 주 경찰을 위한 공동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 팔란티어라는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습
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주가 이미 팔란티어와 체결한 기본계약에 따르면, 다른 주와 연방정부가 새로
운 조달 절차 없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85

모든 주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바이에리셔 룬트풍크(BR) 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함부르크와 메클
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는 '시장 지배적 미국 공급업체 팔란티어의 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유럽 대안
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브레멘, 니더작센, 자를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튀링겐 주가 이 입장
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의안은 연방참사원에서 필요한 다수 표결을 얻지 못했습니다.

(3) 디지털 주권의 딜레마

여러 주 정부가 팔란티어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주권' 문제입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피터 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의 유
력한 지지자이자 정치후원자입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소 10명의 인사가 팔란티어 주식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4월, 팔란티어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3,000
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식별과 자진 출국 추적을 위한 운영체제 '
ImmigrationOS'를 개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민주당 의원 요하네스 셰츨은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중립적 IT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닙니다. 미국 정보기관과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명확한 지정학
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제정된 미국 클라우드법(CLOUD Act)은 미국 당국이 미국 기
업에 대해 전 세계 어디에 저장된 데이터든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론적으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독일 경찰 서버에서 독일인의 데이터만 처리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접근을 요구할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팔란티어 측은 이런 우려를 일축합니다. 유럽 전략담당 수석부사장 얀 히세리히는 독일 경제지 한델
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가져옵니다. 어떤
 데이터가 수사에 관련되는지는 오직 고객이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팔란티어는 독일에서 도이치 텔레콤 자회사 T-시스템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경찰 자
체 서버에서 운영됩니다. 데이터가 미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녹색당 연방의회 의원 콘스탄틴 폰 노
츠는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도입은 특히 미국 정부가 점점 더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이 시대에 논외가
 되어야 합니다."

새 연립정부의 연정협약서에는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디지털 정책은 권력 정치입니다."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팔란티어 도입을 재추
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면서 미국 기업의 감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모순입니다.

다. 민주적 통제의 위기

(1) 선출되지 않은 기술 기업이 국가 핵심 기능을 장악할 때

2025년 7월 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의회는 팔란티어 고담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가하는 법률을 통
과시켰습니다. 녹색당-기민련 연정이었습니다. 환경정당인 녹색당조차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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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2025년 3월에 이미 2,500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팔란티어
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계약이 먼
저, 법률이 나중. 기술 도입의 관성이 민주적 심의를 앞질렀습니다.

이것이 비판론자들이 우려하는 '벤더 락인(vendor lock-in)' 현상입니다. 일단 팔란티어 시스템이 경
찰 업무 흐름에 깊이 통합되면,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전문 교육,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워크플로우 재설계에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미래의 유럽산 대안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바이에른 주의 VeRA 시스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2022년 바이에른 주가 팔란티어와 체결한 기
본계약에는 다른 연방주와 연방정부가 새로운 조달 절차 없이 합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개별 주가 내리는 결정이 전국적 선례가 됩니다. 선출된 대표들의 충분한 숙의 없이 사실상
의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
니다.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입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검토 결과조차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경
찰 당국이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아들일 때, 그 추천이 어떤 논리로 도출되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
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컴퓨터 시스템의 출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인물을 '고위험'으로 분류하면, 수사관은 그 판단에 의
문을 제기하기보다 따르기 쉽습니다. 알고리즘이 틀렸을 때, 그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하기 어렵습니
다.

(2) 주권과 책임의 문제: 누가 알고리즘을 감시하는가

피터 틸은 2009년 에세이에서 도발적인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 가
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알렉스 카프는 공개 행사에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때때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됩
니다." 팔란티어의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대해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구 민주주의를 수
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수호'의 방식과 범위를 누가 결정합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입니까, 아니면 팔란티어입니까? 팔란티어의 지배구조가 이 질문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회사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3인(틸, 카프, 스티븐 코헨)이 Class F 주식을 통해 약
 80%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들의 통제도, 이사회의 견제도 제한적입니다. 창업자들이 회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사가 민주국가의 핵심 안보 기능을 담당합니다. 누가 테러 용의자인지, 누가 감시 대상인지, 어
떤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팔란티어의 알고리즘이 판단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기술 기업이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대
답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소는 팔란티어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를 더 엄격하게
만들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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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협회와 카오스 컴퓨터 클럽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르츠
 정부 하에서 팔란티어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GDPR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천명
했지만, 국가 안보 영역에서의 감시 기술 사용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에 재량을 부여합니다. EU AI법
(AI Act)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법 집행 영역에는 많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편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알고리즘이 줄 수 없습
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환기한 1983년의 인구조사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이 상기시킨 나치와 슈타지
의 역사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도구가 
될 때, 통제되지 않을 때, 투명하지 않을 때, 기술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이름
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팔란티르'에서 왔습니다. 멀리 보는 돌. 하지만 톨킨의 이야기
에서 팔란티르를 사용한 자들 중 상당수는 그 시선에 사로잡혀 파멸했습니다. 보는 자가 보여지는 자
가 되었습니다. 도구가 사용자를 지배했습니다.

독일과 유럽이 마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팔란티르를 통제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것
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사용할 것인가.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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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권력의 블랙박스: 내부 문화와 지배구조
제5부 논쟁과 규제: 감시 국가의 그림자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우리 기술은 때때로 사람을 죽인다"

(1) 알렉스 카프 CEO의 발언과 사내 문화

2020년 5월 어느 오후, CNN 비즈니스의 카메라가 알렉스 카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학 박사 학
위를 가진 이 CEO는 낡은 스웨터 차림으로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가 팔란티어의 사업
 본질에 대해 물었습니다. 카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우리 제품은 가
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다른 CEO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구글의 임원들은 "정보를 조직한다"고 
말합니다. 페이스북은 "세상을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아마존은 "고객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을 추상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카프는 그
 규칙을 깼습니다.

이 발언이 세상에 나간 후, 카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했습니다. 주주 서한에서, 투자
자 회의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같은 메시지를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적들을 두렵게 
만든다. 때로는 그들을 제거한다." 2024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카프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
서구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동시에 3개 전선에서 싸울 가능성이 높다. 그 전쟁을 대비하려면 자율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철학자가 무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카프의 이런 화법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는 팔란티어를 "중립적인 기술 플랫폼" 으로 포
장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우리는 편을 택했다"고 선언합니다. 그 편은 "서구 민주주의"이고, "자유
로운 삶의 방식"이고,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2025년 5월 실적 발표 콜에서 카프는 "우리는 워리
어 문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사의 문화. 그 단어가 4,000명의 직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
니다. 너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다. 전선의 병사다.

이 문화는 채용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팔란티어는 "전진 배치 엔지니어(Forward Deployed 
Engineer)"라는 독특한 직군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팔로알토 사무실이 아니라, 고객
의 현장으로 파견됩니다. 군 작전 본부일 수도 있고, 경찰 지휘소일 수도 있고, 정보기관의 분석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엔지니어들은 군인, 분석관, 수사관과 함께 일합니다. 코드를 짜면서 그 코
드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눈으로 봅니다.

카프는 이 경험이 직원들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직
접 찾아가 "철학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코딩 기법이나 비즈니스 목표가 
아니라, "정부가 사용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의 윤리적 함의"에 대해서.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 소프
트웨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가?" 질문은 던졌지만, 그 질문에 대한 회사의 답은 이미 정해
져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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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의 사내 문화에는 독특한 어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스스로를 "팔란티어리언(Palantirian)"
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은 "전역자"가 됩니다. 고객의 요구는 "전장의 요구"로, 야근은 "
임무 수행"으로 재해석됩니다. 이런 언어는 일을 변환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일이 "서구 
문명을 수호하는 일"이 됩니다.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일이 "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일"이 됩니다.

2025년 11월, 아나돌루 통신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어 시위 현장에서 카프는 시위대를 향해 " 우리 
기술은 주로 테러리스트를 죽인다"고 맞섰습니다. "주로"라는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주로는 나머
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둠 속에 남습니다. 오판, 오폭, 과잉 단속, 잘못된 데이터, 편향된 
모델. 그것들은 통계의 어둠 속으로 밀려납니다.

카프의 세계관은 그의 학문적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위르겐 하버마스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 주제는 공격성의 문화적 기원이었습니다. 언어가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때로는 독을 주입한다는 것. 이 철학은 팔란티어의 DNA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왜 사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
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카프는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도구만 제공하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책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두 문장이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청중은 어떤 문장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 두 문장 모두 진실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본질입니다.

(2) 컬트적 충성과 윤리적 갈등의 공존

2019년 여름, 팔로알토의 팔란티어 본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편
지가 돌았습니다. 두 종류의 편지였습니다. 한 편지는 회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맺은 계약을 비
판했습니다. 다른 편지는 그 계약을 지지했습니다. 같은 복도에서, 같은 커피 머신 옆에서, 직원들은
서로 다른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200명 이상의 직원이 CEO에게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팔란티어 내부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회사는 완벽하게 단결해 보입니다. "
우리는 편을 택했다." "우리는 서구를 수호한다." "우리는 워리어 문화다." 이런 구호들이 벽에 걸리
고, 회의실에서 울리고, 이메일 서명에 박힙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일부 직원들은 조용히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ICE 계약은 특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ICE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불법 체류자를 추적하고 가족을 분리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뉴스에는 울부짖는 아이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떤 팔란티어 직원들에게 그 사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짠 코드가 만
든 결과였습니다.

카프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가족 분리를 "정말 어렵고 복잡하며 충격적인 도덕적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정하지만 엄격한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적인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기업이 선출된 정부의 정책을 검열할 권한이 있는가?"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없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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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는 일부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퇴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시기에 내
부 논란과 함께 퇴사자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프는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
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라." 그의 메시지는 직설적이
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팔란티어는 정제되었습니다. 윤리적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떠났고, 회사의 미션에 동
의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는 더 응집력 있어졌지만, 동시에 더 동질적이 되었습
니다. 비판적 사고의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카프 스스로 팔란티어의 문화를 "컬트와 같다"고 농담 
삼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컬트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있습니다. 공유
된 서사가 있습니다. 그 서사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배제됩니다. 팔란티어는 이 모든 특징을 어느 정
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프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입니다. 회사는 17년간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피
해왔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거대한 서사가 모든 직원을 하나로 묶습니다.

2025년 12월, 딜북 행사에서 카프는 또 한 번 교묘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매우 윤리적인 회
사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마라." 이 문장은 역설적입니다. 윤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검증 책임을 청중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믿지 마라"는 
말이 사실은 "믿어라"를 의미합니다. 비판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의 결속을 강
화하는 수사법입니다. 2024년 가자 전쟁이 터졌을 때, 팔란티어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를 선언했습니다. 카프는 대학 캠퍼스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교적 종교"이자 "우리 사회 내부의 
감염"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일부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팔란티어 내부에는 그 불편함을 표현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5년 타임지는 카프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의 순자
산은 18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는 뉴햄프셔의 농가에서 명상을 하고, 태극권을 수련하고, 노르웨
이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과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탑니다. 10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
크로스컨트리 스키 오두막 10채"라고 농담합니다. 철학자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는 전쟁을 
철학합니다.

팔란티어의 내부 문화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이 임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
면 남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 컬트적 충성과 윤리적 갈등
이 공존하는 방식입니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밖으로 밀려납니다.

나. 지배구조의 문제

(1) Class B/F 주식과 창업자 3인의 80% 의결권 지배

2020년 9월 30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상한 상장이 일어났습니다. 팔란티어는 전통적인 기업공
개(IPO) 대신 직상장(Direct Listing)을 선택했습니다. 투자은행의 중개 없이 기존 주주들이 직접 주
식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은 수수료를 놓쳤고, 팔란티어는 수천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특이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테크크런치가 상장 전 유출된 S-1 신고서를 분석했을 때, 편집장 대니 크리히튼은 이렇게 말했습니 
다. "와, 이건 정말 복잡한 소유 구조다." 팔란티어는 3개의 주식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Cla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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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B, 그리고 Class F.

일반 투자자가 사는 Class A 주식은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내부자들이 보유한 Class B 주
식은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실리콘밸리에서 흔한 듀얼 클래스 구조입니다.
페이스북도, 구글도, 스냅도 비슷한 방식을 씁니다.

문제는 Class F입니다. F는 창업자(Founder)를 의미합니다.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스티븐 코헨. 이 
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주식입니다. Class F 주식은 놀라운 마법을 부립니다. 특정 조건에서 이 주
식의 의결권이 전체 투표권의 49.999999%가 되도록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숫자가 소수점 여섯 자
리까지 정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50%를 넘으면 "지배 주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
입니다. 팔란티어는 규제의 경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업자 세 명이 회사 주식의 2%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거의 5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보유한 Class B 주식의 10배 의
결권을 더하면, 실질적인 지배력은 70~80%에 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AInvest 분석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49.99%의 의결권 통제를 유지하며, 이사회 선출부터 인수합병까지 주요 의사결정을 좌
우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경영진이 주식을 팔면 권력을 잃습니다. 팔란티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
자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팔아도, Class F 주식의 마법 덕분에 경영권은 유지됩니다. 경제적 지분과 
지배력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테크크런치의 크리히튼은 이를 "극단적인 경우, 창업자들이 회사 주식
의 2~3%만 보유하면서도 투표권의 거의 70%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창업자들이 회사의 장기적
인 비전을 추구하고, 단기적인 시장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카프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
니다. "우리는 인기 없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월스트리트의 분기별 실적 압박에 흔들
려서는 안 된다." 정부 계약과 방산 소프트웨어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5년, 10년, 때로는 2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그런 장기 전략이 단기 주가에 집착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보기관과 국방부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다룹니다. 적
대적인 국가나 세력이 지분을 매입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국가 안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업자 통제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Radio Free Mobile의 창업자 리처드 윈저는 이 구조에 "F 학점"
을 주었습니다. "창업자들이 죽을 때까지, 남은 창업자들이 이 회사를 완전히 통제할 것이고, 다른 주
주들은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는 팔란티어 주식에 최소 30%의 할인을 적용해야 한
다고 주장했습니다. 형편없는 지배구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으로.

실제로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이 구조 때문에 팔란티어 투자를 꺼립니다. 2024년 10-K 보고서에서 
팔란티어 스스로도 "지배구조가 기관투자자의 매수 결정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는 취지의 경고
를 담았습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택했습니다.

2022년에는 주주들이 이 "마법의 주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Law360 보도에 따르 
면 팔란티어는 55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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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배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상장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들의 것입니다. 주주들은 경영진을 선출하
고, 감독하고, 필요하면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팔란티어에서는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
반 주주들이 아무리 모여도 창업자 세 명의 의결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상장회사이지
만, 실질적으로는 창업자들의 사적 왕국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블랙박스"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2) 과도한 주식 보상과 임원진의 빈번한 매도

2025년 2월, 블룸버그는 충격적인 숫자를 보도했습니다. 팔란티어 내부자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4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현금화했다는 것입니다. CEO 알렉스 카프는 약 20억 달러, 공동창업자 피
터 틸은 자신의 지분 3분의 1을 매각해 15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025년에도 멈추
지 않았습니다. 카프는 추가로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복잡합니다.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회사답게 직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보상합니다. 이른바 주식 기반 보
상(Stock-Based Compensation, SBC)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흔한 관행입니다. 현금이 부족할 때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려면 미래의 부를 약속해야 합니다. "지금은 적게 받지만, 회사가 성공하면 너
도 부자가 된다." 이것이 스톡옵션의 논리입니다.

문제는 팔란티어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4년 매출은 29억 달러를 넘었습니
다. 시가총액은 한때 3,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금 흐름은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주식 보상의
 규모는 여전히 막대합니다. 2024년 10-K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R&D) 및 판매관리(SG&A) 
비용의 상당 부분이 SB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킵니다. 새 
주식이 발행될 때마다 파이의 조각은 작아집니다.

더 논쟁적인 것은 경영진의 매도 패턴입니다. 셔우드 뉴스 보도에 따르면 팩트셋 데이터를 검색해도
팔란티어 내부자가 공개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 기록
은 넘쳐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카프는 4,070만 주를 평균 47.99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총 20억 달러입니다.
공동창업자 스티븐 코헨은 300만 주를 매각해 1억 5,200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CTO 샤얌 산카르
도 3억 8,000만 달러 이상을 현금화했습니다. 2025년 2~3월에도 카프는 4,500만 달러, 산카르는
 3,8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매도를 실행했습니다.

이 매도는 모두 10b5-1 플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0b5-1은 내부자 거래 의혹을 피하기 위해 만
들어진 제도입니다. 경영진이 미리 매도 계획을 세워두면, 그 계획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경영진이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는 장면은 다릅니다. 포춘 보도에 따르면 카프의 2024년 주식 매도 중 14억
달러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몇 주 동안 집중되었습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 팔았다는 것입니다. 합
법적이지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씁쓸합니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 브렌트 틸은 2025년 3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카프는 자신의 전 
체 팔란티어 지분 중 21%를 매각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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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집 구매, 빚 상환, 포트폴리오 분산. 하지만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주가 
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팔란티어의 지배구조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보통 
회사에서 경영진이 대규모 매도를 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주가가 하락합니다. 둘째, 경 
영진의 지배력이 약해집니다. 팔란티어에서는 두 번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Class F 주식의 마법 덕
 분입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경영진은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기면서도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회사의 경제적 성과와 경영진의 지배력이 분리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보
겠습니다. 경영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일반 주주들은 손실을 봅니다. 하
지만 경영진은 이미 높은 가격에 상당 부분을 팔았고, 여전히 회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권력은 남
겨두고 위험은 팔아넘기는 구조"입니다.

2025년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카프의 2024년 보상은 6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주가 상승
에 따른 스톡옵션 이익이었습니다. 이 규모는 미국 기업 CEO 보상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합니다. 물
론 이것은 회사가 잘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2024년에 340% 상승했습니다. 하
지만 2022년에는 70% 이상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모틀리 풀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분명히 훌륭한 회사다. 하지만 현재 밸
류에이션으로는 경영진의 리드를 따라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경영진이 파는데,
 당신은 왜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다. 다양성과 차별 논란

(1) 아시아계 차별 채용 소송과 170만 달러 배상

2010년과 2011년의 어느 날들, 팔로알토의 팔란티어 사무실에서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
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지원자들은 자신의 코딩 실력을 증명했고, 학력을 제시했
고, 프로젝트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합
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합격하고
 누가 떨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았습니다.

2016년, 미국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OFCCP)은 그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
기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에 1,160명 이상의 적격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약 85%가 아시아계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채용된 사람은 비아시아계 14명, 아시아계 11명
이었습니다. QA 엔지니어 직무에서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730명 이상의 적격 지원자 중 약 77%가
아시아계였는데, 채용된 7명 중 아시아계는 단 1명이었습니다. 인턴 채용에서도 아시아계 지원자가
 다수였지만, 비아시아계가 아시아계보다 4배 더 많이 채용되었습니다.

노동부의 통계학자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가? QA 엔지니
어 채용의 경우, 그 확률은 741분의 1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시아계 지원자들은 이력서 검토 단계와 전화 면접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탈락"되었다고 노동부는 
주장했습니다. 백인 지원자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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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팔란티어의 내부 추천(referral) 시스템이 아시아계를 배제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15페이지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부가 분석한
 것은 44개 직무 중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채용의 36%가 아시아계였으
며, 이는 외부 노동 시장의 아시아계 비율보다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통계 분석이 "지
원자의 자격을 무시하고 인종 구성만 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4월, 팔란티어는 170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했습니
다. 정확히는 1,659,434달러의 미지급 급여와 스톡옵션 가치, 그리고 8명의 피해자에게 재취업 기
회를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성명은 이랬습니다. "
우리는 노동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채용 기록을 지지합니다."

왜 합의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란티어는 연방 정부 계약에 크게 의존합니다. 2010년 이후
정부 계약 규모만 3억 4,00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노동부 소송에서 패소하면, 연방 계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었습니다. 170만 달러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팔란티어의 브랜드와 충돌합니다. 팔란티어는 스스로를 "실력주의(meritocracy)" 의 화신
으로 포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출신을 보지 않는다. 능력만 본다." 하지만 노동부의 데이터는 다른 이
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이 동등할 때, 인종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회사입니다. 세상의 편향을 데이터로 찾아내
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의 채용 데이터에서는 편향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
아내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감사가 들어와서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다양성 문제로 비판받던 시기였습니다. 구글도,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 너무 백
인 남성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경우는 특이했습니다. 아시아계는 실리
콘밸리에서 가장 큰 기술 인력 풀을 형성합니다. 인도계, 중국계,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는 이 풀에서 오히려 배제를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추측만 가능합니다. "문화적 적합성(cultural fit)"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작동했을 수 있
습니다. 팔란티어는 특유의 문화를 가진 회사입니다. "서구 민주주의 수호" "워리어 문화" "편을 택하
다". 이런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특정 배경을 선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 사건 이후에도 "능력주의" 수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2025
년에 출범한 "메리토크라시 펠로십"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2017년의 합의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
다. 능력주의를 말하는 회사가, 능력과 무관하게 사람을 배제한 기록이.

(2) '메리토크라시 펠로십'과 고졸 채용 확대의 의미

2025년 4월, 팔란티어는 미국 전역의 엘리트 대학 캠퍼스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대학 대신. 빚 
대신. 세뇌 대신. 팔란티어 학위를 따라." 도발적인 문구였습니다. 몇 주 후, 회사는 "메리토크라시 펠
로십(Meritocracy Fellowship)"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뉴욕 사무실에서 일하며 월 5,400달러의 급여를 받습니다. 지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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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SAT 1460점 이상 또는 ACT 33점 이상. 이 점수는 상위 1~2%에 해당합니다. 아이비리그 수
준의 학업 능력을 요구하면서, 아이비리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춘 보도에 따르면 500명 이상이 지원했고, 2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선발율 4.4%. 하버드 합격률
보다 낮습니다. 선발된 학생들 중에는 대학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 사람들도 있었고, 원하는 학교
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2025년 가을 학기를 팔란티어에서 보냈습니다.

카프는 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교육 비판과 연결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 대학 시스템을 공격해
왔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미국 대학의 불투명한 입학 기준이 
능력주의와 우수성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캠퍼스를 "극단주의와 혼돈의 온상"이라고 불렀습니다. 
2024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인턴십과 다릅니다. 펠로우들은 미국 역사와 "서구의 기초" 에 대한 
세미나를 듣습니다. 역사학자, 철학자, 과학자, 작가들의 강연을 청취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수업도 있
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고객과의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4개월 후, "팔란티어 학위"를 받습
니다. 성과가 좋으면 정규직 면접 기회가 주어집니다.

카프는 이 프로그램의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팔란티어에 오면, 당신이 어느 학교를 나왔든, 안 나
왔든, 상관없습니다. 팔란티어리언이 되는 순간,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술 분야에
서 단연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스탠퍼드 법대를 나온 카프가, 대학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아이러니
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프로그램을 "반(反)학벌 실험"으로 묘사했습니다. 한국 언론인 조선비즈도 흥
미롭게 다뤘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기회의 확대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갈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경로를 열어줍니다. 4년간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절약합니다. 바로 일을 시작해
 경력을 쌓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첫째, 팔란티어는 인재를 빨리 확보하고, 빨리 자기 방식으로 교육하
려 합니다. 대학은 4년 동안 비판적 사고, 다양한 관점, 독립적 판단을 가르칩니다. 팔란티어는 그 4
년을 건너뛰고, 회사의 가치관을 먼저 주입합니다. 18세에 "서구 민주주의 수호" "워리어 문화"라는 
서사에 노출된 젊은이는, 그 서사에 의문을 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능력주의"의 정의가 문제입니다. SAT 1460점이 능력의 유일한 척도인가요? 그 점수를 받으
려면 좋은 학교, 좋은 과외,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그 점수를 받을 확률은 
부유층보다 낮습니다. "능력주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특정 계층을 선호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
니다.

셋째, 2017년 아시아계 차별 합의와의 연결입니다. 한편에서는 "능력만 본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 조사에 의해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메리토크라시 펠로십이 그 오점을 덮기 위한 이미
지 전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졸도 뽑는 열린 회사다"라는 메시지로 과거의 기록을 희석
하는 것입니다.

카프가 말하는 "능력주의"는 인종이나 성별에 기반한 다양성 정책(DEI)을 거부합니다. 그는 "색맹 
(color-blind) 능력주의"를 지향합니다. 배경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실력만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런 접근이 구조적 불평등을 무시한다고 지적합니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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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하면, 결과는 불평등해집니다.

팔란티어의 메리토크라시 펠로십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피터 틸은 2010년부터 "틸 펠로십"을 
운영해왔습니다. 매년 20~30명의 23세 이하 젊은이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대학을 그만두게 합니
다. 틸은 대학을 "거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은 이 철학의 연장선입니다. 창업
자들이 공유하는 반(反)제도권 성향이 회사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2명의 첫 펠로우들이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정규직 제안을 받았
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2026년 코호트 모집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프로그
램은 계속됩니다.

다양성 논쟁에서 팔란티어는 독특한 위치를 점합니다. 전통적인 DEI를 거부하면서, "사고의 다양성"
을 강조합니다. 인종이나 성별이 아니라, 관점과 신념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
자들은 묻습니다. "워리어 문화"에 동의하는 사람만 남는 조직에서, 사고의 다양성이 정말 존재하는
가?

팔란티어의 다양성 논쟁은 항상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회사는 "우리는 능력으로 뽑는다"고 말합니다.
 비판자들은 "능력이라는 말이 차별을 숨기는가"라고 묻습니다. 2017년의 합의는 그 질문을 법률 문
서로 바꿔 놓았습니다. 2025년의 펠로십은 그 질문을 문화 전쟁의 언어로 끌어올립니다. 팔란티어
는 논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연료로 씁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97

12장 미중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제6부 미래와 시사점: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서구의 대응

(1) 군민융합(Civil-Military Fusion)과 중국판 팔란티어 딥이시(Deepexi)

2024년 가을,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연구팀이 거대한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
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2,857건의 계약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
월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이 체결한 AI 관련 조달 계약서였습니다. 보안기술신흥기술센터(CSET)의 연
구원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상대 기업 1,560곳 중 상당수가
민간 회사였습니다. 그중 4분의 3은 국유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업들의 3분의
 2가 2010년 이후에 설립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
니다.

군민융합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 후반 중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구호에
서 실체 있는 구조로 변한 것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입니다. 2017년, 시진핑은 중앙군민융합발전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 기구가 직접 이 전략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과학기술부는 군민융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국무원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세
개의 문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었습니다. 민간의 기술 혁신을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
다.

서구에서 이 전략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민간과 군사는 분리되어 있
습니다. 구글 직원들이 드론 프로젝트에 반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들이 국방부 계약에 항
의 서한을 보냅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그런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
팅 역량은 인민해방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텐센트의 안면 인식 기술은 위구
르 지역의 감시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하이크비전의 보안 모니터는 이미 중국 군의 감시 및 영상 처
리 시스템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애슐리 포드 전 차관보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중국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기술, 그리고 베이징이 군사 및 국가안보 목적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기술은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맥락에서 딥이시(Deepexi)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회사는 2025년 10월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시 문서에 따르면 딥이시는 스스로를 "기업용 대규모 AI 
응용 솔루션 제공자"로 정의합니다. 데이터 통합, 실시간 분석, 예측 모델링을 한 패키지로 묶어 기업
의 의사결정을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팔란티어가 20년 전 미국에서 시작한 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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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정보기관 분석가들이 딥이시를 "중국판 팔란티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하며, AI로 분석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서구의 법적 제약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성장
했습니다. 딥이시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무제한
으로 누립니다. 군민융합 체제에서는 민간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가 국가 안보 목적으로 즉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조지타운대 CSET의 분석은 이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AI 관
련 군 조달 계약에서 상위 15개 기업 중 11개는 여전히 국유기업이나 국방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중
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중국항천과기집단(CASC), 북방공업(NORINCO) 같은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아이플라이텍(iFlytek)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분야의 선
두주자로, 2년 동안 20건의 군 계약을 따냈습니다. 번역 소프트웨어와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
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이샛(PIESAT)은 위성 및 지리공간 분석 회사로, 전투 시뮬레이션 플랫
폼과 자동 표적 인식 기술을 납품했습니다.

이것이 서구를 긴장시키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방위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
대한 국유기업들이 독점했던 영역에 젊고 민첩한 민간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최
첨단 AI 기술을 군에 공급하며, 인민해방군의 기술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지시 아래, 중국은 이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군민융합을 핵심 축으로 삼
으려 하고 있습니다. "AI 플러스" 이니셔티브라 불리는 이 구상은 AI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깊이 통합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3월, 리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을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AI의 진전이 자동으로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 체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서구의 대응은 여러 층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컴퓨팅 파워의 출입구를 좁히는 일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은 
2024년 12월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글로벌 'AI 확산(AI 
Diffusion)'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제3국을 통한 우회까지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는 동맹의 재편입니다. AUKUS 필러 2는 AI, 자율 시스템, 사이버, 전자전, 양자 기술 분야에
서 미국, 영국, 호주 간 공동 개발을 제도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동맹이 아닙니다. 소프트
웨어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 동맹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분류와 제재입니다. 미 국방부는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
중국 군사 기업(CMC)"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05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국방부는 이 목록에 오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생산하거나 개발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과도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수출통제와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중국은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테
르븀 등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했습니다. 이 원소들은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AI 반도체에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 가공의 90%를 지배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렛대를 국방력의 도구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는 이 상황을 두고 말합니다. "중국과 우리는 AI 군비 경쟁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샴 산카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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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적으로 침투하며, 하이브리드 전술로 서구를 압 
박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서구의 대응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체제와 체제의
대결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합하고 동원하는 시스템과, 민주적 가치와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시스템의 대결입니다. 팔란티어는 그 대결의 한복판에 서서, 서구에게 묻고 있습니
다. 당신들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면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2) 대만 해협 위기 시뮬레이션과 억지력으로서의 AI

2025년 7월 31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당에 전직 군 장교와 안보 전문가
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Lights Out?"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전등이 꺼진다. 대만 봉쇄 시
 벌어질 상황을 은유한 제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23번의 워게임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
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세계 무역이 마비되고 서태평양에서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마크 캔시언 퇴역 해병대 대령은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1942년 지중해의 페데스탈 
작전, 1943년 북대서양의 ONS-5를 떠올리게 하는 대규모 호송선 전투가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대만 해협은 더 이상 먼 바다가 아닙니다. 그곳은 미중 AI 패권 경쟁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최
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AI는 새로운 형태의 억지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SIS의 워게임 시리즈는 20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
는 중국의 대만 상륙 작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24번의 게임 결과,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미국, 
대만, 일본 연합군이 상륙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2척이 침몰
하고, 수백 대의 전투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일본의 기지들은 미사일 공격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두 번째 보고서는 더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15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세 번의 게임에서 핵 참사가 발
생했습니다. 중국군이 패배 직전에 몰렸을 때,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핵 사용을 결정한 경우였습니
다.

연구진의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고강도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
면서, 동시에 적에게 명예로운 출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 참사가 벌어집니다."

2025년 7월의 세 번째 보고서는 봉쇄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26번의 게임 결과, 중국의 해상 봉쇄
는 대만의 에너지 공급을 끊고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이 호송선단을
보내면, 대규모 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 해전에서 승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뮬레이션들이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군사력만으로는 억지가 작동하지 않는다
는 사실입니다. 핵 억지력이 "확실한 파괴"의 공포에 기반했다면, 디지털 억지력은 다른 원리로 작동
합니다. 그것은 "너의 계획은 이미 들켰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AI가 대만 해협에서 억지력이 되는 방식은 여러 층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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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조기 경보입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려면 수개월간의 군 동원이 필요합니다. 탄약
비축량 증가, 병력 이동, 통신량 급증, 민간 선박의 군사 전용. 이 모든 징후는 데이터로 남습니다. 위
성 사진, 통신 감청, 오픈소스 정보(OSINT)를 AI가 통합 분석하면, 침공 준비를 수주에서 수개월 전
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고담(Gotham) 시스템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패턴을 찾아냅니다. "지난주 푸젠성의 미사일 기지에서 연료 반출량이 
평소의 3배입니다." "동부전구사령부의 통신량이 지난달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이런 미세한 신
호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듭니다. 미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모함을 사전 배치하거나, 외교
 채널을 통해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장의 속도입니다. 현대전에서 킬체인(Kill Chain)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표적 탐
지에서 타격까지의 시간이 분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의 시스템은 이
과정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중국군의
상륙정이 해안에 접근하는 순간, AI가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좌표를 전송하고, 대만군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 국방부가 2025년 5월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 계약 상한을
13억 달러로 증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섯 개 전투사령부에 배치되어 실시간으
로 작전을 지원합니다. 태평양사령부, 유럽사령부, 중부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 대만 위기가
 발생하면, 태평양사령부의 지휘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장 상황을 나노초 단위로 파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량의 자율 무기입니다. 미 국방부의 "레플리케이터(Replicator)" 구상은 수천 개의 저가 
자율 드론을 배치하여 중국의 양적 우위에 대응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수천 개의 드론을 인간이 
일일이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그 드론들의 두뇌가 되어야 합니다. 팔란티어의 AIP(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군사 작전에 적용하여, 자율 무기 체계의 지휘통
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국방부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도 2024년에 무인 체계, 정보·감시·정찰(ISR) 분석, 의사결정 지
원, 사이버 작전, 정보전 등 다양한 군사 적용을 위해 AI에 투자했습니다. 군민융합은 그 투자의 공급
선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AI가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은 동시에 위기의 속도를 올립니다. 양쪽 모두 "더 빠른 결심" 을 얻으면,
 양쪽 모두 상대의 반응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2025년 유엔 군사 AI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지적한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AI 도구가 복잡한 정보
를 해석하는 속도를 높이지만, 빠른 의사결정 주기는 인간의 숙고 시간을 줄이고 지휘관의 이해 능력
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오류, 확전, 오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5년 8월, 시라큐스 대학에서 25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이례적인 워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방어가 아니라 중국의 공격을 설계했습니다. 베이징의 전략적 사고방식에 들어가 보
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과는 불편했습니다. 미국 군사 계획의 기본 가정이었던 대규모 상륙작전과 미
군 기지 선제 타격 시나리오가, 실제 베이징의 계산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일부 참
가자는 중국이 10년 내에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참가자는 72세의 시진핑이 사망 전에 통
일을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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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만 총통실은 역사상 처음으로 테이블탑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부총통 샤오비킴과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우자오셰가 주도한 이 훈련은 중국과의 군
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만
의 미조 게임즈(Mizo Games)는 "2045"라는 보드게임을 출시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군 지휘관, 
비밀 요원, 민간 저항군이 되어 가상의 중국 침공에 맞서는 게임입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400만 대
만달러(약 12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억지력으로서의 AI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한다." 중국이 대
만을 침공하려는 결심을 하는 순간, 그 결심이 틀렸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륙정이 해안
에 닿기 전에 몇 퍼센트가 격침될 것인지,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병참선이 얼
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AI는 이 모든 계산을 적에게 들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생성형 AI를 정보 작전에 사용할 가능성
을 경고합니다. 2024년 5월과 10월, 중국은 대만 주변 군사 훈련의 타이밍을 이용하여 공식 계정과
대만 시민을 사칭한 프록시 계정을 결합,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과장하고 미일의 대만 방어 의지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AI가 억지뿐만 아니라 기만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AI가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지, 전쟁을 촉발하는 불씨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 바다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전쟁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
실입니다.

나. 디지털 억지력(Digital Deterrence) 이론

(1) AI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적보다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가지십시오."

2024년 뮌헨 안보 회의에서 알렉스 카프가 한 말입니다. 그는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격언을 현
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원문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였
습니다. 카프의 버전에서 전쟁 준비는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억지력 이론의 핵심 명제입니다. AI 군비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 역설적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전통적인 핵 억지력은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했습니다. 네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를 파괴
한다. 양쪽 모두 파멸하기 때문에, 아무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70년 동안 핵전쟁을 막
아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억지력은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디지털 억지력은 "정보의 비대칭"
에 기반합니다. 한쪽이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의도를 예측하며, 최적의 대
응을 즉각 실행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공격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0%에 수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수천 대의 탱크와 압도적인 포병 전
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그 거대한 기갑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과
정밀 타격 앞에서 크고 비싼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은 러시아군의 위치를 실시간
으로 파악하고, 그 정보를 우크라이나 포병대에 전송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목격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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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이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 8월, 미 육군은 팔란티어와 100억 달러 규모의 기
업 서비스 협약(ESA)을 체결했습니다. 75개의 개별 소프트웨어 계약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육
군 계약사령부의 다니엘 모이어 국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괄 구매가 아니라 아라카르트 메뉴
와 같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국방의 핵심 자산
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같은 해 5월, 국방부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계약 상한을 13억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투사령부들이 각자의 전구에서 동적 작전과 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해 
MSS 사용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유럽, 중동의 군 지휘관들이 AI 기반 시스템에 의존하기 시
작한 것입니다.

NATO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NATO 합동전투훈련센터(JWC)는 메이
븐 스마트 시스템 NATO를 통합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JWC 사령
관 루프레히트 폰 부틀러 소장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투원들은 기술 혁신으로 점철된 더 빠르고, 
민첩하고, 현실적인 훈련 환경을 요구합니다." MSS NATO는 NATO의 첫 번째 AI 기반 전투 지휘통
제 시스템으로, 연합사령부(ACO) 전체에 배치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논리는 하나입니다. AI에서 앞서면,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에릭 슈미트 전 구
글 회장은 AI 발전 속도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선두 주자가 6개월만 앞서도 영구적 격차
가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 진영이 AI 개발 경쟁에서 승리하면, 경제적, 군사적 패
권을 영구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먼저 도달하면, 디지털 전체주의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것
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AI 우위가 양쪽 모두에게 불투명하면, 상대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RAND 보고서
는 AI 군사 시스템이 인간의 판단 없이 의도치 않은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 계산이 틀리면, 재앙이 됩니다.

둘째, AI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의사결정의 속도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섭니다. 적의 미사일
이 발사되었는지 판단하고 요격 명령을 내리는 시간이 수 초 이내로 줄어들면, 결국 인간은 AI에게 방
아쇠를 당길 권한을 위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플래시 워(Flash War)"의 위험성을 낳습니
다. 주식 시장에서 알고리즘끼리 충돌하여 순식간에 폭락이 일어나는 "플래시 크래시"처럼, 우발적인
 데이터 오류가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AI 기술은 확산이 빠릅니다. 2024년 11월, 로이터는 중국의 군 관련 연구자들이 오픈소스 라
마(Llama) 모델을 바탕으로 군사용 도구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픈소스 생태계는 억지의 독
점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쪽이 기술을 잠그면, 다른 쪽은 다른 문으로 들어옵니다.

2025년 유엔 군사 AI 대화에서 참가자들은 이 딜레마를 지적했습니다. "군비 경쟁의 역학은 추가적
인 위험 요인입니다. 전략적 경쟁에 대한 인식과 적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적 믿음이 역량을 신속
히 배치하라는 압력을 만들어내며, 이것은 보증, 테스트, 거버넌스 과정을 앞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억지력의 지지자들은 대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AI 역량을 강화 
하는 동안 서구가 손을 놓고 있으면,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오판이 발생합니다. 
오판이 전쟁을 부릅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가속(Responsible Acceleration)" 이 유일한 길입니다. 
 AI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개발을 늦추는 것은, 규제를 따르지 않는 적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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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무장해제"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말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에 따르면, 그 죽음의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더 큰 죽음, 즉 전쟁을 막고 있습니다. 디
지털 억지력의 냉혹한 결론입니다.

(2) 소프트웨어가 결정하는 국방력의 미래

2024년 3월, 미 육군은 팔란티어에 1억 7,8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여했습니다. TITAN(전술정
보표적접근노드)이라 불리는 차세대 표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고도 
및 우주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지상 부대에 연결하여, 가시선 너머의 표적 타격을 지원합니다. 
팔란티어의 방위 솔루션 수석부사장 브라이언트 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ITAN은 크게 능력을 향
상시키지만, 소프트웨어와 AI가 복잡성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에 미래 국방력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능력을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그 능
력을 현실로 바꿉니다.

과거의 군비 경쟁은 누가 더 많은 탱크와 전투기를 보유하느냐의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소련은 T-34 탱크 8만 대를 생산하여 독일의 기갑부대를 압도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소
양국은 핵탄두 수만 개를 비축하며 공포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전쟁터에서 그 방
정식은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러시아의 거대한 기갑 부대는 저가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1억 달러짜리 전투기가 5천 달러짜리 드론 떼에 의해 제압될 수 있는 시
대가 왔습니다. 팔란티어의 CTO 샴 산카는 이를 두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액세서리가 되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변화는 국방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거대 제조사가 방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만들었고,
 정부는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코스트 플러스(Cost-Plus)" 계약이라 불리는 관행이었습니다. 제
조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정부가 일정 마진을 더해 지불합니다. 비용이 초과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차피 정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드를 짜는 엔지니어들이 국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팔란티어는 2016년 미 육군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가 국방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
다. 그 이후 팔란티어, 앤두릴, 스페이스X 같은 "방산 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의 영역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의 100억 달러 계약은 이 변화의 정점입니다. 미 육군은 75개의 개별 소프트웨어 계약
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60개 계약에서 팔란티어는 하청업체였지만, 이제 원청이 되었습니다. 계약
사령부의 다니엘 모이어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대한 이니셔티브입니다. 팔란티어 계
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군 전체에서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몇 번이나 구매했는지 살펴
보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 최대 할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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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중심 국방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업그레이드 속도입니다. 하드웨어를 업그레
이드하려면 공장에 입고시켜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몇 달,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는 원격으로 패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업데이트하듯이, 탱크와 미사일도 밤새
더 똑똑해집니다. 둘째, 상호운용성입니다. JADC2(합동전영역지휘통제)는 육해공우주사이버를 하
나의 네트워크로 묶겠다는 구상입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이 네트워크의 운영체제 역할을 합
니다. 서로 다른 무기 체계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로 소통합니다. 동맹국 간 상호운용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NATO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전통적인 방산 프로그램은 비용 초과와 일정 지연으로 악명 높습니다.
F-35 전투기 프로그램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은 더 빠르고 저
렴하게 개발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TITAN 프로토타입은 수개월 만에 납품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국방력을 결정할수록, 새로운 취약성도 등장합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코드
와 모델과 데이터가 해킹되거나 조작되면, 물리적 장비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2025년 1월, 미 사이
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방부 연구개발차관실(OUSD 
R&E), 국가안보국(NSA)은 공동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 이해 격차(software understanding gap)"
를 지적했습니다. AI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취약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의존성입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독점적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에 과도하게 의존
하면, 기술적, 정치적 종속이 심화됩니다. 디지털 주권의 문제입니다. 유럽이 팔란티어에 대해 경계
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미 해군 장관 존 펠란과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ShipOS"를 공개했습니다. 함정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같은 해,
 NATO는 최대 규모의 연합 훈련 "스테드패스트 듀얼 2025"에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처음으로 
실전 테스트했습니다. 훈련 기획자들은 말했습니다. "메이븐은 교차 도메인 데이터 소스의 통합을 강
화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지고 더 빨라질 것
입니다."

국방력의 미래는 더 이상 "누가 더 큰 함정을 가졌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빠른 OODA 
루프(관측-판단-결심-행동)를 돌릴 수 있느냐", "누가 더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전장의 안개를 걷어
낼 수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소프트웨어가 결정하는 국방력의 미래에서, 코드는 무기이고, 데이터는
 탄약입니다.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로마 가도의 기동력에서
나왔고, 영국의 평화가 해군의 지배력에서 나왔다면, 기술의 평화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우위에서
나옵니다. 팔란티어는 그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을 자처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서구 민주
주의 진영이 AI라는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를 확보해야만,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발을 억제하고 세계
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인지, 필요한 현실인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21
세기의 힘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새겨진 코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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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한국의 선택: AI G3 도약을 위한 제언
제6부 미래와 시사점: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한국형 국방 AI의 필요성

(1) 북한 위협과 주변국 군비 경쟁 속 한국의 대응

2024년 가을,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 거대한 알파벳 'A'자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한
화그룹이 세운 전시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AI가 조종하는 무인전투기 모형, 드론과 자폭탄이 결합
된 하이브리드 무기, 승조원 수를 절반으로 줄인 스마트 전투함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울 국제 항
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의 주제는 'AI가 만드는 미래 전장'이었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파일럿이 아니라 데이터가 전투를 지휘합니다."

같은 시각, 휴전선 너머에서는 다른 종류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2024년 한 해에만 탄도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했습니다. 그중에는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주
장하는 무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사
이버 공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으며, 이 자금 상당 부분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전통적
인 재래식 전력 열세를 비대칭 역량으로 상쇄하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북한만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을 무력 통일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공공연히 천명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해군력은 이미 척
수 기준으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일본은 헌법 해석을 바꿔 방위비를 GDP의 2%로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북아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
습니다.

이 모든 위협에 한국이 대응해야 할 병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연간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 수준입니다. 1970년대 100만 명에 달했던 수치가 4분의 1로 감소한 것입니다. 국방부 추
산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병역자원 자체가 바닥납니다. 인구절
벽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안보 위기의 본질입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국방혁신 4.0'입니다.

2023년 발표된 이 계획의 핵심은 기술로 인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AI 기반 드론과 로봇이 전투원
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인공지능이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지능형 C4I 체계, 위성과 드론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타격체계와 연동되는 합동전영
역지휘통제(JADC2)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로드맵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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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에는 국방부 산하에 국방AI센터가 창설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이 조직은 국방인공지
능기술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예산은 약 150억 원 규모입니다. 육·해·공군 각 군은 AI 기
반 전력 변환을 위한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감시영상 자동분석체계, 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전투참모용 슈퍼컴퓨터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목표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국방비의 약 5%입니다. 미국은 15% 이상을 투자합니다. 더 심
각한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AI가 학습하려면 대규모의 양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육·해·공군은 각자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그 네트워크들은 서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
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 정보기관들이 겪었던 '사일로' 문제가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군 내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위성 영상, 드론 정찰, 휴민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
합해 20분 만에 킬체인을 완성했습니다. 한국군이 이런 체계를 구현하기까지는 국방부 계획대로라
면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종이 위에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른 나라들은 이미 전장에서 그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2) 팔란티어 모델에서 배우는 민관 협력(PPP)

2016년, 팔란티어는 미국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조달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
다. 하지만 육군은 이 절차를 건너뛰고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에게만 사업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팔란
티어의 주장은 간명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더 좋고 더 싸다면, 왜 경쟁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법
원은 팔란티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상용 솔
루션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 판결은 미국 방산업계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70년 넘게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먼 같은 전통 방산업체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실리콘밸
리 스타트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뒤로 앤두릴, 스페이스X, 실드AI 같은 기업들
이 국방 계약을 따냈습니다. 2025년 팔란티어가 미 육군과 체결한 100억 달러 규모 계약은 이 흐름
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75개의 개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사업이었습
니다.

한국은 이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민간의 기술 역량을 국방에 끌어들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인 온
톨로지는 원래 페이팔에서 사기 탐지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데이터 처리 기술, 테슬
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스타링크의 위성 통신망은 모두 민간에서 탄생해 군사 영역으로 확장되었
습니다. 한국에도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업, AI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인력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방 분야에 진입할 통로가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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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산 조달 시스템은 여전히 폐쇄적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복잡한 규정, 긴 사업 주기, 원가 산
정 방식은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 기업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ADEX 2025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년마다 세대가 바뀌는 기술을 만듭니다. 그런데 정부 사업 주기는 10년
입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코스트 플러스' 계약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코스트 플러스란 사업자가 들인 비용에 일정 이
윤을 더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없습니다. 오
히려 비용을 부풀릴수록 이익이 늘어납니다. 팔란티어는 이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가격에 결과물을 납품하겠다. 비용이 초과해도 우리가 부담한다." 이런 고정가격 계약 방식이
 국방부의 예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역량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방산은 철강과 탄약과 엔진의 영
역이었습니다. 탱크가 몇 대인지, 전투기가 몇 대인지가 전력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
쟁은 이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으로 평가받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소프트웨어
기반 킬체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우위가 소프트웨어의 열세를 상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ADEX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I가 실
시간으로 협업해 표적을 탐색·타격하는 '천무 3.0'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LIG넥스원은 전장 전체
를 통합 관리하는 AI 전투관리체계(BMS 2.0)를 선보였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스마트 배틀십은 AI 기
술로 승조원 운용 인원을 60명에서 30명대로 줄였습니다. 방산 4대 기업의 2025년 3분기 수주잔
고는 9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고, 연간 수주잔고 1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팔란티어 모델의 진정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입니다. 민간과 정부 사이의 신뢰,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혁신이 가
능합니다. 2024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2대 전략분야 중 하나로 '
국방·안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국방·안보 분과장은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맡았
습니다. 정부가 국방 AI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방산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
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팔란티어처럼 데이터 플랫폼을 무기체계와 
함께 수출할 수 있다면, K-방산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2030년까지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정부가 내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탱크와 자주포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민
관 협력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나.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전략

(1) 해외 플랫폼 의존의 리스크와 자체 역량 확보

2025년 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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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딥시크는 한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론적
으로 중국 정부는 딥시크가 보유한 한국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보
호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가면 주권은 어디에 있나?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에 판매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만이 아닙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데이터
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고담 플랫폼에 입력되는 정보기관 데이터, 파운드리에 통합되는 기업 데이터,
AIP가 분석하는 실시간 전장 데이터. 이 모든 것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거칩니다. 시스템을 누가 운
영하느냐가 곧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해외 클라우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클라
우드 시장에서 해외 업체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클라우드 전환
을 추진하면서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해외 플랫폼 의존이 가져오는 리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킬 스위치' 리스크입니다. 외교 갈등이나 제재 상황에서 플랫폼 접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했
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시스코 모두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공식적
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선언하고 러시아와의 모든 협력을 종료했습니다. 한국이 특정 진영과 갈등을
빚을 때, 핵심 인프라가 외국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 기술 종속(락인) 리스크입니다. 한번 특정 플랫폼에 데이터를 올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전환 비용이 막대하고,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며, 학습된 AI 모델을
그대로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팔란티어의 아폴로 플랫폼이 고객들에게 강력한 락인 효과를 발휘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팔란티어 생태계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셋째, 협상력 약화입니다. 대안이 없으면 가격이나 조건을 협상할 여지도 없습니다. 2023년 영국 국
민보건서비스(NHS)가 팔란티어와 3억 3천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영국 내에서는 거
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NHS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NHS는 이미 팔란티어 시스템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협상에
서 을의 입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인식한 한국 정부는 '주권 AI' 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목표 설정의 주권, 인프라 운영의 주
권, 인재 확보의 주권. 핵심은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만 개의 GPU를 확보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세계 6위권 슈퍼컴퓨터를 도입
하며, 2027년까지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주권은 그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나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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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의 가치는 서버나 GPU에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연결하고 의미를 추출하는 온톨로지 기
술, 그것을 구현하는 엔지니어링 역량,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FTE(Forward
Deployed Engineer) 인력에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해도, 그 위에
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외국에서 가져온다면 주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통과된 AI 기본법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재석 264명 중 260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영향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 안전성 확보 조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한국형 팔란티어, 한국형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데이터, 국방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주권적 플랫폼. 그것이 없다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외국 플랫폼의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
다.

(2) K-방산과 AI 기술의 융합 가능성

2025년 10월 ADEX 전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LIG넥스원의 전자전기(EA기) 모형이
었습니다.

설명을 맡은 연구원은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북한 전역의 전파 신호를 탐지
·분석해 통신을 교란하거나 아군 작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기술로 4만 피트 상공 작전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화면에서는 가상의 전장 지도 위로 전자파 교란 신호가 퍼지는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K-방산의 진화는 눈부십니다.

2023년 ADEX에서 294억 달러였던 수주 상담 규모는 2025년 449억 달러로 52.7% 증가했습니
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2 전차를, 노르웨이에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현대로템의
디펜스솔루션 부문 매출 중 72%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수출 200억 달
러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전
통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을 추월한 것이 상징적입니다. 미 국방부가 2025년 팔란티어에 100억 달
러를 투자한 것은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데이터 통합 플랫폼 때문이었습니다. 무기
가 아니라 무기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K-방산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무기체계에 융합해야 합니다.

이미 그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3.0'은 정찰용 드론과 자폭 드론이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업하는 체계입니다. 발사관이 열리면 드론이 먼저 이륙해 
목표를 탐색하고,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폭 드론이 정밀 타격합니다. 한화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 "각 탄이 실시간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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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선보인 '스마트 배틀십'은 AI가 전투관리체계(CMS), 기관통제체계(ECS), 함정통합관리
체계(IBS)를 통합 운영합니다. 자동 표적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명이 필요
한 함정을 30명대 중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핵심적인 해법입니다. LIG넥
스원은 AI 기반 전투관리체계(BMS 2.0)를 개발했습니다. 전장의 모든 무기, 센서, 지휘체계를 하나
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공대
공 유도탄도 공개되었습니다. 회사는 KAIST와 협력해 AESA 레이더와 SAR 반도체 개발에도 착수했
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유·무인 복합작전(MUM-T) 체계를 203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
웠습니다. AI 파일럿 시뮬레이터, KF-21의 무인 윙맨 역할을 할 KUS-FS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삼
성전자와 협력해 AI 반도체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술들이 수출 상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시스템은 F-15 전투기용 ELAD(Electronic Laser Attack Demonstrator)를 보잉에 공급하는 계
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한 첫 사례입니다. LIG넥스원의 유도로켓
 '비궁'은 미국 해외비교시험(FCT)을 통과해 미국 수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KAI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규모만 10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게임체인저는 무기 단품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역량입니다.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은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드론, 지상군, 포병
대, 미사일 부대를 하나의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해 킬체인을 단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K2 전
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천궁 미사일을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통
합 플랫폼을 함께 수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LIG넥스원이 제시한 'K-방공망 벨트' 비전이 그런 방향입니다. L-SAM, 천궁-II, 해궁, 신궁으로 구성
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라인업을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함께 패키지로 수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동, 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으로 맞춤형 다층방공 솔루션을 확장하고, 기술이전과 현
지생산 모델까지 제안합니다.

이것이 한국형 팔란티어의 가능성입니다.

하드웨어에서는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그 하드웨어들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인재입니다. K-방산 4대 기업의 2025년 영업이
익이 전년 대비 133.8% 급증한 3조 5천억 원에 달한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이 이익을 AI와 소프트
웨어 역량에 재투자한다면, K-방산은 하드웨어 수출국에서 전장 시스템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
니다.

다. 교육, 행정, 공공정책에 주는 시사점

(1) 공공 데이터 거버넌스와 팔란티어 모델의 적용

2020년 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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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가 폭증했지만 병상이 어디에 얼마나 비어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
의료기관이 각자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시스템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데이
터, 장비 재고, 인력 배치, 백신 물량이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보의 사일로
였습니다.

NHS는 팔란티어를 불렀습니다.

파운드리 플랫폼이 도입된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산소 공급량, 마스크 재고, 인공호흡기 위치, 병
상 점유율이 단일 대시보드에 표시되었습니다. 백신이 도착하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해야 하는
지 AI가 계산했습니다. 접종 예약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했습니다. NHS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전체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공 부문은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
세, 부동산, 차량, 금융, 교육 데이터가 촘촘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가 자신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시스템들은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
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의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취업 후 얼마나 오래 일
하는지, 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교육 투자가 미래 소득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는 그런 연결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팔란티어 모델의 핵심은 '단일 진실 공급원(Single Source of Truth)'입니다.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온톨로지로 통합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NHS 사례에서
 병원 A의 환자 데이터와 병원 B의 장비 데이터가 연결되었듯이, 한국 정부의 복지 데이터와 고용 데
이터가 연결된다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
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범국가 AI 대전환'을 핵심 정책축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 부
문의 AI 적용이 중요한 의제입니다. AI 네이티브 정부 플랫폼, 통합 민원 서비스 플랫폼,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공 시스템 재설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
적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통합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누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누
가 책임을 지는지. 이런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데이터 통합은 혼란만 초래합니다. 팔란티어가 '메
타데이터와 계보(Lineage)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누가 언제 
접근했고,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추적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2025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이 안내서는 AI 수명주기를 목적 설정, 전략 수립, 학습·개발, 적용·관리의 
네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CPO(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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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서 팔란티어 모델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거버넌스 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원칙,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 감사 추적(Audit Trail) 메커니
즘, 오용 시 책임 체계.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 데이터 통합의 혜택을 누리면서 위험을 통제할 수 있
습니다.

(2)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점 모색

2023년 2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헤센 주와 함부르크 주 경찰이 사용하던 팔란티어 기반 시스템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재판
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클릭 한 번으로 개인의 프로파일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는 정보 자기결정권(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을 침해합니다." 헤센 주는 2023년 9월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했고, 함부르크 주의 관련 법률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팔란티어 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팔란티어는 압도적입니다. 범죄 수사에서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용의
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테러 방지에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 위기에서 자
원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능력이 프라이버시의 위협이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본다는 것은 개인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LAPD의 예측 치안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레이저'는 범죄가 일어날 장소와 사람을 예측해 경찰력을 배치했습니다. 효과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특정 인종 거주 지역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면서 인종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측이 편향을 재생산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개인정보 인프라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나
는 순간부터 평생 개인을 추적합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는 모든 의료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 데
이터는 소득과 재산을 낱낱이 파악합니다. 통신 데이터는 위치와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AI가 연결하면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2024년 12월 통과된 AI 기본법은 '신뢰 기반'을 내세웠습니다.

법의 공식 명칭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 이유입니다. 법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합니다.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그리고 열 가
지 핵심요건을 명시합니다.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
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이 중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의료 진단 AI, 금융 신용평가 AI가 여기에 해
당합니다. 이런 AI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AI 영향 평가 의무를 집
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만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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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팔란티어가 강조하는 '인간-기계 공생(Human-Machine Teaming)' 개념
이 참고가 됩니다. AI가 블랙박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인간이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가능한 AI(XAI), 감사 추적 시스템, 편향 탐지 도구가 필수입니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AI가 공공 의사결정에
 사용될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은 시
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EU의 AI법이 '인간 감독(Human 
Oversight)' 권리를 명시한 것처럼, 한국도 유사한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디서 설정할 것
인가. 범죄 예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감시를 허용할 것인가.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개
인정보 연결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마다 다른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
니다.

독일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감시에 민감합니다. 나치의 게슈타포, 동독의 슈타지가 개인 정보를 어떻
게 악용했는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팔란티어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9.11 이후 안보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정보기관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북한의 위협, 인구절벽, 행정 효율화 요구는 데이터 통합의 유혹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 역사
의 기억,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 의식 성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AI 기본법은 "신뢰 기반"이라는 표현으로 이 균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적힌 원칙이 현실
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때때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힘과 위험을 동시에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이 팔란티어 모델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솔직한 대화, 민주적 통제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효율성과 자유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을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되, 그 힘에 잠식되지 않는 것. 그것이 AI G3 도약을 향한 한국의 진정한 과제
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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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갈림길에 선 미래
제6부 미래와 시사점: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구원자인가 지배자인가

2020년 3월 어느 새벽, 런던 동부의 뉴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한 의사가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
다. 화면에는 병원 본부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배정된 산소호흡기: 0대. 추
가 입고 예정 없음." 그녀는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환자 서른두 명이 누워 있었고, 그중 열한 명은 
산소호흡기 없이는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 영국 전역에서 같은 장면
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산소호흡기가 남아도는 창고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누군
가는 빈 손으로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호흡기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팔란티어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들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영국 정부는 데이터의 혼
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각 병원은 자체 시스템으로 재고를 관리했고, 그 시스템들은 서
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병원에 몇 개의 침대가 비어 있는지, 어느 지역에 백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느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 중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
다. 팔란티어의 엔지니어들은 단 며칠 만에 전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시
스템을 통해 영국 정부는 처음으로 전국의 의료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
소호흡기가 남아도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장비가 이동했고, 백신 배포의 우선순위가 데이터에 기
반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이 계약의 가치는 3억 3천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분명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1) AI와 데이터 통합이 가져올 효율성과 안보의 혜택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응급실 복도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효율성은
생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데이터 통합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혜택은 단순합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을
한곳에 모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정보가 제자리에
있으면서도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비극은 기술적 무능이 아니라 시스템적 실패입
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이 실패를 메우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전장에서 이 효과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았
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수백 대씩 몰려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총알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적이 있고, 어디에 아군의 포병이 있으며, 어느 시점에 어떤 무기로 
타격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위성 사진, 드론 영상, 현장 정찰병의 보고, 감청된 통신 내용을 하나로 엮어 지휘관의 화면에 띄웠습
니다. 과거에는 수 시간이 걸리던 표적 식별과 타격 승인 과정이 몇 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킬체인의 가속화'라고 부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더 빨리 쏘는 쪽이 이깁니다. 팔란티
어는 우크라이나가 더 빨리 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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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미국 육군은 팔란티어와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 동안 최
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계약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75개의 개별 소프트웨어 계약을 하나로 통
합한 것입니다. 육군 최고정보책임자(CIO) 레오 가르시가는 발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
업 협정은 우리의 역량을 현대화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육군의 약속을 대표
합니다. 조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기업 수준의 할인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운영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구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육군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75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통합'을 산 것입니다. 이 통합이
야말로 팔란티어가 파는 진짜 상품입니다.

기업의 세계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합니다. 에어버스는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비행기를 만
듭니다. 하나의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이 부품들의 재고가 어디에 얼마나
있고, 어느 공급업체에서 언제 도착할 예정인지, 어느 생산 라인이 멈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실시
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어버스가 구축한 스카이와이즈
(Skywise) 시스템은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자에게 보여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
급망이 붕괴되었을 때, 이 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회복 속도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BP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에너지 기업은 정유소, 송유관, 저장 탱크, 주유소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각각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엄청납니다. 압력 게이지의 수치, 온도 센서의 기록, 트럭의 이동
경로, 연료의 유통 기한까지. 이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으면 경영진은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
정유소의 어떤 장비가 고장 나기 직전인지, 어느 지역에서 연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은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 모아서 보여줍니다. 문
제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는 것. 이것이 데이터 통합이
주는 두 번째 혜택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서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너무 복잡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만
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팬데믹, 공급망 붕괴,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이 모든 위협은 거대하고 복잡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모든 변
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다릅니다. 기계는 수백만 개
의 데이터 포인트를 동시에 처리하고, 인간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찾아내며, 최적의 선택지를 계산해
냅니다. 인간은 최종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2025년 5월, 미국 국방부는 팔란티어와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계약을 7억 9,500만 달러 증액했
습니다. 메이븐은 AI를 활용해 전장의 영상과 이미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분석관이 
수천 시간 분량의 드론 영상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제 AI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기
계는 피곤하지 않고,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패턴을 놓치지 않습니다. 분석관은 AI가 걸러낸 중요한 
장면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기계 공생'의 실제 모습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것.

데이터 통합의 세 번째 혜택은 투명성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감시 도구로 비판받는 
회사가 투명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다니. 하지만 팔란티어의 시스템에는 '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
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모두
 기록됩니다. 관료 조직에서 흔히 벌어지는 '책임 회피'가 어려워집니다. 결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가 
모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투명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은 곧 살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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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팬데믹 대응,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미 육군의 조달 혁신,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이
모든 사례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는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곧
힘이라는 것. 팔란티어는 그 힘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승
리로 이끌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힘이 그렇듯,
이 힘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2) 프라이버시 상실과 통제 사회의 디스토피아

2025년 3월, 미국 국무부가 '캐치 앤 리보크(Catch and Revoke)'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 미디어를 AI로 분석하여 '
테러 동조' 발언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트윗,
 인스타그램 포스트, 페이스북 댓글이 알고리즘의 스캔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가자 지구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 글이 '테러 동조'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분류된
다면,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알고리즘일까요, 사람일까요?

여기서 팔란티어가 등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
방 정부 전반에 걸쳐 팔란티어의 기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청, 국
세청 등 최소 4개 이상의 연방 기관이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입
니다. 이 플랫폼들이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의 세금 기록, 사회보장 정보, 의료 청
구 내역, 이민 기록, 은행 계좌 정보가 하나의 프로필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관료는 클릭 몇 번으로
한 시민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바로 이 일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니까
요.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여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 영국 NHS에서 이 기술이 산소호흡기의 위
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
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사용되는 맥락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1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헤센과 함부르크 주 경찰
이 사용하던 팔란티어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재판소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데이터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결합되어 개인의 '
프로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는 '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 재판관들은 경고
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지면, 시민들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는
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LAPD의 '오퍼레이션 레이저'는 팔란티어의 기술
을 활용한 예측 치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과거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 범죄
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사람을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범죄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특정 지역을 더 자주 순찰하면, 그 지역에서 더 많은 범죄가 적발됩니다. 
데이터는 그 지역이 '범죄율이 높다'고 기록합니다. 알고리즘은 그 데이터를 학습하여 같은 지역을 '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경찰은 다시 그 지역에 집중합니다. 악순환입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인종과
 저소득층 지역이 과도하게 감시당하고, 체포율이 높아지고, 데이터는 다시 그들을 '위험한 집단'으
로 분류합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의 자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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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팔란티어의 관계는 더욱 논쟁적입니다. ICE는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사
용하여 불법 체류자를 추적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이민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등록 
정보, 전화번호, 주소, 가족 관계, 고용 기록, 심지어 학교 등록 정보까지 연결하여 한 사람을 둘러싼 '
관계망'을 구축합니다. 불법 체류자의 친척이 누구인지, 그 친척이 어디서 일하는지, 그 직장에 다른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정보는 대규모 단속 작전에 활용됩니다. 2025
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여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계획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익명의 팔란티어 직원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한곳에 모으는 것에 대해 걱정됩니다. 회사의 보안 
관행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이
 회사의 평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는 경영진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습니
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일은 이러한 우려를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것으
로 알려진 '라벤더' 시스템은 AI가 생성한 표적 목록을 인간 지휘관이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
다. 보도에 따르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초에 불과했습니다. AI가 10%의 오류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인간의 숙고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팔란티어가 이 시
스템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
라엘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2024년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썼
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팔란티어의 기술은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같은 온톨로지가 산소호흡기
의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고, 이민자의 관계망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킬체인 가속화가 테러
리스트를 제거할 수도 있고, 민간인을 살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목적을 모릅니다. 목적은 사람
이 정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너무 강력해지면, 사람이 그 기술을 통제하기보다 기술이 사람의 선택지
를 좁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 데이터를 수
집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전통적인 방산 대기업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을 추월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
령은 AI 서밋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팔란티어에서 많은 것을 구매합니다." 정부와 기술 기
업의 유착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기술 기업이 국가의 핵심 기능을 담
당하게 될 때, 민주적 통제는 어디서 작동해야 할까요?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25년 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사 소프트웨어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데 사용될 때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의 내부 메모는 팔란티어와 그 파트너들이 만든 합동 전장 통신 시스템에 " 근본적인 보안" 문제와 취
약점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들은 100억 달러 계약의 체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톨킨의 소설에서 팔란티르(Palant�r)는 '멀리 보는 돌'입니다. 이 수정 구슬을 가진 자는 멀리 떨어 
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이 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 
것이 보여주는 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일부는 보는 이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루 
만과 데네소르는 팔란티르를 통해 본 것에 현혹되어 파멸에 이릅니다. 톨킨이 1950년대에 쓴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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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70년이 지난 지금, 기묘하게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 독자에게 건네는 질문

어느 평범한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진료 기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
녀는 별생각 없이 알림을 지웠습니다. 같은 시각, 그녀의 진료 기록은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시스템에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각, 그녀가 어제 검색한 '두통 원인'이라는 키워드는 광고 플랫폼의
 프로필에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중 어느 것도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녀가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또는 취업 면접을 볼 때, 또는 대출을 신청할 때, 
이 데이터들은 그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 자신은 모르는 채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1) 데이터 권력 시대, 우리는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가

팔란티어는 거울입니다. 이 회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시대의 데이터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데이터 권력 시대에 시민인 우리는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감시해야 할 것은 '결정의 흐름'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원자재에 불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결합되고,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며, 그 결론이 어떤 행동으
로 이어지는가입니다. LAPD의 예측 치안 시스템이 특정 지역을 '고위험'으로 분류했을 때, 그 분류
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분류가 잘못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브루스 슈나이어와 네이선 샌더스는 2025년 출간된 책 《민주주의를 다시 연결하다(Rewiring 
Democracy)》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AI는 근본적으로 권력을 확대하는 기술입니다. 한 사람의 명
령을 인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 더 큰 규모, 더 넓은 범위, 더 정교한 방식으로 실
행합니다." 문제는 이 확대된 권력이 누구에게 가는가입니다. 시민에게 갑니까, 아니면 시민을 관리
하는 관료와 기업에게 갑니까?

두 번째로 감시해야 할 것은 '동의의 허구'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개의 앱과 서비스에 '동의'합니
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약관을 읽지 않습니다. 약관은 읽기 어렵게 쓰여 있고, 설령 읽는다 해도 거부
할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가 추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가 여전히 수집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동의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졌습니다. 실질적인 통제권
은 사용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메타)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플랫폼
은 전면에서는 '프라이버시 설정', '실명제' 같은 눈에 보이는 조치를 통해 사용자의 신뢰를 관리합니
다. 하지만 배후에서는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 타게팅 시스템을 통해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 흐름이 
거의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연극 용어로 말하자면 '전면 무대(front stage)'와 '후면 무대(back 
stage)'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할 것은 전면 무대의 쇼가 아니라, 후면 무대에서 실제로 무
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감시해야 할 것은 '규제의 빈 자리'입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생성형 AI, 국경을 넘는 데 
이터 흐름. 이런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기존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틈이 생깁니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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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비교법 연구에 따르면, 각국은 소비자 보호, 관할권, 프라이버시, 책임 규율에 
서 여전히 파편화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백은 기업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민영 규율 
(private regulation)'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누가 감시하는가? 이것
 이 핵심 질문입니다.

네 번째로 감시해야 할 것은 '취약 집단에 대한 데이터 활용'입니다. 아동용 앱 마켓에 대한 연구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플랫폼은 어린이 사용자를 '상품화된 청중'으로 구성합니다. 아이들의 
클릭, 시청 시간, 선호도가 데이터로 수집되어 광고주에게 판매됩니다. 교육, 복지, 보건 영역의 데이
터가 점점 더 정량화되고 알고리즘 평가의 재료가 될수록, 취약 집단의 삶과 가능성이 데이터 모델에
 의해 좁혀질 위험이 커집니다.

2025년 카네기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55%가 AI 생성 콘텐츠가 정치적 폭력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AI가 자신을 '더 정
보를 갖춘 시민'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기술에 대한 불안감은 높지만, 그 불안감을 어떻게 행동으로 전환해야 할지는 아직 합
의되지 않았다는 것.

다섯 번째로 감시해야 할 것은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읽지 않고 '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설계된 데이
터 환경이 초래한 구조적 피로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데이터 권력은 실질적 저항 없
이 확장됩니다. 시민의 민주적 행위 능력은 점차 축소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공공 
담론을 통해 데이터 문제를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상식과 정치적 상상의 일부로 재위치시
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데이터 권력 시대의 핵심 질문은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는가?"를 넘어섭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함께 감시할 것인가?"

(2) 팔란티어를 넘어, 다음 세대 데이터 거버넌스 상상하기

팔란티어를 넘어선다는 것은 팔란티어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큰 이야기를 하자는 뜻입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패러다임의 극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데이터 통합이 국가의 결심을 얼
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플랫폼이 어떻게 인프라가 되는지, 그 인프라가 어떤 윤리적 부담을 동
반하는지. 이 모든 것을 팔란티어라는 렌즈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의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첫째, '민주적 데이터 행위 능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단순한 동의 제공자가 아니
라, 데이터 정책과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구조를 뜻합니다. 데이터 협동
조합, 시민 패널, 참여형 데이터 거버넌스 기구 같은 새로운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 2
월, 캘리포니아 주는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AI를 활용해 수천 명의 시민 의
견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실험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기술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기술적 인프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책임 있는 거버넌스' 원칙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유럽의 식 
품·영양 데이터 플랫폼 사례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유형과 기술, 소유권과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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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 프라이버시와 보안, 윤리 거버넌스 구조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데이 
터 플랫폼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프라이버시, 권력 관계, 책임 소 
재를 함께 설계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법과 정책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플랫폼 아키텍처와 운영 규범에 스며든 '설계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셋째, 폐쇄적이고 소유권 중심인 모델을 넘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적 플랫폼 생태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안한 '칼컴퓨트(CalCompute)' 이니셔티브는 공공 서버에서 운영되는 오픈
소스 AI 시스템을 공공 기관이 거버넌스하는 구조를 상상합니다. 공익 데이터 아카이브 모델은 기업
과 정부의 플랫폼을 감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개방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합니다. 계약서, 법
원 문서, 영향 평가, 특허, 시민단체 보고서 등 다양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결함으로써, 데
이터 기업의 활동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연구자, 기자, 활동가들이 플랫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합니다.

넷째, 국가 간 데이터 거버넌스의 틀을 경쟁과 안보만이 아니라 인권과 공공선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거버넌스는 알고리즘 주권과 데이터 지역화를 앞
세워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흐르는 데이터에 대한 규율과 책임의 공
백도 큽니다. 다음 세대 데이터 거버넌스는 사이버 공간을 '규제 없는 탈영토화 영역'이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과 책임 규범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작업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교육과 문화 차원에서 데이터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시 자본주의를 분석한 연
구들은 현재의 데이터 체제가 사회적 저항이 빈약한 가운데 일상에 깊이 스며들며 새로운 사회 질서
를 형성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문제를 기술자나 정책 전
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학생, 아동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가
정, 지역사회에서 데이터 권리,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편향, 플랫폼 책임에 대한 학습과 대화가 일상
화될 때, 다음 세대는 팔란티어 이후의 데이터 질서를 더 비판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OECD는 2025년 9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AI 채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이니셔티브가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데이터, 디지털 인
프라, 기술, 투자, 조달, 비정부 행위자와의 파트너십이라는 7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사용자 중
심적이고,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의미 있게 소통하며, 명확하면서도 비례적인 가드레일을 확립하는 
정부 전반의 조율된 AI 전환 접근법이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민첩하고 미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마지막 질문은 다시 독자에게 돌아옵니다. AI와 데이터 통합의 시대를 '구원'의 서사로만 볼 것인지, '
지배'의 서사로만 볼 것인지는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둘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어떤 거버넌
스 구조를 설계하고, 어떤 권력을 감시하며, 어떤 참여와 저항의 언어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말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기술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수의 천재 엔지니어나 철학자 CEO가 설계한 세계관이 아
니라, 우리 스스로 합의한 민주적 가치가 반영된 기술을 요구해야 합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테러리스트를 잡는 데 쓰인다면, 동시에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어야 합니
다. 기술이 권력자를 위해 봉사하는 만큼,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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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킨의 소설에서 팔란티르는 결국 바다 밑에 던져집니다. 그 유혹과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팔란티어는 바다에 던질 수 없습니다. 데이터 통합과 AI의 시대는
이미 왔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강력한 도구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술 공화국(The Technological Republic)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화국의 주인이 기술인지, 아
니면 시민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팔란티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
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도 인간의 의지 없이는 단 한 줄의 코드도 실행할 수 없다는 사
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시와 참여가 멈추는 순간,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손가락이 엔터 키
위에 놓일 것입니다. 창 밖의 밤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지금, 서울의 밤은 고요합니다. 창 밖으
로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아래 잠든 사람들은 오늘 밤 팔란티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
을 것입니다. 그들의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가 그것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책을 쓰는 내내 한 가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의 관객인가, 아니면 말인
가.

팔란티어의 기술은 미국이라는 군사적 초강대국의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이 도구를 만들었고, 동맹국에게는 선별적으로 허락합니다. 한국은 그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맹이란 단어가 주는 안도감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만들지 않았
습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입장입니다.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국의 데이터를 자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
실에서 이 원칙은 힘의 논리 앞에서 흔들립니다. 팔란티어의 서버가 어디에 있든, 그 알고리즘을 설
계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안에서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처
리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쉬움입니다.

법률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기술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소수의 손에 집중될 때, 그 소수가 다른 나라 사람일 때,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서구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합니다. 그 수호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울타리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처지인지,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가져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
다.

좋게 안 되면 나쁘게라도.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the hard way"였습니다. 덴마크는 NATO 창설 회
원국입니다. 70년 넘게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국의 영토를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
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통령 밴스는 초청 없이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
 주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연설했습니다. 백악관 참모의 아내는 성조기로 뒤덮인 그린란드 지도를 소
셜미디어에 올리며 "SOON"이라고 썼습니다.



123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의 반응은 절박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그
것은 NATO의 종말입니다." 덴마크 정보기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러시아, 중국과 함께 국가 
안보 위협 목록에 올렸습니다. 코펜하겐과 누크에서는 "Yankee go home"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나라가, 서구 민주주의의 핵심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
제법을 들먹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던 나라가, 같은 국제법을 무시하며 동맹국의 영토를 탐하
고 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구호가 "힘을 통한 복종"으로 변질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NATO 창설 회원국도 이런 대우를 받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서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그들의 서버를 통과할 때, 우리의 
군사 정보가 그들의 알고리즘으로 분석될 때, 우리는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고객입니까. 혹시 상품은 
아닙니까.

팔란티어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술을 소유한 자의 의도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협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린란드 위기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책을 덮는 독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거래가 공정한지,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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